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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 이제부터는실천의문제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방기열

권두칼럼

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제13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
을채택하였다. 발리행동계획은 2009년까지 2012년이후의선진국들의온실가스감축공약(commitment)
과 조치(action), 그리고 선진국들의 기술 및 재정지원을 전제로 한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
(action)에관한협상을종료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제4차 IPCC 보고서는기후변화에대한확실한과학적근거를제공하였으며, 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과
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조속히범지구적인온실가스감축노력이필요하다는지적을하였다. 제13차 발
리총회결과는기후변화방지를위해서모든국가가온실가스감축에참여해야한다는공감대를형성하고
이를실천해야한다는의지가표출된것이다.

2012년까지우리나라가달성해야하는구체적인온실가스감축목표는없다. 하지만발리행동계획은우
리나라가더이상강제적인온실가스감축의무부담에있어서자유로울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세계10위
권의경제규모와온실가스배출국가인우리나라는실질적으로더이상개발도상국의입장에서기후변화협
상에참여할수없는것이다. 

기후변화방지를위한온실가스감축문제는우리나라에게더이상선택의문제가아니라실천의문제이
다. 또한, 더이상정부만의문제가아니라경제의모든주체가해결해야하는공동의문제이다. 그동안우리
나라정부와관련연구소들은기후변화협약에대비하여통계체제구축등과같은기반조성과에너지절약정
책등을통한온실가스감축을자발적으로수행하여왔다.

우리나라는2012년이후의온실가스감축목표와방식, 그리고이행에관한추진일정과정책을준비
해야하는과제를안게되었으며이러한과제는조속히해결되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의경제₩사회
적특성, 국제사회의기후변화협상동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부는중기, 그리고장기온실
가스감축목표를설정해야한다. 

설정된온실가스감축목표는에너지수급과산업구조, 그리고경제정책에매우큰영향을
줄수있다. 그러므로신속하지만충분한검토와경제주체들의공감대를기반으로온실
가스감축목표를설정해야할것이다. 감축목표설정과더불어이를달성할수있는
유효한정책과조치를강화하거나개발하며, 동시에주기적으로정책효과평가
체제를확립하여정책효과를높일수있는종합적인국가계획에대한많은
연구와노력이있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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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총회 결과

1. 서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2007년 12월 3일(월)부터

15일(토)까지제13차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13)가

개최되었다. 협상난항으로 회의 일자를 하루 연장한

이번 총회는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제1차 온실가스 감

축공약기간(2008~2012년) 이후의온실가스감축의

무부담 협상 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최근 출범한 호주의 신임

총리(Steven Rudd)가교토의정서를전격적으로비준

함으로써미국이교토의정서를거부한유일한국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회의이어서 더욱 관심이

높았다.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는 제3차 교토의정

서당사국총회(CMP 3), 제27차 기후변화협약 과학기

술 및 이행 부속기구회의(SBSTA 27, SBI 27), 2012

년 이후 부속서 I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설정

특별작업반(AWG) 제4차 회의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다음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우리나라의대응방향을소개하고자한다.

2. post-2012 의무부담 협상 체제

이번기후변화총회의가장큰관심은 2012년이후

(post-2012)의 기후변화체제에관한 협상틀(발리행

동계획)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서는교토의정서비준을거부한미국

과 의무부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개발도상국이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에 어떤

형태로참여할지가관심사항이었다. 부속서 I 국가의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설정에 관한

특별작업반(AWG)과 교토의정서의 제2차 주기적 검

토 등 모두 3개의 협상 절차가 진행 또는 진행될 예

정이어서 이들 3개 협상 절차의 연계 여부도 관심사

항이었다. 다음은 이들 3개 협상 절차의 주요 논의

결과이다.

가.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총회 결과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위원

안영환
에너지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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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선진국과 개

도국의 협력에 관한 발리행동계획(일명 발리로드맵)

은 이번 제13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13)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의제이다. 동 의제는 2012

년 이후의 온실가스 의무부담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

국의 참여를 규정하기 때문에 향후 세계적인 온실가

스감축에관한협상틀을규정하는가장중요한의제

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미국의 참여가 담보될

수 있는지가 큰 관심사이었으며 개발도상국가,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참여를 어떤

형태로유도할것인지가관심사항이었다.

발리행동계획은 장기 대화체제(Dialogue)의 연장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기 대화체제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11)에서 결

정된사항으로서 2007년까지 4회의워크샵을개최하

여 2012년이후의기후변화체제에관한선진국과개

도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지막

워크샵인제4차후반부워크샵이 2007년 8월말에비

엔나에서개최되어장기대화체제의공식기간이종료

되었으며이번기후변화총회에서는장기대화체제공

동의장(co-chairs)이제4차워크샵결과를총회의장

(president)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제

4차 워크샵에서는 장기 대화체제가 2년 정도 연장되

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했으며 장기 대화

체제의 틀은 4개(기후변화 완화, 적응, 기술, 재정)로

구성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장기 대

화체제를 협상의 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교

환의 틀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

한 상황이었다. 이번 기후변화총회에서는 총회 의장

이 별도의 의제로 상정하여 2주 동안의 논의를 거쳐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이라는 결정문이 탄

생하게된것이다.

당사국총회 개회에 이어 구성된 공식협상회의

(contact group)에서첫번째주에는장기대화체제의

원칙(principles)과 목적(objectives), 구성 및 협상

절차에 관한 각국의 의견과 개괄적인 논의가 이루어

졌다. 대부분의개도국과선진국은장기대화협력체제

의원칙으로기후변화협약의기본원칙(공동의차별화

된원칙)에찬성했으나일부선진국은기본원칙이종

합적(comprehensive)이어야 하고 환경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조화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함으로써개

도국의 의무부담 참여를 유도했다. 장기대화체제의

목적으로개도국은기후변화협약의목적(대기중의온

실가스 농도 안정화), 협약의 충실한 이행, 협약이행

의효과성증진을주장했으나선진국은post-2012에

대한새로운협상구조를설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 

장기대화협력체의 구성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완화

(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그리고 이들 두

부문을 지원하는 기술(technology)과 재정(finance)

에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했다. 구성부문별 논의 내용

에 대해 기후변화 완화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

략 수립 및 이행, 산림전용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주요 부문에서의 국제적 감축노력, 부정적 영향에 관

한 내용이 선정되었다. 기후변화 적응에서는 적응활

동을지원하기위한국제협력, 적응활동이행을보장

하는 조치를 다루고 기술에서는 완화 및 적응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의 보급 및 확산에 대한 기술협력이

제안되었으며 재정에서는 완화 및 적응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제공하고비용효과성을증진시키기위한

국제 메커니즘, 완화 및 적응에 대한 투자 및 재원규

모를 증대시키기 위한 국제 메커니즘이 논의 내용으

로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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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성요소의 세부내용에 관한 논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후변화 완화에 관한 각국의 입장에서 완화가 장기

대화체제의 가장 핵심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 선진

국과 개도국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이었으며 특히 개

도국은 기술의 연구₩개발/이전/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과 조치, 기후변화 완화 활동을 지원하

는 기술협력도 완화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했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조치를취해야할내용은기후변화협약(4조 1항)에이

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부문의 세부 내용에 대

한 별도의 선정 작업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으며 산림

전용과 기후변화 정책의 부정적 영향도 포함되어야

하며 선진국에 대해서는 IPCC 4차 평가보고서에 입

각해서 보다 강화된 감축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며 특히

에너지 효율개선이나 부수적 편익(co-benefit)을 수

반하는온실가스감축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제공하

자는 주장도 있었다. 반면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완화

를 위해서 개도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

으며기후변화완화로서산림전용의중요성을강조하

는 국가도 있었다. 유럽연합(EU)은 IPCC 보고서를

준거로 선진국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감축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개도국도 이미 다양한 완화정책을

시행하고있기때문에선진국에상응하도록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산림전

용과 토지이용변경(LULUCF)의 완화 노력, 공공-민

간 파트너쉽과 상향식(bottom-up) 접근방법에 의한

기후변화완화노력을강조하는국가도있었다.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은 개도국에게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 대해서는 선진국도 공감하고 있었다.

기후변화적응에서는적응활동을지원하기위한국제

협력, 취약성과 적응 소요 및 대응 전략 평가를 지원

하는 방안, 기후변화 적응을 국가 개발계획에 통합하

는 방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개도국은 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선진국의 기술

이전과재정지원의중요성을강조했으며일부국가는

적응에 대한 재정소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주장했으며특히소규모도서국가를중심으로적응이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국가

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도국들은 기후변화

적응을위해서는새로운기금(fund)이설립되어야하

며 종합적인 대응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했으며 개도국의 적응을 위한 재원소요를 파악할 필

요가 있으며 지역적(regional) 적응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적응을 위한

재정지원을확대할계획이라고강조했으며일부국가

는 청정개발제도(CDM)를 적응지원 시스템으로 활용

할수있는방안을주장하기도했다. 

기후변화완화및적응기술의개발및이전(tech-

nology)과 재정지원(finance)에 관한 논의에서 기술

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모두에게 중요하며 기술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핵심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기술의 연구₩개발과 이전 및

보급확산을촉진시킬수있는정책과틀의강화및확

대를 통해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활동을 효과적으

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

었다. 기후변화의완화및적응의비용효과성을증진

시킬수있는지속적인재원조달과증진방안, 시장원

리에 입각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술의 연구₩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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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및 보급확산을 위한 투자 및 재원지원을 지속적

으로합리화하고확대시키며접근성을증대시키는것

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의 기술이

전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제공하고선진국의기술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입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표명했으며 또한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적인 틀

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선

진국이 기술의 상업화에만 관심이 있으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기술을 통해서 수익창출을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하면서기술이전을위한국제

적 협력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오연료나소수력과같이선진국과개도국이모두

편익을누릴수있는협력분야가많이있기때문에기

술이전대상기술과기술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기술수요를 조사

하고 낮은 가격으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술을 위한 새로운 기금의 설립이 필요하

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선진국은 기술이전이 민간

부문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기술이전을위한

정치적 동인이 없어서 기술이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

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위한 정치적인 틀을 설립

하고기술이전의장애요인을찾아내는것이중요함을

강조했다. 선진국은 탄소시장이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재원조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개도국의재정지원및기술이전을적극적으로

추진할계획을갖고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 

공동의장은 장기대화협력체제의 협상 절차

(process options)로서결론도출여부, 공식및비공

식적 형식(formal or informal), 교토의정서 절차

(AWG)와 기후변화협약 절차(Dialogue)의 관계, 일

정(timeline)에 입각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를

제안했다. 첫 번째 형태는 비공식적인 기후변화협약

절차(Convention)로서 2009년에 결론을 내지 않고

이후에도 논의를 지속하는 형태(교토의정서 논의절

차, 즉 AWG는 공식적인 절차로서 2009년까지 결론

을도출)이며, 두번째형태는공식적인기후변화협약

절차로서 2009년까지 결론을 도출하는 형태(교토의

정서 절차는 공식적인 형태로서 2009년까지 결론을

도출)이고, 세 번째 형태는 비공식적 활동과 공식적

활동이 혼합된 통합된 절차로서 교토의정서 절차와

통합되어서 2009년까지 결론을 도출하는 형태이다.

장기 대화협력체제를 2009년까지 종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대부분이 지지하는 분

위기이었으나 선진국은 교토의정서 절차(AWG)와 기

후변화협약 절차(Dialogue)의 연계를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은 분리를 주장하는 대립을 나타냈다. 개도국

은대화협력체제에관한논의보다는실질적인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

으며 선진국(유럽연합 등)은 대화협력체제에 모든 국

가가포함되어야하며개도국의기후변화협약에대한

기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부분의

개도국(G77&중국 등)은 두 절차가 연계되어서 안된

다는 입장이었다. 대화체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이

해서는 과학적 협약과 같은 다른 협약의 경험을 공유

하는방안(미국)이나외부전문가의활용을위해공식

적 그룹(formal group)과 비공식 그룹(informal

group)을 혼합해야 한다는 주장(뉴질랜드)도 제기되

었다. 대부분의 개도국은 교토의정서 논의형식

(AWG)과 기후변화협약 논의형식(Dialogue)의 분리

를선호하기때문에첫번째와두번째의논의형식을

선호하는 반면 선진국은 두 논의방식의 통합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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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때문에대체로세번째방식을선호하지만두번

째 방식을 선호하는 국가도 많아 선호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양상이었다. 선진국은교토의정서논의형식

과 기후변화협약 논의형식을 인정하지만 두 논의 형

식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세

번째 논의형식을 우선적으로 선호하지만 두 번째 논

의형식에대해서도무방하다는입장을나타냈다.

장기 대화체제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기후변

화 완화에서 정량적인 감축목표를 명문화하는 것과

협상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발리행동계획의 원

칙으로는기후변화협약의기본원칙인공통의차별화

된 책임과 원칙을 채택했으며 목표 역시 기후변화협

약의 목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유럽연합

은부속서 I 국가의정량화된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감축)을 주장했

지만 미국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하자 의장이 제안한

보다 완화된 중재안(정량화된 감축목표라는 문구를

제외한문구)을받아들였다. 즉, 기후변화완화에서는

모든 선진국은 자국의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

화된 온실가스 감축과 감축목표를 포함한 측정 가능

하고 보고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감축의무(commit-

ments)나 감축행동(actions)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으로 합의되었다. 개도국도 지속가능 개발의 맥락에

서 재정지원과 능력형성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한 기

술지원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 국가적으로 합당한 측

정 가능하고 보고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온실가스 감

축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합의되었다. 개도국의 산림

전용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후변화협약 4조 1항 (c)를 이행하기 위해

부문별감축목표설정방식(sectoral approach)을 추

진하고 감축조치의 비용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장메커니즘을활용하며완화조치의경제적/사회적

영향도완화에포함시키기로합의되었다. 

기후변화 적응부문에서는 취약성 평가, 적응활동

의 우선순위 설정, 재정수요 평가, 능력형성, 적응전

략, 적응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공 등과 같은 적응

활동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추

진하기로합의했다. 기후변화완화및적응에대한기

술개발과기술이전을촉진시키는조치를취하기로합

의하고 이를 위해서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수단을 강

구하며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을 촉진시킬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인센티브를제공하기로합의했다. 

재정부문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기후변

화완화및적응부문에대한지원을위해새로운추가

적인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의 완화 및

적응활동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제공하며기후변화

의부정적영향에취약한개도국을지원할수있는수

단을강구하기로합의했다,

협상절차에 대해서는 기후변화협약하에서 장기협

력행동에관한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을 설립하여 2009년까지 작업을 완료

하고그결과를제15차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보고하

기로 합의되었다. 따라서 이는 교토의정서상의 협상

절차인 부속서 I 국가의 의무부담 설정 특별작업반

(AWG)이나 교토의정서의 주기적 검토와 연계시키지

않는별도의협상절차를마련하는데합의한것이다. 

발리행동계획의 특별작업반(AWG)의 일정에 관해

서도 합의에 도달했는데 2008년에는 모두 4번의 회

의가 계획되어 있다. 2008년 3~4월에는 첫 번째 회

의가개최되며6월에는제28차부속기구회의중에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8~9월에는 세 번째 회의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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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고 마지막 회의는 12월에 제14차 기후변화 당사

국총회와함께회의를개최하는것으로합의되었다.

나. 부속서 I 국가의 의무부담 설정 특별 작업반
(AWG)

부속서 I 국가의 의무부담 설정 특별 작업반

(AWG)에서는 2008년과 2009년에추진해야할작업

일정과 작업내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즉,

2008년에는 제5차 및 제6차 회의가 개최되며 2009

년에는제7차및제8차회의가개최되어작업반의일

정이 모두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회의마다 2

회의 워크샵이 개최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논

의 내용에 있어서는 2008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

성수단과 방법론,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파급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이며 2009년에는 구체적

인작업내용은명시되지않았지만선진국의온실가스

감축 범위(scale)와 감축목표 설정이 이루어질 것으

로예정되어있다.

이번제13차기후변화당사국총회기간에개최된제

4차선진국추가감축공약에관한작업반(AWG 4) 협

상그룹회의에서선진국과개도국은2020년의선진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배출량 대비 25~40% 감

축되어야 한다는 IPCC 보고서 내용을 감축잠재량의

준거로삼아감축수단을분석하고 2008~2009년간 6

차례의AWG 회의개최등을통해작업을종료한다는

데대체적인합의에도달했다. 그러나교토의정서제2

차 주기적 검토(Review) 작업과의 연계 여부 및 새로

운 추가적인 감축수단이 제시될 경우, 선진국의 감축

잠재량을상향조정하는것에대해서는서로의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다. 온실가스 배출 전망 시나리

오상 가장 낮은 수준(445~490 ppm)의 대기중 온실

가스 농도 안정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40% 감축해야

한다는 IPCC의 제4차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합의함에따라최종합의에도달할수있었다. 그러나

AWG 작업과여타 Post-2012 협상 절차와의연계에

대해서는서로의입장에있어서차이가나타났는데다

수의 선진국들은 대량배출 개도국의 참여문제를 논의

하기 위하여 AWG와 Post-Dialogue를 통합한 단일

Post-2012 협상 구도를 선호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AWG의 당초 합의사항(mandate)에 따라 선진국의

추가공약에 한정하여 AWG 작업이 독자적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절차는

발리행동계획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의해 좌우되

기 때문에 발리행동계획이 종결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으며 발리행동계획에서 이들 협상절차의 분리

를결정했기때문에특별작업반에서는더이상의쟁점

사항이되지못했다.

2008년과 2009년의 회의 일정과 회의 내용에 관

한 최종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08년에

개최될 제5차 회의의 전반부 워크샵은 2008년 3~4

월에 개최되며 후반부 워크샵은 제28차 부속기구 회

의기간인 6월에개최되기로합의되었다. 전반부워크

샵에서는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제도(CDM)이나공

동이행(JI)와 같은 프로젝트 제도, 토지이용 및 토지

이용변경(LULUCF), 온실가스 종류 및 온실가스 배

출원 등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means)에 관한정보를각국이사무국에제출하

고이에관한워크샵을 3~4월에개최할예정이다. 특

히선진국은온실가스완화정책및조치가모든당사

국에 미칠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특히 개도국에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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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영향에관한정보를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제5차 후반부 워크샵에서는 방법론에

관한이슈가다루어질예정이다.

2008년 8~9월에 개최될 제6차 회의의 전반부에

서는제5차회의에서다룬감축수단과방법론에관한

결론을 채택하고 온실가스 완화 정책 및 조치가 모든

당사국에 미칠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특히 개도국에

미칠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

다. 12월에 개최되는 후반부 워크샵에서는 온실가스

완화 정책 및 조치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여 이에 관한 결론을 채택하고 선

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

하며2009년의작업일정을논의할예정이다.

2009년에개최될제7차및제8차회의에서논의할

구체적인 내용은 2008년 말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결

정될 예정이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대략적인 내용을

결정했는데 2009년에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잠

재량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하는것으로되어있다.

다. 교토의정서 제9조에 의거한 의정서 제2차 검
토(Second Review)

교토의정서 제9조에 의하면 교토의정서 당사국회

의(COP/MOP)는기후변화및그영향에관한이용가

능한최선의과학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정보에입

각해서 교토의정서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

러한검토를바탕으로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교

토의정서에 대한 제1차 검토는 제2차 교토의정서 당

사국총회(COP/MOP-2)에서 이루어 졌으며, 제1차

검토에서 의결한 대로 제2차 검토는 제4차 교토의정

서 당사국총회(COP/MOP-4)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3)에

서는제2차검토에서검토할교토의정서대상의범위

(scope)와 내용(content)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의제

였다.

총회개막이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수차례에걸

쳐 실무그룹회의(contact group)가 진행되었는데,

선진국과개도국은교토의정서대상의범위와내용에

있어서커다란시각차이를보였다. EU와미국, 일본

을비롯한Umbrella 그룹등의선진국은제2차검토

의목적을교토의정서의실질적인효과성(effective-

ness)를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토의정서 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범위를

설정하고 검토내용도 포괄적(comprehensive)이어

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반면, 중국과 G77 등

을포함하는개도국은교토의정서제2차검토의목적

은 선진국의 의무부담 이행(implementation) 강화

이어야하며, 그내용도선진국의배출량감축노력내

용, 선진국정책및조치의부정적영향, 기술이전, 재

정지원, 개도국에대한역량형성지원, 청정개발체제

등에한정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였다.

또한,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은 제2차 검토의 일정

및 내용과 AWG 및 장기대화의 진행일정 및 내용과

조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은 제2차 검토와 Post-2012에 대한

협상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를 연동시킬 필요성은 없

다는 주장을일관되게하였다. 이는 결국제2차 검토

의 목적 및 범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일본은 제2차 검토에서 배출량 감축의 기준연도와

공약 기간, 공약 형태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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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을 하였다. 일본은 에너지효율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절대량 감축 형태의 현 교토의정서

체제를상당히부담스러워하고, 첫번째교토목표설

정협상을내부적으로는실패라고규정한다는소식들

을 고려하면 이러한 입장이 이해되지만, 현실에서는

선진국의 동의도 얻기 어려웠다. 러시아는 지난 제11

차 당사국총회에서 제안한 러시아 제안(Russian

Proposal)의 연장선상에서 제2차 검토에서 공약 선

언 절차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2

차 검토에서 적응에 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에는선진국과개도국간의이견이없었다.

수차례에 걸친 실무그룹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

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미완성의 형태

로 COP/MOP 고위급 회담으로 의제가 상정되었다.

계속된 협상 끝에 개도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결정

문이채택되었다. 결정문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제2차 검토의 목적은 의정서 실행의 강화와 적응을 포함한 관련 요소의 보완

■ 제2차 검토를 통하여 당사국들의 의무이행을 미리 판단(prejudge)할 수 없으며, 어떤 국가의 새로운 의

무설정을 유도할 수 없다는 사항 다시 확인

■ 다른 의제에서 하고 있는 작업과의 중복 방지하며 작업 진행

■ 2008년 3월 7일까지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제2차 검토에서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한 의견 제출

- 적응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적응기금율(share of proceeds) 징수를 공동이행(joint implemen-

tation)이나 배출권거래로 확대하는 방안

- 교토의정서 부속서B의 부속서I 국가들의 공약 선언을 위한 절차와 관련된 사항

- 교토의정서에 의해 구성된 기구를 위해 일하는 개인들의 권리 및 면제에 관한 사항

- 청정개발체제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및 수단 등을 포함한 유연성체제(flexibility

mechanism)의 범위, 효과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및 국제 무역에 대한 영향과 사회, 환경, 경제적 영향, 특히 개도국에 대

한 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

■ 위 사항과 관련하여 부속서I 국가들은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보고 및 검토 등과 관련한 교토의정서 의무

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같이 제출

■ 제출된 의견 및 자료를 바탕으로 제28차 SBI 이전에 워크샵 개최하고 이를 제28차 회의에서 보고

■ 제4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이전에 AWG의 작업진전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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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주요 의제 결과

가. 적응기금발족

이번회의에서개도국에게가장큰환영을받은사

항은 적응기금의 발족이다. 적응기금 발족을 위해 주

로 논의된 사항은 운영위원회 구성과 결정권, 사무국

(secretariat), 위탁기관 및 기금사용에 관한 내용 등

이었다. G77과 중국 등 개도국은 기금운영의 투명성

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며,  적응기금

은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에게는 매우 중요

한 대책수단이므로 기존 GEF의 운영방식에 비해 가

능한빠른시일내에기금이운영될수있는체제를갖

출것을주장하였다. 일본을포함한선진국은 IPCC 4

차 보고서를 인용하며 적응의 복잡성 및 다양성을 언

급하고 기금의 지원 분야보다는 기금의 제도적인 운

영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집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한, 현재기후변화협약관련기금운영기관은 GEF가

유일함을 근거로 적응기금도 GEF에서 운영하는 것

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EU는 동 기금이 현재 운영

단계에 근접하여 있음을 언급하고, 적응기금의 재원

이 되는 CDM 분담금의 경우 EU 배출권거래제가 기

여한바가큼을시사하였다.

적응기금의 지원 목적 및 대상, 의사결정기구

(governing body)의 기능, 담당 사무국 및 위탁기관

의 기능, 기금 신청 등 적응기금 운영에 관한 일반적

인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

다. 그러나 의사결정기구 임원 수 및 결정권과 기금

수탁처선정, 기금사용등관련의제합의에어려움이

많았다. 협상끝에사무국으로는 GEF가기금수탁처

로는세계은행이추천되었다. 의사결정기구구성은 5

개 UN 지역에서 각 2명, 최빈국그룹 및 군소도서그

룹에서 각 1명, 부속서 및 비부속서 국가그룹에서 각

2인을선출하여총 16인으로구성하기로합의하였다.

의사결정방식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만약합의

를 이루지 못할 경우 회원국의 1표를 부여하고 회의

참석의 3분의 2가 찬성을 할 경우 결정하도록 하였

다. 위원회 모임은 적어도 일년에 두 번으로 위원회

구성을위한선거가끝나는대로첫번째모임을갖는

것으로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개도국 적응지원

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크레딧에 부과하는 2% 적응기금율 상향 조정 및

JI(공동이행제도), 배출권 거래에도 부과금 징수하는

방안을향후논의하기로하였다.

나. 청정개발체제관련사항

청정개발체제(CDM)와 관련해서는 모든 국가가

Post-2012에서도 CDM이 기후변화 완화 및 개도국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다만, CDM사업의

지역적편중해소방안마련이중남미및아프리카국

가들에 의해 강력히 요구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

해서는 중소규모 CDM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중소규모 CDM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서는소규모조림/재조림 CDM 크레딧상한선의

완화, 등록절차의 간소화 등이 논의되었다. 반면, 일

본을비롯한선진국은소규모산림CDM 크레딧의상

한선을완화하기에는기술적난제들이존재한다고주

장하였다. 폭증하는 업무로 인해 CDM EB의 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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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의견이다수를이루었다. 또한, 2007년 9

월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탄소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CDM Bazaar

의활동개시를환영하였다.

다수의 실무그룹회의 논의 결과, CDM에 관한 추

가 지침이 결정되었다. 결정문의 주된 내용은 CDM

사업의 지역적 편중 해소 및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

해 최빈국가(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수행

되는 CDM사업에 대해 등록비용 및 행정비용의 폐지

를 결정하였으며, 나이로비 체계하에서의 작업을 통

해 아프리카에서의 CDM 사업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CDM에서의 잠재적 여할

에 대해서도 탐색을 하기로 하였다. 소규모 조림/재

조림 CDM사업 적용을 위한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을승인하였다. 또한 CDM EB 기능의효율성,

비용효과성, 투명성 및 일관성 향상이 요구되었으며,

추가성과 관련하여 방법론 적용의 간편함 및 일관성

에도움을주는방법론툴의개발을요청하였다.

소규모조림의 CDM 승인에대해서는별도의의제

로 논의되었는데, 다음의 사항이 결정되었다. 산림전

용 방지 뿐 아니라 산림악화 방지, 보존까지 인센티

브 제공 대상범위로 확대키로 하고 관련 시범사업 추

진등을통해방법론개발을추진하기로하였다. 어떠

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

의가 되지 않았다. 소규모 조림/재조림 CDM 크레딧

상한선을 현행 8천톤에서 1만6천톤으로 2배 상향 조

정하기로결정하였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의 CDM 사업화와

관련해서는 실무그룹회의 4차례, 비공식 협상회의

(Informal Consultation) 4차례 등 총 8회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룹간의 의견차이가 너

무 극명하여 결정문안 작성까지 의견수렴이 되지 않

았다.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등의산유국

들과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 등의 CCS 기술 보유국

가들은 CCS 기술의 CDM 사업화가 하루 빨리 필요

하다는주장을제기하였다. 반면, CCS 기술은궁극적

인 CO2 감축기술이 될 수 없으며, 지중저장에 따른

위험요소(Seepage, leakage)는 프로젝트별로 평가

될수없는국제적인문제이기때문에CDM 사업으로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반대 입장이 도서국가

(투발루, 마이크로네시아, 필리핀 등)와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한국은 CCS 기술의 CDM 사

업화가 CCS 기술의적용촉진및확산에기여하는것

은인정하지만, CCS 기술에따른잠재적인위험과영

향요소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아직 부

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지식축적을 위해 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CCS의 CDM 사업화에 대한 논의는 주요 이슈

들에대한의견서를받기로하고마무리되었다.

다. 기술개발및이전

그 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실질적인 기술이

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총회에서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주요 불만 사항 중의 하나였

다. G77과 중국을 대표한 파키스탄은 당사국회의 개

막총회에서 기술이전의 의제 논의를 SBSTA에서 뿐

만아니라SBI에서도논의해야한다고주장하여관철

되었다. 기술이전과 관련한 쟁점 중 하나는 기술이전

전문가 그룹(EGTT)의 활동 연장 문제였는데, 이는

선진국이 주장한 대로 기존 체제를 향후 5년 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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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총회 결과

기로 합의되었다. 개도국은 기술이전의 효과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

는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의 개발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여, 제30차 부속기구회의까지 개발

키로 합의하였다.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재

원의설치는가장합의가어려운사항이었다. 이사항

은 결국 삭제되고, 이를 대신하여 개도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프로그램을 GEF에서 작

성하도록요청하는내용을포함하는결정문을작

4. 평가 및 향후 대응 방향

제13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핵심은 2012년 이

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

국의 협상 틀을 규정한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발리행동계획에 의해

2009년까지 향후 2년 동안 2012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한선진국과개도국의협력방안이논의될

예정이다. 교토의정서하의부속서 I 국가의무부담설

정 특별작업반(AWG)을 고려하면 2012년 이후의 온

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관한 협상은 기후변화협약

(UNFCCC)의발리행동계획과 교토의정서에의한부

속서 I 국가 의무부담 설정 특별작업반(AWG) 등 두

개의독립된협상절차가설정되었다고할수있다. 따

라서부속서 I 국가의의무부담은부속서 I 국가의무

부담 설정 특별작업반(AWG)에서 결정되고 부속서 I

국가를 포함한 개도국의 의무부담 참여 방안은 발리

행동계획에서논의될것으로전망된다. 발리행동계획

은 향후 2년 동안의 협상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지만 세부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이에 의해서 협상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

날수있는여지는남아있다.

특히 발리행동계획에 대한 미국의 참여가 합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미국은 현재 아태파트너쉽

을비롯한 17개국제안, 각종기술협약등을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기

술의 공동개발 및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은 교토의정

서 방식의 정책위주의 추진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

에우리나라는미국의추진방식과유럽연합의추진방

식으로부터의압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2008년과 2009년은 우리나라가 향후 기후변화협

약에어떤형태로참여할지를가름할수있는해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능력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협

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부문별 온실

가스감축잠재량및감축비용에대한분석과함께비

용효과적인감축수단을파악하고의무부담시나리오

별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다양하게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수용가능한의무부담의범위를설정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개도국내에

서는 국가별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도 논

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멕시코나

싱가폴 등 우리나라와 공조할 수 있는 국가와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여 협상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별 성향이 보다 명백하

게파악되었는데유럽연합은범지구적인기후변화대

응을 촉구하면서 교토의정서 체제 강화 및 미국과 개

도국의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미국은 주요 온

실가스 다배출 국가의 참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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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감축을 주장했다.  군서 도서국가와 최빈국은

기후변화의적응활동에대한지원을강력히호소했으

며 멕시코나 싱가폴 등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광범위

한참여필요성을강조했다. 따라서향후협상전략수

립시 이들 국가들의 성향을 활용하여 국제적 공조체

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에

서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능력을배양하는노력이강화될필요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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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의 원인과 대응방안

1. 최근 유가동향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미국 서부 텍

사스産원유(WTI油) 가격은11월21일에배럴당98.47

달러를 기록하면서 2007년 들어 18번째로 사상 최고

치를경신했다. 이후에도WTI유가는고공비행을지속

하면서12월12일에는배럴당94.41달러를나타내면서

2006년 말 대비 54.3%(33.24달러) 급등했다. 우리나

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1)의 기준가격 역할을

하는 두바이유가는 11월 26일 배럴당 91.10달러로 올

해들어 21번째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 12월 12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4.49달러를 나타내면서 전

년 말 대비 49.0%(27.78달러) 상승했다. 이러한 국제

유가의 超강세는 기본적인 수급상황 이외에도 달러화

유가 급등의 원인과 대응방안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

[그림 1] 최근의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Petronet DB

1) 우리나라의중동산원유수입량은2006년중7.3억배럴로전체수입량(8.9억배럴)의82.2%를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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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세, 투기자금유입, 지정학적리스크등다양한외부

교란요인에의해발생한것으로알려져있다. 

향후국제유가의향방에관해서는강세지속론과약

세 반전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IMF의

사이먼 존스(Simon Jones), SG Commodities의 드

보라 와이트(Deborah White) 등이 제기하는 강세 지

속론은 2008년 중 국제유가(WTI유 기준)가 배럴당

100달러2)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수급불균형

악화, 달러화약세지속등으로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들고 나왔던‘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진입

론’이 현실화될것이라는 견해이다. 2005년 3월 골드

만삭스는석유의수급상황악화등으로유가가‘슈퍼

스파이크 사이클’국면에 진입하면서 향후 수년 내에

배럴당 105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

다.3) 한편, 원유 트레이더인 스티븐 쇼크(Stephen

Schork) 등은WTI유가격이배럴당 70달러대로급락

할수있다는약세반전론을제기했다.4) 과잉유동성과

투기자금에 의해 과도하게 상승한 국제유가가 정점을

통과하는경우대량의차익실현매물이시장에쏟아져

나올수있다고것이주된논거이다. 또한, 약세반전론

은터키의이라크북부지역에대한대규모공습이시작

되면,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 걸프전, 이라크전 등의

경우처럼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되어 국제유가가 급

격히조정될가능성도존재한다고주장한다. 이와같이

강세지속론과약세반전론이맞서면서국제유가의향

방이불확실한상황에서최근유가급등의핵심요인을

추출한후그요인별영향에대한체계적인분석을통

해향후유가흐름을전망하고대응책을강구할필요가

있다.      

2. 유가 급등의 요인분석

가. 분석모형

최근유가급등이수급상황, 달러화약세, 투기자금,

지정학적리스크등의요인이혼재되어있음을감안해

다음과같은분석모형을설정했다.  

Pt = c0 + c1 DSt + c2 EXt + c3 SPt + c4 GEOt + c5

SAt + εt5)

P(유가) : log(WTI유가)

DS(수급요인) : [log(석유수요)-log(석유공

급)]/log(석유공급)

EX(달러화약세요인) : log(달러/유로 환율)의

전월대비상승분

SP(투기요인) : log(NYMEX WTI 非상업용 순

매수포지션), 단옵션포함6)

GEO(지정학적리스크요인) : Dummy 변수

SA(계절요인) : Dummy 변수

ε: 교란항

ci : 추정모수, i = 1, 2, 3, 4, 5

2) 일반적으로WTI유와두바이유의가격차이는배럴당 4~6달러로, WTI유가 100달러는두바이유가 95달러수준에해당된다. WTI유는저유황경질유로미국
석유시장의거래기준유종이며,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상장되어있다. 두바이유는중동산원유의거래기준유종이며, 선물시장이존재하지않는다. 

3) Serwer(2005)
4) King(2007)
5) 본모형은각요인의직접적인효과만있다고가정하고있기때문에간접적인효과는파악할수없다는한계를지닌다. 예를들어수급상황의악화가석유시장
으로의투기자금유입에미치는영향을본모형으로파악하는것은불가능하다. 

6) 석유시장에유입된투기자금의규모나성격을정확히파악하기어렵기때문에NYMEX의WTI 非상업용순매수포지션(옵션포함) 을투기자금의대리변수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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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2007년 11월의월평균자료를이용해

상기의 모형을 최소자승법(OLS)으로 회귀 분석한 결

과는<표1>과같다. 

나. 요인별분석

2007년 11월평균WTI유가격은배럴당94.74달러

를기록해1월(54.21달러)에비해40.53달러급등했다.

<표 1>의 추정계수를이용해이러한유가상승에대한

각요인의기여율과기여분을추산한결과지정학적리

스크와투기자금이가장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

났다. 최근의유가상승에수급상황은2.2%, 달러화약

세 11.1%, 투기자금 유입 30.4%, 그리고 지정학적 리

스크는 40.7% 기여한것으로분석되었다. 유가결정의

가장근본적인요인이라고할수있는수급상황의기여

율이낮은것은분석기간동안다른요인에비해상대

적으로변화정도가약해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달

러화약세와투기자금유입은서브프라임사태로경기

하락을우려한미국이금리를인하하기시작한 8월 19

일이후가속화되었고, 지정학적리스크도터키와이라

크간의국경긴장고조, 미국의對이란금융제재안발표

등이겹친10월이후증폭되었다.  

각요인별기여율과기여분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

은과정을거쳐도출되었다. 예를들어, 투기요인을가

지고 설명하면, 먼저 2007년 1월과 11월 WTI유 가격

과투기요인의대수값을각각구한다. 1월과11월투기

요인의대수값(10.45와 1.34)에추정계수를곱해투기

요인이 차지하는 부분(1.17과 1.34)을 각각 구해 상승

분을계산한다. 이증감분0.17(=1.34-0.17)이유가대

수값의상승분 0.56(=4.55-3.99)에서 차지하는비중

(30.4%)이 투기요인의 기여율에 해당된다. 이 기여율

에 유가 상승분(40.53달러)를 곱하면 기여분(12.32달

러)이유도된다.   

1) 수급불균형(DS) : 최근의 유가 상승에 2.2% 기여

2007년 1/4∼3/4분기 중 세계 석유7)시장에서는

구분 상수 DS EX SP GEO SA

추정계수 2.90 11.83 1.43 0.11 0.23 0.07

표준오차 0.38 10.50 0.84 0.03 0.06 0.03

t-통계량 7.64 1.13 1.71 3.20 3.75 2.16

<표 1> 회귀분석 결과

주: R2(모형의설명력을나타내는결정계수) = 0.79

구분 유가상승분 DS EX SP GEO 기타

기여율
(기여분)

100.0
(40.53)

2.2
(0.89)

11.1
(4.50)

30.4
(12.32)

40.7
(16.50)

15.6
(6.32)

<표 2> WTI유가 급등의 요인별 기여율(2007년 1월 대비 11월)

주: 요인별기여율(%) = (각요인에의한가격상승분/ 전체가격상승분)×100 
요인별기여분(달러) = (유가상승분×요인별기여율) / 100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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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만 B/D8)에 해당하는 초과수요 현상이 발생했다.

세계 석유수요는 8,528.2만 B/D8)로 전년 동기대비

1.0%(86.1만 B/D) 증가한반면, 석유공급은8,515.2만

B/D로0.1%(11.9만B/D)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최근 4∼5년간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추세에도 불

구하고세계석유수요는중국, 인도등의신흥공업국과

중동국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07

년 1/4∼3/4분기세계석유수요증가분(86.1만B/D)의

90% 이상이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원유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정제품에 대한

수출비중을늘리고있는중동국가에서발생했다. 중국

의석유수요는2007년 1/4∼3/4분기에전년동기대비

33.4만 B/D 늘어나 세계 석유수요 증가에 대한 기여

율9)이 38.8%를 나타냈으며, 인도는 14.2만 B/D 증가

해 16.5%의기여율을기록했다. 또한중동국가들의석

유수요는 32.7만 B/D 늘어나 기여율이 38.1%를 차지

했다. 한편, 세계석유의 1/4 정도를소비하고있는미

국은세계석유수요증가에대한기여율이 16.1%에그

쳤으며, 세계 최고의에너지효율국가인일본은석유

수요감소로-23.5%의기여율을기록했다. 

한편, 세계 석유공급은 OPEC의 고유가 정책 등으

로줄어들고있는상황이다. 2006년 8월이래유가하

구분
①

유가
對數값

②
투기요인
對數값

③
회귀
계수

④
= ②×③

⑤ 기여율
=(④의 증감분)/

(①의 증감분)×100
⑥ 기여분

= ⑤×상승분(40.53)÷100

1월 3.99 10.45
0.112

1.17
30.4% 12.32달러

11월 4.55 11.97 1.34

<표 3> 투기요인의 기여율과 기여분 계산과정

7) 원유, NGL(Natural Gas Liquids), 콘덴세이트(Condensates) 등을포괄한다.
8) Barrels per Day
9) A국의세계석유수요증가에대한기여율= (A국의석유수요증가분/ 세계석유수요증가분) ×100
10) 나이지리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이란, 인도네시아, 카타르, 쿠웨이트등의10개국을지칭한다.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석유수요(A) 7,939.4 8,248.1 8,389.4 8,473.6 8,528.2

석유공급(B) 7,993.2 8,332.8 8,459.1 8,526.7 8,515.2

초과수요(A-B) -53.8 -84.7 -69.7 -53.1 12.9

<표 4> 세계 석유수급 추이
(단위: 만B/D)

주: 2007년은1/4?3/4분기기준
자료: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MODS DB

중국 인도 중동 미국 일본

38.8 16.5 38.0 16.1 -23.5
자료: IEA MODS DB

<표 5> 주요국의 세계 석유수요 증가에 대한 기여율(2007년 1/4~3/4분기)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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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세가나타나자OPEC은10월과12월두차례에걸쳐

이라크를 제외한‘OPEC 10’10)의 산유량을 총 170만

B/D 감축하기로합의했다. 이러한합의가비교적성공

적으로 이행되면서 2007년 1/4∼3/4분기에‘OPEC

10’의 원유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4.3%(120.4만

B/D) 감소했다. 

2) 달러화 약세(EX) : 최근 유가 상승에 11.1% 기여

최근 미국의 금리인하 등으로 달러화 가치의 하락

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11월 30일 기준 달러/유로 환

율은 1.469달러로 2006년말대비 11.3% 급등했으며,

엔/달러환율은 111.02엔으로전년말대비6.7% 급락

했다. 특히, 달러/유로환율은서브프라임사태에따른

경기하락에 대응해 미국이 금리인하를 시작한 8월 17

일이전에비해9.6%나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미국

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재할인율을 8월 19

일 6.25%에 5.75%로 0.50%p 내린데이어, 9월 18일

과 10월 31일에 각각 0.50%p와 0.25%p 인하했으며,

연방기금금리를9월 18일 5.25%에서4.75%로 0.50%

내린데이어 10월 31일에 4.50%로 0.25%p 추가인하

했다.11) 

국제유가가대부분달러화로결제되기때문에달러

화 약세는 산유국의 실질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인플레

이션을유발하면서유가상승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달러화 연동 고정환

율제를채택하고있는일부걸프지역산유국들은수입

품가격상승으로인플레이션압력이가중되고있는상

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

8월 중전년동월대비 4.9% 올라 사상최고수준의상

승세를나타냈으며, 카타르는 2007년 1/4분기에전년

동기대비14.8%의소비자물가상승률을기록했다. 

3) 투기자금유입(SP) : 최근유가상승에30.4% 기여

수급불균형등으로유가상승을기대하고그차익을

[그림 2] 달러/유로 및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DB

11) FOMC는12월11일에도연방기금금리와재할인율을각각0.25%p씩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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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린투기자금이원유선물시장으로대거유입되고있

다. 2007년 11월 20일NYMEX의WTI 非상업용선물

순매수 포지션(옵션 포함) 규모는 1억 4,155.4만 배럴

로 2006년말(3,910.5만배럴)에비해 262.0%나급증

했다. 이러한 순매수 포지션은 2007년 1/4∼3/4분기

중세계석유초과수요분(3,530.8만 배럴)의 5배에육

박하는규모이다. 

특히, 달러화 약세의 가속화로 과잉 유동성 자금이

달러화표시금융자산시장에서원유등실물자산시장

으로빠르게이동하면서유가상승폭이확대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말 현재 전 세계의 유동성 자

금은 513.3조 달러로 세계 GDP(48.2조 달러)의 10배

에육박하는것으로추정된다.12)

4) 지정학적 리스크(GEO) : 최근 유가 상승에

40.7% 기여

산유국의각종지정학적위험요인도한꺼번에불거

져나오고상황이다. 이에 따라석유공급에차질이발

생할것이라는우려가확산되면서유가급등세가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07년 10월 25일 미국은

핵개발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강도 높은

금융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란 국방부, 혁명수비대, 그

리고이란의최대은행인멜리은행등과미국금융기관

과의거래를금지한다는내용이다. 이란의확인된원유

매장량은 1,374.9억 배럴(2006년 기준)로 전 세계 확

인매장량의 11.4%를차지한다.13) 10월 24일에는터키

군이전투기와무장헬기를동원해이라크북부쿠르드

族본거지에대한군사작전을개시했다. 1주일전인10

월17일터키의회는쿠르드족분리주의세력을겨냥한

軍의이라크북부지역공격을승인한바있다. 이라크

북부쿠르드족근거지는 100만 B/D 이상의원유를지

중해 연안으로 수송하는 송유관이 통과하고 있다. 또

[그림 3] NYMEX의 WTI 非상업용 선물 순매수 포지션(옵션 포함) 추이

주: WTI 선물순매수포지션은건수자료를배럴로환산한것이며, 1건은1,000배럴에해당
자료: 한국석유공사Petronet DB

12) Unicredit(2007)
13) BP(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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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9월 23일에는 나이지리아의 최대 무장 세력인 니

제르델타해방운동(MEND14))이석유시설에대한공격

과 외국인 노동자 납치 재개를 선언했다. MEND는 6

월초부터테러활동을자제하고새로출범한우마르야

라두아(Umaru Yar'Adua) 정부와 니제르 델다 지역

의 개발 등에 관한 협상에 들어갔으나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나이지리아는현재각종테러로원유생산능력

(247.0만 B/D)의 26.8%에해당하는 66.1만 B/D의생

산차질이발생하고있는상황이다.    

3. 향후 유가전망

가. ‘국제유가(WTI유 기준) 100달러 시대’의 고
착화가능성은희박

2008년에도 고유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다. 이에 따라 WTI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

달러를넘어설가능성이없지는않지만골드만삭스가

예견했던‘국제유가100달러시대’가본격화될가능성

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연평균WTI유가

격이 배럴당 100달러가 될 정도로 유가급등세가 장기

화될가능성이높지않다는것이다. 앞서 언급했던것

처럼WTI유가격100달러는두바이유가격95달러정

도에해당된다. 그런데연평균두바이유가가95달러가

될정도로超고유가추세가지속될조짐이나타나면석

유수요의기반약화를우려한OPEC이대규모증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왜냐하면 2008년 배럴당

평균95달러의두바이유가는물가수준, 석유의존도등

을 감안하더라도 1차 오일쇼크 때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1차오일쇼크당시인 1974년평균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0.98달러를 나타냈다. 이러한 명목가

격을 2008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예측치15)로 환

산한 1974년 두바이유의 실질가격은 배럴당 47.04달

러로 추산되었으며, 세계 석유 原單位의 전망치16)까지

반영한실질실효가격은 85.09달러인것으로분석되었

다. 한편, 2차오일쇼크당시인 1980년두바이유의실

질가격과 실질실효가격은 각각 배럴당 91.97달러와

151.77달러인것으로추정되었다.  

연평균 두바이유가가 1974년 실질실효가격 수준을

넘어설 경우, 당시 경험했던 것처럼, 세계경제가 급격

하게위축되고이에따라석유수요가감소하면서국제

유가가하락세로반전된가능성이높다. 세계경제성장

률은 1974년에 1.4%로 1973년(6.4%)의 1/5 수준으로

구분 명목가격 실질가격 실질실효가격

1974년(제1차) 10.98 47.04 85.09

1980년(제2차) 35.85 91.97 151.77

<표 6> 제 1, 2차 오일쇼크 당시 두바이유의 명목, 실질 및 실질실효가격
(단위: 달러/B)

14) The Movement for the Emancipation of the Nigerian Delta를지칭한다.
15) 세계물가수준의대리변수인미국의소비자물가지수는글로벌인사이트(Global Insight)의전망치가사용되었다.  
16) 세계석유의존도를나타내는지표로활용되는세계석유原單位(석유소비량/실질GDP)는삼성경제연구소의예측치가이용되었다. 

주: 1) 실질유가는명목유가에물가수준을감안한유가
2) 실질실효유가는명목유가에물가와석유의존도를감안한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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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했으며, 1975년에는 0.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세계 석유수요는 1974년에 전년대비 1.5%(84.5만

B/D) 줄어든 데 이어 1975년에는 0.5%(26.7만 B/D)

감소하면서두바이유평균가격이1975년에4.9%(0.54

달러) 하락했다. 따라서 안정된 흐름의 석유수입을 통

해수익을극대화하고자하는OPEC이대규모증산에

나서는 목표유가 수준은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연평균

85.09달러인것으로판단된다.

‘WTI유 가격 100달러시대’가고착화되지않을것

으로 판단되는 또 하나의 근거로 IEA의 비축유 방출

가능성을들수있다. 미국, 일본등 IEA 26개회원국

은 2007년 8월현재 40.9억배럴에상당하는 비축유

를 보유하고 있다.17) 이는 2007년 1/4∼3/4분기 기준

으로세계석유수요의 48일분에해당된다.  IEA는 과

거두차례에걸쳐비축유방출을통해국제유가의급

등세에대응한사례가있다. 걸프전으로강세를나타냈

던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991년 1월 미국(1,660만

배럴), 독일(170만배럴) 등을중심으로한비축유방출

을통해석유시장에개입했으며, 허리케인카트리나로

인한석유공급차질의시장파급효과를최소화하기위

해2005년9월총6,000만배럴의비축유방출을결정

했었다. 따라서‘국제유가 100달러 시대’가 본격화될

기미가나타날경우 IEA가보유하고있는비축유방출

을통해석유시장에개입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

된다.           

나. 유가결정요소별2008년전망

2008년 두바이유의평균가격은배럴당 74달러수

준으로 69달러 정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2007

년에비해 5달러정도상승하면서 2005년부터시작된

연평균가격의사상최고치행진을지속할것으로보인

다. 하지만배럴당 85달러내외를기록하고있는최근

수준보다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유가

급등의핵심변수중수급불균형과달러화약세는내년

에도지속되겠지만투기자금유입, 지정학적리스크등

은하반기로갈수록개선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008년상반기중두바이유의평균가격은배럴당 77

달러로하반기(71달러)보다높은수준을나타내면서국

제유가의上高下低흐름이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1) 수급불균형 :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

2008년에도 세계 석유의 초과수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세계 석유수요는 8,773.8만

B/D로 석유공급(8.756.2만 B/D)을 17.6만 B/D 상회

할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의 성장

세가회복되면서석유의초과수요가심화될것으로예

상된다. 초과수요는상반기중9.8만 B/D에달할것으

로보이며하반기에는25.3만B/D로확대될전망이다.

중국, 인도 등의 고도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세계 석

유수요의 증가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중 중국이 10년 만에 긴축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두 자리 수 대의 경제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도 8%에 육박하는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18) 2007년에 11.4%를

나타낼것으로추정되는중국의경제성장률은 2008년

에는 1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07

년 8.9%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는

2008년에7.8%의성장률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한편, 산유국의 공급능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17) 이중36.8%(15.0억배럴)가정부가통제가능한일종의전략비축유에해당된다.
18) 삼성경제연구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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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앙골라19) 그리고 에콰도르20)를 제외한‘OPEC

10’의 여유 생산능력21)은 2007년 9월 현재 316.5만

B/D로 1990년(727.8만B/D)의절반이하수준으로감

소했다. 非OPEC 산유국들은대부분생산능력의최대

한도까지생산하기때문에여유생산능력을거의보유

하지않고있다.     

현재전세계에는 50만 B/D 이상을생산할수있는

대형유전이 13개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중 10개가

1970년 이전에발견된 것이며, 1970년 이후에 발견된

것은 3개에불과하다. 특히, 1990년이후수십억달러

가 유전개발에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된 대형

유전은 카자흐스탄의 카샤간(Kashagan) 유전이 유일

한상황이다.22)

2) 달러화 약세 지속

서브프라임사태의파장이 2008년에도지속되면서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전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잔액 중에서

2005년 이후대출분이 80% 정도에달해서브프라임

변동금리부모기지의금리재조정에따른부실이 2008

년상반기까지는확대될것으로우려되기때문이다. 이

에따라달러화약세는내년에도이어질것으로예상된

다. 다만, 2007년 중 단기간에 약세 폭이 컸던 만큼

2008년에는약세압력이둔화될것으로보인다. 2007

년 전년대비 9.3% 오르면서 1.370달러를나타낼것으

로추정되는달러/유로환율은2008년에는4.4% 상승

한1.430달러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런데2008

년하반기로갈수록서브프라임사태의가닥이잡히고

미국의금리인하도마무리되면서금융불안이진정될

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에 따라달러화약세가점진

적으로 완화되면서 달러/유로 환율은 상반기에 1.440

달러에서하반기에는1.420달러로하락할것으로전망

된다.    

3) 투기자금 유입 :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순유

입 축소

2008년 중 국제 석유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 문

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서브프라임 사태가 진정되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

면서원유등실물시장으로투기자금이유입되는속도

가약화될것으로기대된다. 이에 따라유가상승세가

둔화되어차익실현매물이시장에대거출회하면서투

기자금의 순유입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평균 NYMEX의 WTI 非상업용 순매수 포지

구분 1990년 2000년 2007년 9월

생산능력(A) 2,773.0 2,908.0 3,012.0

생산량(B) 2,045.2 2,527.8 2,695.5

여유생산능력(A-B) 727.8 380.2 316.5

<표 7> ‘OPEC 10개국’의 여유 생산능력 추이
(단위: 만B/D)

자료: IEA MODS DB

19) 앙골라는2007년1월에OPEC 회원국으로가입했다.
20) 에콰도르는2007년11월에OPEC 회원국으로再가입했다.
21) 생산능력에서실제생산량을차감한것을의미한다.
22) Gold(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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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옵션포함)의 규모는 1.2억 배럴을기록해 1.4억 배

럴내외의최근수준을하회할것으로예상된다. 상반

기중평균 1.4억배럴규모를나타낼것으로전망되는

WTI 순매수포지션규모는하반기에 1.0억 배럴수준

으로감소할것으로보인다.

4) 지정학적 리스크 : 하반기 이후 점차 완화

이란, 이라크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2008년중하반기로갈수록개선될전망이다. 이는먼

저2008년 11월4일치러질미국의대통령선거에서민

주당이승리할경우이란핵문제에대한미국의정책노

선이강경에서온건으로전환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

다. 또한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Hillary Clinton)과 배럭 오바마(Barack Obama)는

이라크 내 미군 철군을 외교 관련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23) 이에따라중동지역의지정학적리스크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유가의 리스크 프리미엄도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4. 유가 상승의 파급효과

가. 거시경제적측면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도낮기때문에유가상승에취약한체질을

갖고있다. 2006년 중한국의원유수입량은 8.4억 배

럴로미국, 일본, 중국에이어세계4위수준을기록했

다.24) 또한, 단위부가가치생산에필요한에너지투입

량을 나타내는 에너지 原單位도 한국은 2005년에

0.34로 OECD 평균(0.20)의 두 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25) 

23) Gordon and Zeleny(2007)
24) IEA(2007)
25) 에너지原單位의수치가높을수록에너지효율성이낮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림 4] 유가 상승의 파급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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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은 수출입물가의 변동을 통해서 채산성,

소비등경제전반에파급된다. 먼저수입물가가수출물

가보다더욱상승할경우수출기업의원가부담이확대

되면서채산성이악화되고투자의위축을초래하게된

다. 또한, 수입물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약화

시켜 소비 둔화로 연결되고,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을

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최근의고유가상황이아직거시경제전반에본격적

으로파급되지는않았으나, 일부 지표의경우그여파

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2007년 10월의 소비자물가지

수는전년동월대비3.0% 상승해 2005년 3월이후처

음으로3%대에진입했으며, 11월에는3.5% 올라2004

년 10월(3.8%)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입물가는 10월에전년동월대비 15.9% 올

라 10개월만에두자리수대의상승세를나타난데이

어 11월에는 무려 21.3%나 상승해 2차 오일쇼크 때인

1980년 10월(22.3%) 이후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

다.26) 또한,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의 업황전망지수는

12월에90을나타내면서전월대비2p 떨어져7월이후

5개월만에하락세로반전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개발한‘연간 거시계량분석 모

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두바이유 가격이 연평균

10% 상승하는 경우 경제성장률이 0.35%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의 증가율은 각각 0.67%p와 0.26%p 하락하고, 20억

달러에 상당하는 무역수지의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평균 두바이유가가 10% 오르

는 경우에 수입물가 상승률이 1.26%p 오르면서 소비

26) 수입물가는달러기준이다.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물가 2.5 2.0 2.3 3.0 3.5 -

수입물가 3.3 1.8 9.8 15.9 21.3 -

수출물가 3.4 1.8 4.4 7.7 10.9 -

업황전망지수 87 87 92 92 92 90

수출 17.2 13.6 -1.1 23.1 17.5 -

수입 14.4 9.6 -1.9 27.3 26.5 -

<표 8> 최근 고유가에 영향을 받은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동월대비, %, 지수)

주: 업황전망지수는한국은행기업경기조사기준
자료: 한국은행ECOS DB, 무역협회KITA.net DB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무역수지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물가 수입물가 수출 수입

-0.35 -0.67 -0.26 0.23 0.01 1.26 -20.0 0.00 0.66

<표 9> 유가 연평균 10% 상승 시 파급효과
(단위: %p, 억달러)

주: 유가상승이수출에미치는영향이미미한것은가격요인보다소득요인인세계경기에더크게영향을받고, 수출구조고도화등으로 유가에대한내성이강화
되었기때문으로판단



27

자물가의 상승세가 0.23%p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나. 산업별영향

유가상승은원유또는석유제품을중간투입물로많

이사용하는산업이나그연관산업일수록원가부담을

더욱확대시킨다. 유가(원유와수입석유제품의가격)가

10% 상승하는경우제조업의평균원가는0.98% 상승

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27) 그런데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원가상승률이 3.38%에 달해 원가부담이 제조업

평균의3배를상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유가상승에따른원가부담을제품가격에반영하지

못하고 자체 흡수할 경우 채산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특히, 통상적으로 유가와 관련 제품의 마진사이에 음

의상관관계가존재하는28) 석유화학산업의경우산업

의경기하강사이클과맞물려수익성이악화될가능성

이높은것으로우려되고있다. 석유화학의경기사이

클이 2008년중하강기로진입하면서유가상승에따

른업계의가격전가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되기때

문이다.

한편, 유가상승이에너지관련수출증대와중동특

수로인해자동차, 조선, 건설등의일부산업에는긍정

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高연비의 경₩소형급 수출이 이미 호조를 나타내고 있

다. 2007년 1∼11월 자동차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대

비 7.9% 증가한 247.8만대를 기록했는데, 수출호조

10대 모델이 라세티, 투싼, 젠트라 등 모두 경₩소형급

이다.  조선산업의경우에너지관련선박의발주증가

가 예상되고, 선박의 대형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

다. 심해유전개발과관련된특수선박의발주가늘어날

것으로예상되며, 석유의대체에너지인천연가스개발

프로젝트의가속화로 LNG선의수주가증대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2004년 이후 발주

산업 원가상승률 산업 원가상승률

전산업 0.76 제조업 0.98

석유화학 3.38
농수산 0.29

1차금속 0.31
광산품 0.08

전기전자 0.17
도소매 0.23

(반도체) 0.14
음식숙박 0.39

수송장비 0.30
운수보관 1.39

(자동차) 0.31금융보험 0.09

<표 10> 유가 10% 상승 시 산업별 원가상승률
(단위: %)

주: 1) 유가는원유와수입석유제품의가격을의미
2) 산업연관표와기업경영분석자료를사용하여추정

자료: 산업연구원, “고유가충격의산업별영향”, 2004.5.31

27) 산업연구원(2004)
28) 2005년이후유가와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의마진간상관계수는-0.67인것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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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LNG선의80% 이상을수주하고있다. 또한, 연료비

절감을위해1회운항으로많은물량을운반할수있는

초대형 선박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업체들은 1만 TEU급29)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 시장

을선도하고있다. 건설 산업의경우는고유가에따른

원가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중동지역 등에서의 특수가

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중동산유국의석유생산시설

의확충과도시개발등의사회인프라건설이지속적으

로확대될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최근국내 10대

건설사중 6개사가이미연간수주목표를초과했으며,

일부업체는목표액의 3배수준을달성한것으로알려

지고있다.   

5. 대응방안

가. 단기대책: 인플레이션압력의최소화

1) 유류세의 인하

2007년 1∼11월중국내휘발유평균가격은리터당

1,515.02원30)을 기록해 물가수준, 휘발유 의존도 등을

감안한 1차 오일쇼크 당시의 실질실효가격 수준을 넘

어섰다. 1974년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9.65원

을 나타냈다. 이러한 명목가격을 2007년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와휘발유소비의존도의예측치31)로환산한실

질실효가격은 1,136.43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80년 휘발유의 실질실효가격

은리터당1,676.97원인것으로추정되었다.    

휘발유가격이경제에미치는부담을최소화하기위

해서는 탄력세율32)을 최대 한도로 적용해 유류세를한

시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기본세율의

30%까지탄력적으로적용할수있으나, 유류세는현재

20%까지만인하된상황이다. 유류세인하는물가상승

압력을억제할뿐만아니라소비자의구매력약화도방

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석유류에대한가격탄

력성이0.167∼0.20933)로 1보다작아서세금이인하되

는경우가계부담이크게축소될것이기때문이다.

현행휘발유에대한유류세는교통세, 교육세, 주행

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력세율이 적

용되는 교통세의 기본세율은 리터당 630원이며, 교육

세는 교통세의 15%, 주행세는 교통세의 32.5%, 그리

고부가가치세는세전가격, 교통세, 교육세, 그리고주

구분 1974년 1980년 2007년 1₩11월

명목가격 169.65 580.82 1,515.02

실질실효가격 1,136.43 1,676.97 1,515.02

<표 11> 제 1, 2차 오일쇼크 당시 휘발유의 실질실효가격
(단위: 원/리터)

주: 1) 실질실효가격은물가상승률과GDP대비휘발유소비의존도를반영해구한수치
2) 소매가격기준

29) 1 TEU는20ft 컨테이너1개에해당된다. 
30) 12월2주차국내휘발유가격은리터당1,634.74원을나타내고있다. 
31) 소비자물가지수와휘발유소비의존도(휘발유소비량/실질GDP)는삼성경제연구소의전망치가이용되었다.  
32) 수시로변하는경제여건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법률로정한기본세율을, 국회의의결을거치지않고, 행정부의권한으로변경 해운영하는세율을의미

한다.
33) 전재완(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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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세 합의 10%가 부과되고 있다. 교통세를 기본세율

대비 10% 추가인하하면, 휘발유가격이, 2007년 9월

정유사가격을기준으로, 7.3%(리터당 103.84원) 하락

하는효과가있는것으로추산되었다.       

‘국제유가 100달러시대’에대한우려가제기될정

도로초고유가상황이지속되고있는차제에유류세에

대한탄력세율의한도를확대하는것도검토해야할것

이다. 예를들어, 최대한도를50%로늘리고유가급등

기에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적용하고 유가가 안정되

면현재수준으로환원하는하는방식으로운영함으로

써국제유가에신축적으로대응한것이필요하다. 유류

세에대한탄력세율을50%까지적용하는경우, 휘발유

가격이21.8% 하락하는것으로분석된다.  

2) 공공요금과 임금 인상의 합리적 추진

유류세인하와함께공공요금과임금인상을합리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대중교통비등의각종공

공요금의경우인상시기를가급적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인상폭을최소화하는것이필요하다. 과거의

사례에비추어봤을때, 물가상승압력이높은상황에

서 공공요금의 인상은 물가상승을 촉발시키는 요인으

로작용하기때문이다. 또한, 임금인상도생산성향상

의범위내에서이루어지게함으로써임금과물가의악

순환(Wage-Price Spiral)이 발생하는 고리를 사전해

차단해야할것이다. 생산성향상을초과한임금인상

은기업의제조원가상승으로이어지고, 이에 따라물

가가상승하면서임금이다시인상되고이것이물가를

더욱상승시키는악순환으로연결되는경향이있기때

문이다.    

나. 중장기대책: 고유가에대한내성강화

유가강세가중장기적으로지속될가능성에대비해

우리경제의고유가에대한내성을강화하는것도필요

하다. 신흥공업국, 특히 중국과 인도의 석유소비는 지

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나, 석유공급은

획기적으로늘어나기어려운상황이다. 이러한타이트

한수급상황이중장기적으로계속될경우달러화약세,

투기수요, 지정학적리스크등의문제가해소된다고하

더라도고유가추세는지속될수있기때문에이에대

한선제적인대응이시급하다.      

1) 에너지 효율 제고

한국경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多소비부문별로차별화된에너지정책을추진

구분 稅前가격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稅後가격

현재 541.60 505.00 75.75 164.13 128.65 1,415.12

확대 541.60 441.00 66.15 143.33 119.21 1,311.28

<표 12> 휘발유의 교통세에 대한 탄력세율의 확대(20% → 30%)
(단위: 원/리터)

주: 1) 현행유류세는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로구성되어있으나, 교육세는교통세의15%, 주행세는교통세의32.5%, 부가가치세는(세전가격+ 교통
세+ 교육세+ 주행세)의10%를각각부과

2) 2007년9월정유사(도매) 가격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Petronet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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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의 원인과 대응방안

할필요가있다. 산업부문의경우전기, 가스등의에너

지가격을단계적으로현실화함으로써에너지효율제

고에대한동기부여를강화해야할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본이나 독일의 1/3에 불

과한 실정이다.34) 수송부문은 하이브리드 차량, 수소

연료전지차량, 바이오연료등의보급을확대함으로써

연비를개선하고, 관련친환경기술의개발에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상업부문의 경우는 난방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일산, 분산 등의 신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열병합방식의지역난방을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 기업스스로에너지효율을높일수있도록미

국의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EERS

는 탄소배출권제도처럼정부가전기, 가스 등의에너

지다소비업체에게에너지절약목표치를부과하고, 이

러한목표치를기업들이서로사고 파는것을허용하

는제도이다. 목표치를초과달성한기업은초과분만큼

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게 팔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제도는기업에게에너지효율제고에대한

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국가전체의에너지절약목

표치를비용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다는것이이론적

으로는물론이고실증적으로입증되고있다.  

2) 신₩재생에너지 개발

국제유가의 고공비행이 지속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의발전단가에대한경제성이조금씩확보되고있는상

황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가운데풍력과지열은거

의경제성확보가가능한수준에접근해있다. 우리나

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두

바이유 가격35)은 풍력의 경우 배럴당 71.8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열은 76.5달러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바이오 연료는 두바이유가가 배럴당

82.3달러일 경우 발전단가의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

로 추정되었으며, 태양광의 경우는 167.2달러는 되어

야경제성확보가가능한것으로분석되었다.  

신₩재생에너지의보급을확대해고유가에대한내성

을강화하기위해서는정부의지원을확대함으로써관

련시장을조기에활성화하는것이필요하다. 먼저, 현

재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신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을 의무할당제도(RPS36))로

34) OECD(2004)
35) 연평균가격기준이다.
36)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지칭한다. 
37)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를지칭한다.

풍력 지열 바이오 연료 태양광

71.8~94.6 76.5~91.7 82.3~102.6 167.2~182.7

<표 13>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두바이유가 수준
(단위: $/B)

주: 1) 두바이유가격은연평균기준
2) 신₩재생에너지의경제성이확보되는두바이유가는2006년한국의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와油類(중유, 경유)를이용한화력발전단가를기준으로추정
3) 경제성확보수준은향후기술발전및시장확대등에의해변화가능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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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는 한국전력,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개의 에너지 공기

업들과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개발공급협약(RPA37))을

체결하고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통해발전한전

력을정부가우대해구매하는발전차액지원제도의규

모도확대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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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2년간 에너지 산업분야에서의 인수합병(M&A)

의 물결이심상치않다. 특히신고유가가시작된 2004

년이후부터석유상류부문의M&A 상승세는가히‘폭발

적’이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2006)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석유상류부

문에서약 290건이상의M&A 거래가발생하고거래

가치는 약 1,60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거래횟수 기준으로는 약 40%

이상이, 거래가치 기준으로는 약 12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M&A 상승세에 비해 아직까지 에

너지M&A에대한일반적인연구가미비한상태이다.

그 이유는 에너지 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정부위주

의통제시스템에속하는부문이라는인식과더불어자

유경쟁시장에서 이루어지는 M&A와의 개념적 연결성

이아직까지잘조화되지않기때문일것이다. 하지만,

고유가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석유상류자원 확보에 대

한우리정부와기업의관심이높아지고있고, 결국석

유상류거래방법 중 하나인 M&A의 추이 및 특징, 배

경에대한기본적자료의수요가증대될것이기에이에

대한준비차원에서석유상류M&A와관련하여통합적

연구과제가반드시수행되어야한다고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1985년부터 2006년까지 석유산업

상류부문의 M&A 추이 및 특징들을 분석함으로써 향

후석유상류M&A의통합적연구로나아가기위한기

본정보들을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보다 풍부한정

보제공을위해일반산업M&A 추이및특징과도비교

할것이고, 가장 최근상황을반영하기위해서는지난

2년 동안의 특징적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반 산업 M&A 추이 및 특징

앞서 언급하였듯이, 석유상류부문의 M&A 추이 및

특징을살펴보기에앞서, 최근20여년간산업전체차

원의M&A 추세에대해먼저간략히살펴보기로한자.

아래의 [그림 1]은 1980년부터 최근 2005년까지 미국

전체산업의국내및국제M&A 거래와가치의추이를

보여준다.1) 1980년대초중반, 1990년대중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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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03년이후부터현재까지약10년정도의주기

를 보이면서 M&A 거래의 추세변화가 나타남을 발견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기적 특성이 나타나는

M&A 거래추세변화에는어떠한배경적요소가작용

하고있는지를시기별로나누어살펴보자.

가. 1980년대의M&A 물결

1980년대의 M&A 호황을 견인한 대표적 배경요인

으로꼽히는것은1980년부터경제침체에서벗어난주

식시장의활성화이다. 반독점정책의변화, 금융서비스

부문의 탈규제, 신금융기법 및 신시장(예, 정크본드시

장)의탄생그리고전자산업에서의기술진보등으로말

미암은풍부한금융자본의힘에의해이시기에M&A

활성화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기업분할, 적

대적 인수, 민영화(차입매수(LBO) 및 경영자 매수

(MBO)) 등다양한통로를통해기업을지배할수있는

방법들이 출현하게 된 것도 1980년대의 M&A 거래를

더욱활성화시킨것으로판단된다.

기존연구를살펴보면 1980년대M&A 활성화의배

경요인과 그 특징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Bhagat et al (1990)과Shleifer and Vishny (1991)는

1980년이전M&A의목적은기업의다각화및대기업

화에 있었지만, 1980년 이후에는 정반대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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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전체산업의 국내 및 국제 M&A 거래수 및 가치액 추이

주: 좌축(Left Vertical)은거래수를우축(Right Vertical)은가치액을표시
자료: Mergerstat Review, 1985 ~ 2007

1) 전세계차윈의M&A의거래와가치변화추이를살펴보는것이바람직할것이나, 전세계M&A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이50%내외를차지하고2위와3위인
영국과프랑스가약11%내외를차지하는비중을고려하였을때 (2004년현재, Thomson Financial 자료), 미국M&A 변화추이를전세계M&A 변화추이에대
한proxy로사용할수있다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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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가이루어지고있었음을강조한다. 다시말해, 반

독점환경개선, 보다경쟁적인자본시장, 그리고주주

관리메커니즘의개선등이기업들로하여금다각화를

폐기하고 다시 핵심 사업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으며

(Blair, 1993), 더 나아가 만일 기업이 기존 다각화 전

략의 결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업 고유의 본업으로

재집중하는 대세에서 낙오되는 경우 곧바로 적대적

M&A 자본의 공격에 노출되어 인수의 대상이 되었다

고 주장한다. 따라서 1980년대는 기업이 다각화의 비

효율을 인식하고 핵심 사업으로 회귀 하는 과정에서,

매우활발한M&A가일어나게되었다. 

외부 충격에 의한 기존 체제나 질서 등의 환경변화

로 인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됨으로써 M&A가

유발되는경우도많았다. 예를들면, 미국에서 1983년

에새로운의약상환정책이도입된후의료서비스와제

약부문은비용절감을노린인수활동이강하게일어났

으며, 석유 부문에서의 기업 구조조정 파동은 1973년

OPEC의 석유수출중지, 1979년 이란의 석유수출중단

등과 같은 정치적 외부사건에 의해 촉발되었다. 식품

가공부문의구조조정은 1980년대의인구성장률저하

로촉발되었으며기업들은과잉설비를내다팔아야만

했다. 

결국, 1980년M&A 활성화의기업측면적이해는산

업의 외부적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써,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업해체과정이라 정리될 수 있다 (Holmstrom

and Kaplan (2001)). 또한 M&A 활동의급격한증가

는기업정보의공개강화에의해서더욱촉진되었고이

는기업들로하여금주주가치의극대화에집중하게만

들었으며, 기업의脫다각화파동에서가장중요한인수

추진력을 담당하였던 자본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의

출현도매우중요한요인이었음에두말할나위가없다.

나. 1990년대M&A 물결

1990년대의 M&A 활성화는 1993년부터 시작되었

다. 1980년대의 활성화와 비슷하게 경기호황세

(Economic boom)와 함께 시작한 1990년대의 M&A

증가는2000년의주식시장붕괴로막을내리게된다. 

1993년에서 2001년 동안 M&A 거래 증가 규모는

전례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거대하였다. 인수금액

(Transaction value) 및 거래 건수(Transaction

Contract Numbers)를 살펴보면 1990년대의 M&A

물결이 얼마나 거대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Thomson Financial Securities Database 자료에의

하면 이 기간 중 미국에서는 119,035건의 M&A 거래

가성사되었고유럽에서는 116,925건(영국 포함)이 체

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조적으로 1983~1989

사이의 M&A 활성화시기에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34,494건과 12,729건의거래만이성사된것에비교하

면, 비록2년더긴기간이지만, 미국에서만네배가까

운 증가를 보인 것이다. 1990년대의 M&A 거래 추세

는금액측면에서도매우인상적이었다. 총 거래금액

은무려20조달러에달했는데, 이규모는 1980년대의

M&A 활성화추세와비교하여5배가넘는금액이다. 

1990년대 M&A 활성화의 최대 특징은 M&A의 본

격적인세계화가시작된점이다. 과거 미국과영국중

심의, 서방선진국에한정된지역적특성에서벗어나유

럽전역과아시아국가등범세계적으로거래가발생하

는특징을보이고있다. 즉, 유럽의M&A 거래규모는

미국만큼이나 성장하였으며, 아시아의 M&A 시장도

급성장 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확산은 단지 국가 내

M&A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제품과서비스, 자본

시장의글로벌화에따라M&A의상당부분이국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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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통해이루어지는특징을보이고있다. 또한, 공

공산업의탈규제와민영화의바람이불면서금융, 가스

나 전기와 같은 공공설비사업, 통신 부문의 국가간

M&A를촉발시켰다. 또한천문학적액수의R&D 투자

가요구되나일반적으로그효과가장기간에걸쳐나타

날수밖에없는첨단산업, 생화학및제약산업에서국

제적인수합병이증대되었다.   

종종 대규모거래의형태를띠는기업확장은엄청

난 재원조달을 필요로 한다. 현금이 부족한 기업에게

는신주발행이나차입이요구되기때문에금융시장의

호황세도 1990년대 M&A 증가추세에 힘을 실었다.

또한 1990년대에는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

다. 오랜저금리기조와경제호황속에서위험성이높

은 대출 신청자에게도 은행 문턱은 낮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인수합병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

다. 이와 같은 금유시장과 M&A활동 간의 관계를 강

조하여 Jensen (2004)은 1990년대 말의 M&A 활동

을 금융시장 붐과 연계시키기도 한다. 그는 M&A 거

래가 시너지효과나 다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과대평가를 유발함으로써, 경영자로 하

여금인수합병거래를추진하게만드는과정을설명했

다. 이러한“M&A의 함정”은 네덜란드 다국적기업인

Ahold 사례에 대한 DeJong 등 (2005)의 연구에서

잘설명되고있다.

전반적으로세계화과정, 기술혁신, 탈규제와민영

화 그리고 금융시장 호황이 1990년대의 M&A 물결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활성화된

1990년대의 M&A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M&A의

긍정적인효과들(비용절감, 신시장진출또는기업가치

상승 등)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대다수의 논문들에

의해평가받고있다.2) 

다. 2000년대의M&A 물결

전세계적으로 2003년 중반부터 M&A거래가 다시

탄력을받고있다. 이러한M&A의활성화는2000년에

시작된급격한경기하강후경제와금융시장의점진

적인 회복과 시기를 같이 한다. Thomson Financial

Database 에따르면, 2004년의M&A 거래량은2002

년에비해43% 증가했다. 2004년미국기업의인수거

래는 2002년의 5170억달러보다훨씬증가한 1조 1천

억 달러에 달했다. 유럽 M&A 거래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있다. 유럽입찰자가공개한인수금액은2004

년에총7580억달러에달해2002년의5170억달러를

추월했다. 2002년초부터2005년중반까지국가간인

수는유럽입찰자의모든M&A 총액의 43%에달했고

미국 기업에 의한 모든 M&A 총액의 13%에 달했다.3)

특히 중국기업에의한국가간인수의연간총액이지

난 3년간 극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30억 달러에서

2005년전반기에는190억달러로껑충뛰었다.

M&A가 활성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은 통신,4)

석유와가스, 소매, 약품, 유틸리티, 스포츠의류업계

에서활발한인수합병활동이벌어지고있다. 특히 석

유상류부문의 M&A 증가폭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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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를들면, Moeller et al.,(2005)는 1990년후반의대부분의M&A 거래가실제로는가치를잠식했다는증거를내놓았다.
3) 국가간인수사례건수는유럽입찰자의모든입찰수의거의40%에달했고미국기업의입찰수의약20%에달했다.
4) 초대형유럽통신회사중KPN과Telfort (모두네덜란드)간의합병, Eircom의Meteor 인수(모두아일랜드), Egyptian 컨소시엄의Wind(이태리) 인수, TDC
(덴마크)의 Song(스웨덴) 인수, France Telecom (프랑스)의 Amena(스페인) 인수, TeliaSonera (스웨덴)의 Turkcell Iletisim Hizmetleri(터기) 인수,
Vodafone(UK)의체코와루마니아이동통신기업인수, Telefonica (스페인)의Cesky Telecom(체코) 인수등이포함된다. 통신회사간의인수건수가10건이넘
었으며2005년전반기에극에달했고그중8건은국제거래였다. 미국통신회사도내수시장을타깃으로하지만합병미국최대의입찰로는Verizon(AT&T의
구자회사)의MCI(구WorldCom) 인수와SBC Communications의AT&T 인수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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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6년에 Jons S Harold에서 발표된“Global

Upstream M&A Review"에따르면, 2005년한해동

안290건의석유상류부문M&A가성사되었고그거래

가치는약 1,600억달러규모에달하는것으로파악된

다. 이는 2004년과비교하였을경우, 거래건수로는약

40%, 거래가치로는무려120%이상상승한것이다.

2000년대의 M&A 물결이 1980년대와 1990년대와

는대비될수있는특징으로는미국과유럽에서의적대

적 인수합병 활동 감소를 들 수 있다. Thomson

Financial Database는2002~2005년사이미국인수

기업에의한적대적인수시도를28건으로기록하였다.

반면 1990년대의 첫 3년(1993~1996) 동안에 기록된

미국기업의적대적인수시도는229건이었고1980년대

의초기(1983~1986)에는 217건이었다. 유럽도마찬가

지현상을보이고있다. 공격적인인수시도보다는우

호적인 협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2002년 초

부터의유럽의적대적인수시도총건수는32(영국 17

건)이었는데 1993~1996 기간의 106건과 1983~1986

기간의 62건과비교할때현저히줄어든숫자이다. 하

지만, 중국과일본에서는사상유례가없는적대적인

수 전쟁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5) 이는 M&A 시장

의발달단계에서나타나는특징적현상으로인식되며,

시장참여자와제도및거래유형이성숙기로접어들수

록적대적M&A에대한경제적유인이감소하기때문

에미국과유럽에비해상대적으로초기단계에있는일

본과중국의M&A 시장에서적대적인수합병이더많

이발생한것으로파악된다.   

2003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M&A 활성화 배경을

단정짓기는아직이르지만일단지금까지의상황속에

서 그 배경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이후 M&A 증가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금융시장

침체와 9.11. 사태에 이은 불확실성의 증가 때문에 지

연되고있었던그이전에시작된거래들이마무리된것

일 가능성이다. 둘째, 2000년 초 시장의 침체시기에

기업경쟁력을확보하지못하였던기업들이 2003년이

후 M&A의 대상기업으로 소위“먹잇감”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다.6) 이는 특히 아시아-그 중에서도 중국-에

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셋째, 2003년 이후의 M&A의

성장은현금이풍부한기업들이대거등장하였기때문

이다. 대표적인예로고유가가지속되면서현금흐름이

괄목할정도로개선된에너지및석유기업들의등장을

들수있다. 마지막으로전세계적저금리속에서개인

주식투자가급격히증가하였고, 이는주식시장의활황

으로이어져시중자금이은행에묶여져있지않고기

업들의M&A 자금으로사용하게된배경도빼놓을수

없다. 

라. 1980년 ~ 2000년대 M&A 활성화에서 나타
나는공통점

1980년 ~ 최근까지의M&A 추이를살펴보면그시

기별로나타나는 호황세는각기다른배경의모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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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에서는빠르게성장하던인터넷기업Livedoor이Nippon Broadcasting System (NBS)의지배권을매수했다. 경쟁사의지배권을희석시키고인수를거
부하기위해서NBS는독소조항(poison pill)을신설했다. 이에Livedoor는NBS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고전쟁은일본의인터넷제왕Softbank의자회사인
Softbank Investment가경쟁입찰에끼어들면서복잡해졌다. (The Economist, 31 Mar 2005). 일본의적대적인수시장과그추진세력그리고규제개혁의
결과에대한자세한사항은Milhaupt (2005)에자세하게소개되었다. 중국은2005년2월 18일, 최고의인터넷기업인Shanda Interactive Entertainment가
중국최대포털사이트인Sina.com의지분 19.5%를확보했고지배권을행사할것이라고발표했다. 이에맞서, Sina는독소조항을제정하여Shanda가확보한
지분을희석시키려했다. 공격적인인수전략과대상기업의인수거부는중국경제에서전례가없던사건이었다(The Economist, 24 Feb 2005).

6) 특히국가가국영기업의민영화를위해중요지분을국제M&A 호황기에매각할경우, 국제적대적M&A의“먹이감”으로표적이될수도있기에국영기업민영
화는시기를잘고려해야한다.



가지고있다. 그러나보다면밀히살펴보면, 다음과같

은공통점을발견할수있다. 먼저, 모든 M&A 활성화

물결은 (전쟁, 에너지위기등으로초래된시장붕괴와

경기침체에이은) 경기회복기에발생한다. 둘째, M&A

활성화물결은급격한신용확대와주식시장부양시기

와때를같이한다. 즉앞서언급된M&A 호황세가모두

가주식시장의호황세와함께하였다는것도반드시주

목해야할것이다. 따라서급성장한외부자본시장은인

수파동이출현할수있는필수조건이다. 셋째, M&A

활성화에앞서기술및금융혁신형태의산업및기술

쇼크, 공급쇼크(유가쇼크등), 탈규제, 해외경쟁증대

등외부환경변화가선행된경우가많았으며, 마지막으

로반독점혹은인수합병과관련된규제및제도가완화

되었을때M&A 거래가보다활성화된다. 

3. 석유 상류부문 M&A 거래규모 및 추이

지금까지거시적차원의산업전체의M&A 거래추

이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석유산업에 초점을 맞

추어 석유 상류부문 M&A 추세의 특징 및 배경요소를

분석해보고자한다. 전체산업에서와같이Mergerstat

Review 자료를 이용하여 1985년부터 2006년까지 미

국국내및국제석유상류부문M&A7) 거래를살펴보

고자한다. 

[그림2]에서볼수있듯이, 1985년부터2006년까지

미국 국내 및 국제 석유₩가스 상류부문 M&A 거래는

다소등락의기복은있지만다음과같은패턴을나타내

고 있다. 우선 거래 수에 있어 1985년부터 1990년 초

반까지 하락 및 정체의 수준을, 1990년 중후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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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 국내 및 국제 석유₩가스 상류부문 M&A 거래수 및 가치액 추이

7) Mergerstat의Oil & Gas 부문은NAICS 코드로“211 (extraction and production)”에포함된다. 

주: [그림1]과동일
자료: Mergerstat Review, 1985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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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까지는눈에띄는상승세를보이다, 2004년이

후다시급상승세를타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거래

금액에있어서도 1998년을제외하고는비슷한패턴을

보이고있다.

따라서 석유 M&A의 추이는 아래와 같이 크게 3부

분 (1985년 ~ 1990년 초반: 하락 및 정체 시기, 1990

년 중₩후반 ~ 2000년: 상승시기, 2004년 이후 2007

년 현재: 새로운상승시기)으로나눌수있다. 이제부

터각시기별로추이의특징이나타나게되었던배경적

요인이무엇인지알아보고자한다. 

가. 1985년~ 1990년초반: 하락및정체시기

[그림 2]에서나타나듯이M&A 거래건수는 1985년

86건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끝에 1993년에는

38건으로떨어졌다. 거래액또한 1985년약 230억달

러에서 10%수준인 20억 달러규모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인것으로파악된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전체산업 M&A의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부

분이다. 1980년대 중반은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전체 산업의 M&A

거래가동반상승하던시기였는데, 왜유독석유산업의

M&A만하락하였는가란점이다. 결론부터말하자면

석유산업과 관련된 국제환경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

다는것이다. 1985년 12월 9일, 전체OPEC 할당량목

표를 맞추면서 완충국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우디아

라비아가이러한역할을그만두고잃어버린시장점유

율을복구할것이라발표한것이원유시장에찬물을끼

얹은격이된것으로판단된다. 1985년 11월20일기준

31.75달러를 기록하던 WTI 가격은 12월 9일 급락,

1986년초반석유가격은68.5% 감소하여배럴당 10달

러초반수준으로급락했으며결국1년동안평균15달

러에 머물면서 ([그림 3] 참조), 여타 산업부문과는 달

리, 석유산업의M&A는매우위축되게된다.

1985년 후반, 이러한예상치못한국제유가급락에

충격을 받은 석유산업은 당시 M&A가 활발하였던 여

타 일반산업에 비해 국제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

는능력이부족하였다고판단하였고, 조직구조의간소

화와 시스템 변혁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Cibin &

Grant (1996)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

주요 석유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

고 있는데, 1992년 당시 조사되었던 8대 메이저 석유

회사의 고용은 약 30만 명 수준으로 10년 전 약 80만

명에비해무려72%가감소되었으며, 6대메이저석유

회사의본사직원수는 1988년부터 1992년 사이의기

간동안약 3,000명에서 800명이줄어든것으로확인

된다.

조직구조면에서도조직능률향상을위한노력을도

모하였다. “단일 (hierarchical)”조직구조의 틀 아래

서비교적높은수준의경영권집중구조를유지하였던

석유기업들은“다중부서별 활동 (Multidivisional

Activities)”의조직구조형식으로변혁하여강력한중

앙지원, 분산화된부서별사업, 효과적인부서간의사

소통, 본사로부터의직원지원의강화를도모할수있

는기반을마련하게되었다 (Ollinger, 1994; Roeber,

1994).

하지만, 이러한비용감소, 진보된기술의활용, 기술

개선을 위한 노력과 조직효율을 증가시키려는 석유산

업의노력은주식시장이하락세로접어든1980년대후

반부터 추진되어, 일반산업들과는 달리 M&A 활성화

로연결되지못하게되었다. 타 산업기업들은호황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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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확장, 즉 M&A에열을올리고있었지만, 석유기업

들은만만찮은경기속에서생존을위한구조조정을하

였던것이다. 그러나이러한조직효율의향상은향후

1990년대중후반다시찾아온주식시장의호황세에힘

입은석유산업M&A 활성화의기반이된다.

나. 1990년대중₩후반: 상승시기

1990년대의 중₩후반은 전체산업 뿐 아니라 석유산

업의M&A 거래도매우활발하게진행된시기이다. 앞

서 설명하였듯이, 경기호황세(Economic boom)와 함

께 시작한 1990년대의 전체산업의 M&A 활성화는 전

례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의대규모였으며, 인수금액

(Transaction value)과 거래 건수 (Transaction

Contract Numbers)에서 모두에서 신기록을 세운 시

기이다. 이러한환경에부응하여이미 1990년초반구

조조정을 마친 석유기업도 M&A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되었다. 1994년42건수준이었던M&A 거래

건수가 1995 ~ 2000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2001년

에는 무려 180% 상승한 118건을 기록하였다. 거래 금

액 또한 1994년 35억 달러 수준에서 1997년에는 160

억달러으로상승한것에그치지않고, 1998년에는무

려 1540억 달러로 급상승하며 석유산업 M&A 추세에

있어기념비적인한해로기록된다. 1998년특히놀라

울정도로급상승한거래금액은초대형M&A가성사

된데에기인하는데, 예를들면 BP와 Amoco, Exxon

과Mobil 등의합병이대표적인예라할수있다. 

즉, 1990년대중후반석유산업M&A가활성화된대

표적인원인은, 1990년초반까지치열하게구조조정을

추진하였던 석유회사들이 경영구조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금융시장의 호황으로 자금력도 마련하

게 되자 여전히 자본 수익률에서 타 산업보다 우월한

성과를보이는석유산업부문에집중하고그규모를확

장 하고자 M&A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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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월별 WTI 가격 추이(1985년 1월 ~ 1986년 12월)

자료: 미국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at St.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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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때문이다.  

석유기업들이관심을가지고있는산업활동의투자

대상은, 유전회수율을 50% 이상증가시킬수있는, 기

술부문이었다. 미국 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가 1999년에 발간한“메이저 에너지

생산업체의 1997년 연간 성과 개요 (Performance

Profiles)”를 살펴보면, 1990년대 석유기업들이 발견

비용과수송비용을개선시키기위해부단한노력을추

진하였음을발견할수있다. 이보고서에따르면, 대략

20대규모석유기업의발견비용 (1997년달러화기준)

은 1979년부터 1981년 사이 배럴당 20달러 이상에서

1993년부터 1995년사이에는배럴당 5달러이하로떨

어졌으며, 세금포함수송비용이육상수송에서는배럴

당 4.6달러, 해외수송에서는 배럴당 4.19달러까지 감

소된것으로밝혀졌다. 이렇게메이저회사들은유전회

수율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뿐만이 아니라 M&A 전

략을이용하여기술력을가지고있지만자본이부족한

기업을인수하는방법을병행한것으로풀이된다.   

다. 2004년이후2007년현재: 새로운상승시기
도래

2002년부터경제와금융시장이다시점진적회복세

를 보이면서 전체 산업에서의 M&A가 활성화되기 시

작하였다. 이러한 거시적 환경의 우호적 재편과 함께

2004년이후수급여건의악화로출현한고유가상황이

지속되면서석유산업M&A 상승세가뚜렷이나타나고

있음을발견할수있다.   

우선 2003년 83건의 거래 건수와 117억 달러의 금

액규모를보이며하락세였던석유M&A는2005년무

려 126건으로 상승하였고 거래금액 또한 843억 달러

를 기록하면서 1998년 이후 또다시 가히 폭발적인 증

가세를기록하였다. 

하지만, 2004년이후석유M&A 상승세는거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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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거래 가치 비중 (%)

통신(Telecom) 256.1 14

은행 (Banks) 245.2 13

일반산업(General Industrial) 236.1 13

에너지(Energy) 230.2 12

부동산(Real Estate) 221.2 12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 198.5 11 

투자 (Investment) 151.3 8

제약 (Pharmaceutical) 127.1 7

소매 (Retail) 88.9 5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86.9 5

Top-10 합계 1,841.5 100

주: “에너지”는석유상류₩중류₩하류, 유전지대서비스, 전력및석탄을일컬음
자료: Bloomberg and John S. Harold(2005)

<표 1> 글로벌 M&A 거래 가치에 따른 Top 10 산업
(단위: 10억달러)



수 및 금액 상승 차원의, 단순한 규모의 증가 이 외에

몇가지주목할만한변화를보여주고있다. 우선전체

M&A 시장에서 석유부문이 담당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자. 과거거래금액기준으로M&A 순위에서10

위권을 유지하였던 석유부문이 2005년 843억 달러를

기록하며 932억 달러를 기록한 금융부문 (Banking

and Finance)에이어두번째로큰규모의M&A 산업

으로성장하였다. 미국의경우뿐만이아니라글로벌시

장에서도 석유 상류부문 M&A는 대규모 성장을 보였

다. John S Harold (2005)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

서 석유를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산업 부문 M&A가

2004년 약 2300억의 거래 금액을 기록하며 1위인 통

신및 2위인은행부문과전체비중에있어어깨를나란

히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표1>참조).

앞서 제시한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에는 미국과

일부서유럽국가에편중되었던국제M&A 시장이, 이

제급성장하는아시아및제3세계국가들로인해명실

공히 전 세계 규모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2004년 이

후중국의에너지수요급증, 중동산유국의잉여생산량

감소, 지정학적불안등의복합적인영향으로말미암아

석유시장문제가특정지역만의문제가아닌전세계적

이슈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2004년 이후 석유 M&A

급증의배경원인을글로벌관점에서보다면밀히관찰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4장에서는 최근 2년간

석유 산업의 M&A가 급증한 주요 배경, M&A를 성사

시킨핵심거래자들 (Key players), 주요지역별특징

을글로벌자료를이용해파악해보고자한다.

4. 지난 2년간 (2005년 ∼ 2006년) 석유상류
부문 M&A

가. M&A 거래건수및금액급증의배경

앞서 [그림 2]를 통해 미국의 국내 및 국제 석유

M&A의거래량및거래금액이 2005년급상승하였으

며, 2006년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을 알 수 있었

다. 하지만,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는 2006년에도

2005년의상승세가이어진것으로파악된다. John S

Harold (2006)에 따르면, 거래 건수는 2005년 대비

소폭감소하였지만, 평균거래금액에있어서는여전히

18%나증가하였다(<표2> 참조).

거래 건수는 감소 혹은 정체하는데 반해 거래 금액

은상승세를유지한다는것은결국M&A 건당거래금

액에 국제유가 상승효과가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해

석할수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가상승함에따라석

유상류기업의가치평가액또한일반적으로높아지기

때문이다. 물론이러한현상은M&A시건당거래가상

41

2005년 2006년 변화율

거래수 924 912 -1%

전체 금액 (십억달러) 250 291 +16%

평균 금액 (백만달러) 270 319 +18%

자료: John S. Harold(2006)

<표 2> 2005~2006년 전세계 석유 M&A 거래수 및 가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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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을 유발하고, 이는 인수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인수결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그

러나매년유가의가격수준이새롭게상향조정되는추

세속에서M&A를원하는기업은높은거래가격을받

아들일수밖에없으므로그러한부정적요소가인수합

병상승추세를막지못한것으로추론된다. 오히려작

금의연일상향조정되는유가상승은, 인수기업의영업

이익을호전시켜, M&A 추진을위한막강한자금력강

화로 연결되어 M&A 추진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

고있는것으로해석될여지가더욱크다. 

또한, 2004년 이후 국제유가의 상승으로‘뜻밖의

수익 (windfall)'을 가지게된석유기업들이M&A활동

을통해서투자자들에게더높은배당을지불하기위한

방법으로보다적극적인M&A를추진하였다는설명도

가능하다. 이러한 Corporate Finance 관점에 입각한

“주주가치극대화M&A 이론"은앞서소개한바와같이

1990년대중반미국및서유럽의석유기업들이외부환

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

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M&A 활성화를 이끌어낸 전

례가있기에나름대로의설득력을가진다. 

또한 2004년이후석유수요가급증함에따라공급

여력에대한우려가고조되면서, 석유매장량보충의필

요성이증대한것도국제M&A가전세계적으로활성

화되는데기여하였다. 즉, 유정시추작업보다M&A를

통해자사의추가비축분을증대시키고자하였기때문

이다. 이러한유인이발생하게된배경으로탐사비용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반면 탐사에 대한

투자회수율은감소한데기인한다. [그림4]에서나타나

듯이유전탐사에대한지출은1999년약 170억달러에

서2005년약350억달러로상승하였다. 그러나 [그림

5]에서볼수있듯이, 투자회수율은2001년 15%에비

해2005년 13%로감소하였다. 유전탐사에대한비용-

편익관계를고려하면, 기업들이탐사에관심을가지는

것보다 M&A를 통해 기존의 매장량을 보충하는 것의

경제성이제고된것이다.

2004년 이후 석유기업들이 M&A를 통해 비축량을

보충하려는 전략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문

제에도기인하고있다. 베네수엘라와러시아와같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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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계 유전탐사 지출액 추이

자료: John S. Harold(2006)

(단위: 10억달러)



발 잠재력이 풍부한 유전 보유 국가들이 자국의 석유

및가스분야에있어서해외기업들을위한기회를제한

하거나 심지어 감소시키는 쪽으로 옮아가는 자원민족

주의(Resource Nationalism)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

동국가역시전통적으로정치적불확실성이만연한상

황을고려할때, 석유기업들이이러한국가를대상으로

신규탐사를벌일유인이점점감소하고있다. 따라서

2004년이후석유상류부분의M&A급증현상은국제석

유기업들이 추가 유전확보를 위한 대안으로서 OECD

혹은 서구시장에서 M&A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풀이될수있다.

나. 거래협상자의역할과중간규모거래의증가

전통적으로 국제 석유 M&A의 주요거래자는 미국

과 서유럽 국가의 국제 메이저지 회사들이다. 하지만

2000년이후중국, 인도, 러시아등신흥경제강국들

이급격한경제성장을위한석유공급확보가절실해지

면서국영석유기업들로하여금, 자국 내원유생산증

가를위한생산성향상노력뿐만아니라,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제석유시장에서의

인수활동을증가시켜왔다. 이렇게석유안보에대한국

가차원에서의관심이고조되면서국제메이저석유회사

이외에주요국가의국영석유기업들이석유M&A시장

에가세하게되었고, 심지어투자수익만을고려하는사

모펀드, 차입매수펀드, 헤지펀드들도 M&A 거래협상

자(Deal Makers)로서 석유상류 M&A 시장에 참여하

게되었다. 

M&A시장에서거래협상자들의적극적인참여가늘

어남에따라대규모거래자뿐만아니라, M&A 추진에

상대적으로소극적인중간규모자(Mid-size corpora-

tions)들 간의 M&A 거래가 더욱 원활해 질 수 있다.

2005년~2006년간 석유상류부문의 M&A 거래 특징

을보면중간규모기업의M&A가현저하게증가하는

데, 이러한 현상은 2004년 이후 거래협상자의도움으

로인해중간규모의기업들이과거와는달리매우활발

하게M&A 시장에참여하게되었으며결국M&A 시장

에서“거래자의 다양화”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43

[그림 5] 석유산업 투자대상별 회수비율(2001년 vs. 2005년)

자료: John S. Harold(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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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을 보면 2006년 기준으로

규모별M&A 거래수와가치의변화를확인할수있는

데, 2억5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사이의 Mid-size

M&A가 거래 건수로는 59%, 전체 금액에 있어서는

61%, 건당금액에있어서도 1% 상승을기록하면 10억

달러이상의Large-size M&A와 2억5천만달러이하

의 small-size M&A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 증가추이

를보이고있다.

다. 지역별M&A 특징

과거에도그래왔었지만, 가치금액기준으로최근2

년간국제석유M&A를지배하는주요시장은역시북

미와유럽시장이다. [그림 6]에서나타나듯이, 전 세계

에서북미시장이차지하는비중은무려54% ~ 64%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뒤를 유럽, 러시아 및 독립국가,

그리고중국이주도하는아시아₩태평양시장이차지하

고있는모습이다. 전 세계시장에서북미시장의이러

한 비중은 <표 4>에서도 드러나듯이 주요 상위거래들

의 대부분이 북미시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단

2006년에들어서북미시장의규모가 10%이상축소된

반면, 유럽지역의상승세가두드러진것으로조사된것

은특이할만하다.

우선, 주요 시장인 북미와 유럽시장의 특징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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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규모기준 거래수 총 금액 평균 금액

Small-Size:$2억5천이하 736 (-9%) $269억 (-24%) $3천7백만(-17%)

Mid-size:$2억5천- $10억 119 (+59%) $583억 (+61%) $4억8천9백만(+1%)

Large-size:$10억달러이상 57 (+30%) $2,059억 (+15%) $36억1천2백만(-11%)

주: (   )는2005년대비변화율
자료: John S. Harold(2006)

<표 3> 2006년 거래가치 규모별 M&A 현황

[그림 6] 지역별 석유 상류 M&A 거래가치 금액 비중

자료: Thomson Financial Data



보면다음과같다. 북미지역의경우, 2005년 883억달

러에서 2006년 954억으로 상승하면서 약 8%의 상승

률을기록하였다. 2006년 6월과 8월북미지역의이러

한 상승분은 2006년 8월의‘Kinder Morgan’과 6월

의‘Kerr-McGee’가 매도자로 나선 대규모 M&A에

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북미시장의석유기업들

이 캐나다 지역에 대규모로 매장되어있는 오일샌드

(Oil Sand)에관심을가지게된것도북미시장의M&A

상승세를유지하는배경이된것으로여겨진다. 오일샌

드의 개발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보다 높은 예상수익

을기대할수있기는하지만정정불안이상존하는국가

에추가개발비용을쏟아붓기보다는차라리생산비용

이더들어가더라도적은위험으로매장량을확보할수

있기때문일것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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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Value Date announced Buyers Sellers Primary Continent

1 32,262 2005.12.12 ConocoPhillips Burlington Resources U.S.

2 14,332 2005.08.10 Chevron Unocal U.S.

3 5,089 2005.09.28 Gazprom Sibneft Russia

4 3,646 2005.08.08 Centrica/Talisman Energy/Maersk/Hess Kerr-McGee UK

5 3,631 2005.10.13 Occidental Vintage Petroleum U.S.

6 3,561 2005.05.17 Govrn't of Russia Gazprom Russia

7 3,119 2005.10.17 Kazmunaigas/CNPC PetroKazakhstan Kazakhstan

8 2,506 2005.06.10 PetroChina CNPC China

9 2,350 2005.10.20 Talisman Energy Paladin Resources Norway

10 2,303 2005.11.07 Inpex Teikoku Oil Japan

11 2,285 2005.10.03 Chesapeake Energy U.S.

12 2,257 2005.09.19 Norsk Hydro Spinnaker Exploration U.S.

13 1,969 2005.01.26 Cimarex Energy Magnum Hunter U.S.

14 1,963 2005.09.19 StarPoint Energy Trust Acclaim Energy Trust Canada

15 1,752 2005.10.13 Lukoil Nelson Resources Kazakhstan

16 1,612 2005.11.28 Harvest Energy Trust Viking Energy Royalty Trust Canada

17 1,550 2005.07.11 Pogo Producing Unocal Canada

18 1,200 2005.05.19 Occidental Exxon Mobil /Undisclosed Others U.S.

19 1,184 2005.08.02 Total Deer Creek Energy Canada

20 1,157 2005.09.12 Mariner Energy Forest Oil U.S.

21 1,137 2005.05.10 ConocoPhilips/Birchcliff Energy/Total Devon Energy Canada

22 1,127 2005.06.29 Roseta Resources Calpine U.S.

<표 4> 석유 및 가스 M&A 가치액 (단위 백만＄) 기준 순위
[Panel A: 2005년]

자료: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2006년5월22일) 및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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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유럽시장의가장큰특징은그증가액규모

에 있다. 2006년 유럽 상류부문 M&A 가치 금액은

368억으로전년대비 336%라는괄목할만한증가세를

기록하였다. 2006년유럽석유상류M&A의뚜렷한성

장은유전추출설비와기술가치가인정받으면서이들

과 관련된 M&A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전해

진다.9) 이러한 시추기술 관련 M&A는 이미 탐사가 완

결된북해보다더의욕적인탐사활동이진행되고있는

지형으로자체심해시추전문가들을보낼수있을것

으로기대된다. 또한거래금액천만달러미만의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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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Value
(US$M)

Date
announced Buyers Sellers Primary Continent

1 32,412 2006.08.28

Richard D Kinder
(individual); 
Mike Morgan
(individual); 
Fayez Sarofim
(individual);
Riverstone Holdings LLC; 
Bill Morgan
(individual); 
The Carlyle Group;
Goldman Sachs Capital
Partners;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Kinder Morgan
Incorporated

North America

2 32,192 2006.12.18 Statoil ASA Norsk Hydro ASA Europe

3 19,623 2006.06.23 Anadarko Petroleum
Corporation Kerr-McGee Corporation North America

4 7,450 2006.12.21 OAO Gazprom

Mitsui & Company Ltd;
Royal Dutch Shell plc;
Mitsubishi Corp
oration

Russia & the CIS

5 7,088 2006.10.23 Royal Dutch Shell plc Shell Canada Ltd North America

6 5,385 2006.06.23 Anadarko Petroleum
Corporation

Western Gas Resources
Incorporated North America

7 5,255 2006.10.17 Sacyr Vallehermoso SA Institutional Investors International

8 5,000 2006.12.20 CNOOC Government of Iran Asia Pacific

9 4,075 2006.09.14 Canadian Natural Resources Ltd Anadarko Petroleum
Corporation North America

10 3,844 2006.12.22 TransCanada Corp El Paso Corporation North America

[Panel B: 2006년]

자료: John S Harold O&G Deals Annual Review, 2006



모 M&A가 매우 활발하였던 것도 유럽시장의 뚜렷한

M&A 가치금액성장을설명하고있다.10)

2006년러시아및CIS 시장의M&A 거래액은 269

억 달러를 기록, 비록 전년대비 6% 하락을 보였지만

여전히상당한규모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 2006년에수행된M&A 가운데거래가격이 10억

달러이상되는M&A가 2005년의 4건에비해 11건이

나된다는것은M&A의거래건당규모가증대되고있

음을보여주는기록이다. 

러시아및CIS 시장의특징은단연코국가자체의지

배적영향력이더욱강화되는가운데국영기업들간의

통합이일어나는추세라고요약할수있다. 이러한추

세는‘Rosneft’가‘Yuganskneftegaz’를인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5년 러시아 최대거래로 지목되는

‘Gazprom’의‘Sibneft’인수로더욱탄력을받고있

다. 2006년또한‘Gazprom’이Sakhalin 프로젝트의

지배권대부분을장악한것과‘Sinopec’과‘Rosneft’

사이에 합작투자의 일환으로‘Sinopec’이 35억 달러

로 TNK-BP의 자기업인‘Udmurtneft’유전을 인수

한것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마지막으로아시아₩태평양시장은중국과호주의활

발한 거래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2006년

‘CNOOC’가 이란의 북부‘Pars’가스전을 개발하고

액화천연가스 (LNG)의 생산설비를 세우기 위해 50억

달러규모의M&A를성사시켰다. 중국자체내의활동12)

역시증가세에있는데거래횟수는2005년 11건에서 21

건으로총거래가격은20억달러에서28억달러로오른

것으로 조사된다 (John S. Harold, 2006). 호주의 경

우, 2005년 4100만달러에서 5200만달러로상승하면

서아시아₩태평양시장의한축으로자리매김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위한 활용 방안

지금까지 석유산업에서의 M&A에 대한 동기 및 효

과분석을위한기초적인연구자료의목적에서석유상

류부문에서의 M&A 추이 및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1980년대중반부터최근까지일반산업M&A와비교하

여석유상류M&A 활성화의배경요인및특징을정성

적으로알아본결과로서, 첫째, M&A의활성화는시장

붕괴나경기침체후에경기회복기상황과맞물려발생

하였으며, 둘째, 급격한신용확대와주식시장부양시

기와때를같이하였으며, 셋째, 기술및금융혁신형

태의산업및기술쇼크, 공급쇼크(유가쇼크등), 탈규

제, 해외경쟁증대등이M&A를활성화시켰으며, 마지

막으로규제변화가발생할때(반독점혹은인수합병방

어규제관련) M&A 거래가보다활성화되는특징을발

견하였다. 위의네가지특징은일반산업에서의M&A와

공유하는 것이며, 석유 상류 M&A에 해당되는 대표적

인 요소는 국제유가 등락을 꼽을 수 있다. 즉, 1985년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주식시장의 활성화

와함께전체산업의M&A 거래가동반상승하던시기

였던반면석유산업M&A만유독하락세로전개되면서

일반M&A 상승세와탈동조현상을보였다. 그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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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를들어Total사와Shell사는캐나다의오일샌드거래에참여하고서부아프리카와오만에서의생산량을줄이는전력을취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9) 실제로 2006년유럽에서의거래상위20건가운데 8건이유전설비기업이개입되었으며 (John S Harold 2006), 대표적인사례가Seadrill의 Smedvid (북해
와동남아시아에서운영되는석유탐사기업을상대로하는노르웨이의해상시추기업)간M&A, Abbot group과Songa Drilling AS (노르웨이해상시추기업)간
의M&A 이다.

10) John S. Harold (2006)에따르면, 천만달러미만의소규모M&A가2005년에비해약66% 증가한것으로전해진다. 
11) 중국내M&A의사례는2005년‘PetroChina'의’CNPC' 인수와, 'Liaohe Jinma Oilfield Co.' 인수를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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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2월9일, 전체OPEC 할당량목표를맞추면서

완충국의역할을담당하였던사우디아라비아가이러한

역할을그만두고잃어버린시장점유율회복에박차를

가할것이라선언하면서국제유가가급락하게되어석

유산업M&A 시장이크게위축되었기때문이다. 

이 후 석유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경제

적동기현상들을석유시장과부합되게해석, 석유상류

M&A의특징적요소들로재해석하면다음과같다. 90

년대이후유정회수율증가를위한기술습득경쟁및

석유가격상승으로인한석유산업의환경호전, 석유수

요급등에대한공급확보경쟁심화, 규제완화및국가

정책적요인에의한국영석유기업의거대화, 마지막으

로, 전반적거시경재환경의호전등이석유상류M&A

활성화의세부적배경요인으로지목될수있다. 

마지막으로본고에서는이러한석유상류M&A 추이

및원인에관한정성적분석결과가향후보다체계적이

고 일반적인 석유상류 M&A 모형 설립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현재까지 기존의 M&A 이론분석 또한 모형

설립에기초하기보다는정성적설명에머무르고있기

때문에, 본보고서가제시한특징들을효과적으로반영

할수있는수리적일반모형이구축된다면학문적으로

도매우큰기여를달성하는것이다. 또한, 기간산업에

서의M&A와관련된문제(적대적M&A 등)에 대한관

련연구를위한시발점으로서활용도기대한다. 이는현

재적대적M&A 등기간산업에서의M&A에대한논란

이지속되고있는상황이나, 기간산업에속한각산업의

특성과상황을고려하지않고획일적으로기간산업보

호라는명분에서M&A(특히적대적M&A)에대한부정

적시각을피력하고이에대한방지책(예, 엑슨-플로리

오법)의 마련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판단의기준과근거에대해단순한외국사례만을제시

하는점등에의해그러한주장의적절성에대해상당한

우려를가지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시장효

율성과사회적후생, 소득분배, 공급안정성문제등다

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를 통해 M&A에 대한 견해의 확

립과근거의마련이반드시선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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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가간전력협력은세계각지에서추진되고있는보

편적인 에너지협력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북미의

캐나다, 미국, 멕시코의 전력융통, 유럽지역의 전력시

장단일화추진, 동남아시아지역의전력망연계프로

젝트, 그리고남미국가간의전력거래등다양한협력

사례를손쉽게발견할수있다. 이러한전력부문의협

력은 전원개발의 투자비 절감, 발전비용 감소, 예비력

확보, 정치적갈등의해소등의편익을도모하기위해

시행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국가간전력협력사례를아랍지역에서도발

견할 수 있다. 1975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 아랍지역

국가의 전력소비는 약 20배로 증가하였는데, 이에 각

국은 발전설비 증설과 송₩배전손실의 최소화, 발전효

율의증대를통해급격한수요증가에대응하고자노력

해왔다. 또한 전력계통연계를통한국가간전력거래

로공급부족문제를해결하고자시도하고있다.

1975~1990년 동안 아랍 국가들은 전력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력계통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

다. 이 프로젝트는 시리아와 요르단, 레바논을 연결하

고, 알제리와 튀니지, 모로코를 연결하는 사업이며

1990년~2005년에는고압송전망연계와교역량의확

대로프로젝트의가시적인성과를나타내고있다. 아랍

동부지역은 현재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 리비아가

연결되어 있으며 시리아-레바논은 2006년 말에 400

㎸의전압으로연계되었고, 시리아-터키는 2007년말

에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아랍마그립지역에는리비아-튀니지가 220㎸전압

으로연결되어있고모로코-스페인은400㎸로연결되

어있다. 현재튀니지-알제리-모로코의400㎸전력망

업그레이드가 추진되고 있다. 2006년 초에 시작된 걸

프협력기구(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가의

전력계통연계는 2008년에서비스에들어갈예정으로

GCC국가전력망연계외에이집트-사우디전력망, 이

집트-수단전력망, 예멘-사우디전력망, 예멘-지부티

전력망 등 다른 전력계통과의 연계사업으로까지 확대

되고있다.1)

본고에서는지금까지잘알려지지않았던아랍국가

의 전력협력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가간 전력협력에서

아랍국가의 전력부문 협력과 시사점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우근영 에너지경제연구원위촉연구원

1) GCC는걸프협력회의의약자이며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걸프지역6개국을중심으로 1981년 5월 25일아랍에미리
트의아부다비정상회담에서결성된지역협의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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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할수있는공통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또

한해외사례를통해우리가당면한동북아지역국가간

전력협력추진에적용할수있는교훈을얻고자한다. 

2. 아랍국가 전력계통의 개관

아랍국가의전력소비는 1975년 2만 2천GWh 수준

에서2005년에는48만GWh 증가하였다. 이러한전력

수요의급속한증가는 1억 4천만이었던인구가 3억천

3백만으로증가한데에따른결과로써연평균 1인당전

력소비량도160㎾h에서1,530㎾h로증가하였다. 

아랍국가들은전력수요증대에따라전원개발을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1975년 13GW를 넘지

못하던발전설비용량과약 4만GWh이던총발전량이

2005년에는 124GW와 55만5천GWh로 확대되었다.

2005년 말 기준 아랍국가의 총 발전용량의 절반가량

을 GCC 국가가 차지하하고 있으며,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은 약 32%를 차지하고, 그리

고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가 16%를차지하고

있다. 

아랍국가의 전력시스템은 전원구성 및 사회문화적

인 요소로 인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2>에

따르면 이집트의 수력 발전설비는 약 2,740MW이고

시리아의수력발전설비는1,528MW이며, 이는양국의

총발전설비의각각 14%, 22%를차지하고있다. GCC

국가는어느국가도수력발전소를보유하고있지않으

며 증기발전은 쿠웨이트, 이집트, 요르단에서 가장 큰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소비전력 (천GWh) 22.3 86.7 156.9 213.0 277.8 380.2 400.4 424.0 441.0 460.8 479.6

인구수 (백만) 141 163 191 222 253 280 287 293 300 306 313

1인당 전력소비 (㎾h) 158 532 821 959 1,098 1,358 1,395 1,447 1,470 1,506 1,532

<표 1> 아랍국가의 전력소비 추이(1975~2005)

[그림 1] 아랍국가의 전력소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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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84%, 58%, 55%)을나타내고있다. 리비아와알제

리는 가스발전이 각각 65%, 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풍력발전의경우이집트, 튀니지, 요

르단, 모로코에서만약간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아랍국가들은발전연료에따른발전설비이용의차

이를 보이고 있다. 바레인, 알제리는 기본적으로 천연

가스에의존하는편이며, 천연가스에의한발전은전체

화력 설비의 99%, 10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시리

아, 리비아, 사우디는 천연가스에 의존하지만 약 50%

의최소비율일뿐이다. 수단, 모리타니아, 지부티, 요르

단같은국가들은수입석유에상당부분의존하고있다.

아랍국가들은 동부 아랍에서 서부 아랍에 이르기까

지약4시간의시간차와기온차, 그리고지리적여건과

공휴일에따라국가별피크부하의차이를보이고있다.

실례로, 걸프국가는 여름철 오후 3시경 최대부하를 나

타내지만마그립지역은겨울철저녁시간에최대부하를

국 가 수력
화력

풍력 총 발전용량
증기 가스 복합 디젤

요 르 단 2 1,098 481 300 97 12 1,989

U A E - 4,983 8,363 - 204 - 13,550

바 레 인 - 100 1,059 690 - - 1,849

튀 니 지 63 1,145 1,172 835 - 20 3,234

알 제 리 275 2,740 3,567 - 171 - 6,753

지 부 티 - - - - 118 - 118

사 우 디 - 10,293 17,302 2,445 960 - 31,000

수 단 337 180 324 - 120 - 961

시 리 아 1,528 3,547 1,250 600 - - 6,925

소말리아 - - - - 60 - 60

이 라 크 2,620 3,330 1,550 - 500 - 8,000

오 만 - 140 2,032 - 578 - 2,750

카 타 르 - - 2,890 - 10 - 2,900

쿠웨이트 - 9,054 1,709 - - - 10,763

레 바 논 272 995 150 955 - - 2,312

리 비 아 - 1,812 3,313 - 79 - 5,125

이 집 트 2,740 11,536 956 4,354 - 140 19,726

모 로 코 1,498 2,385 615 - 69 54 4,620

모리타니아 - - - - 178 - 178

예 멘 - 435 - - 344 - 779

합 계 9,335 53,773 46,733 10,179 3,488 226 123,592

<표 2> 아랍국가의 전원별 발전설비 현황(2005년말 기준)
(단위: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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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그리고 마그립지역은 토, 일요일이 쉬는

날이지만, 걸프국가와일부국가들은목, 금요일이쉬는

날이다. 이러한국가별부하행태의차이는전력계통연

계로인한편익을증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최대부하용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기때문에전력계통연계는전원개발에있어중요한

수단이며 이는 아랍국가들간의 전력부문 협력에 있어

서도매우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다. 1992년이전

에 이루어진 아랍국가간의 전력계통 연계 프로젝트는

크게 ① 시리아-요르단-레바논 연계와 ② 튀니지-알

제리-모로코연계로나눠진다.

우선시리아-요르단-레바논의전력계통연계내용

을살펴보면, 시리아-레바논전력계통은 1973년 이래

66㎸전압의지상가공선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시

리아는 이 전력선을 1973년 10월 전쟁부터 1976년까

지 레바논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는데 이용했고 1977

년부터는레바논에전력을수출하는데사용하고있다.

시리아-레바논간의 또 다른 전력선은 트리폴리와 알

바리드간의 230㎸ 송전선으로, 이 곳의 설계용량은

150MW이었지만양쪽에존재하는변압기용량의한계

때문에실제로는80MW를넘지못하고있다. 

시리아-요르단전력계통은230㎸와66㎸전압의지

상선으로 1977년부터 전력융통이 시작되었다. 송전선

의전압과용량을살펴보면, 66㎸송전선은약8MW이

며 230㎸ 송전선은 약 80MW이다. 그러나 양국 간의

실제전력거래량은매우한정적이다.

한편알제리-튀니지전력계통은 1950년대이래 90

㎞, 총 112MW 용량을가지는두개의송전선으로연계

되어있다. 첫 번째송전선은 225㎸, 두 번째는 150㎸

로두송전선의송전용량은총 180MW이다. 1973년까

지는 그리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았지만, 1974년부터

양국간의교역이활발해져1979년부터지속적으로이

용되고있다. 알제리-모로코전력계통은 225㎸ 두개

의송전선으로연계되어있는데, 각각 1988년, 1992년

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거래용량은 200MW이나 긴급

상황시에는400MW까지가능하다.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는 전력교류를 위해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정에는 평상시, 긴급 상황시의 운

[그림 2] 1990년대 초반의 아랍국가 전력계통 연계

자료: 아랍경제사회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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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절차와 전력판매가격을 명시하고 있다. 튀니지-알

제리-모로코의전력계통연계사업은50여년의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노후된 전력설비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3개국 간의 교역량은 극

히제한적인실정이다.

3. 아랍국가의 전력계통 연계 프로젝트 추진현황

가. 7개국연계프로젝트(EIJLLST Project)

아랍 7개국 연계 프로젝트는 이집트-이라크-요르

단-레바논-리비아-시리아-터키의전력계통연계를포

함하고있으며, 각국의이니셜을따프로젝트의이름이

만들어지게되었다. 이집트-리비아간의연계는1998년

220㎸전압과150MW 용량으로이루어졌으며이집트-

요르단역시 1998년 400㎸, 500㎸전압에 300MW급으

로 운영되고 있고, 2001년 요르단-시리아가 400㎸ 전

압에300MW급송전선으로연결되어있다.

현재 400㎸ 송전선으로 시리아와 레바논이 연결되

었고, 터키와연결중에있다. 시리아-레바논간의연

계는 2006년 완성되었으며, 시리아-터키는 2007년

완성될것으로전망된다. 400㎸급송전선운영과실행

은향후에이라크와시리아, 터키를연결하는데필요한

것으로보인다. 

요르단에전력을공급하고있는이집트는전력수출

량을지속적으로증가시켜2003년에는972GWh 수준

이었다. 이는당해요르단전체전력수요의8%에해당

하며, 동 송전선 송전용량의 약 40%에 달한다. 2004

년과 2005년에는이집트에서요르단으로수출하는전

력량이현저한하락세를보여2004년786GWh, 2005

년에는약71GWh이되었다. 

양국간의전력거래량의증가와감소의이유는다음

과같다. 첫째, 요르단은 2002년~2004년 아까바의 5

개발전기를이집트산천연가스를이용하여발전해왔

으며 동발전소의 용량은 요르단 발전량의 절반가량에

[그림 3] 7개국 전력계통 연계 프로젝트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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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둘째, 2005년에 요르단은 이집트보다 저렴

한가격으로대부분의전력을시리아로부터수입해오

고있다.

시리아-요르단의 교역량은 매우 한정적으로 2004

년까지 125GWh를넘지않았으며양국의매년순교역

량은 제로를 기록하였다. 요르단이 2005년 시리아에

서 수입한 전력의 순수입량은 239GWh로, 이러한 증

가는 2004년 중반양국간의전력교역협정에따른것

이다. 

1998~2005년 동안 이집트-리비아의 전력거래량

현황은 <표 4>에 나타나 있는데, 전력망의 부실로 양

국간의거래량은그리많지않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리비아간거래량이적음에

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 기술적으로 많은

이점을나타내고있다. 이들4개국전력계통연계의대

표적인혜택으로4개국의순동예비력을절반으로감축

시킬수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송전망연계로인해

이집트는 순동예비력을 480MW에서 220MW로 감축

시킬수있으며, 시리아와요르단, 리비아도같은비율

로이집트처럼순동예비력을감축시킴으로써운영, 보

수비용을크게절감할수있다. 또한4개국의전력계통

연계는한국가의부족한전력량을다른국가로부터공

연도 시리아 → 요르단 요르단 → 시리아 시리아 → 요르단으로
보내지는 전력량

2001 115 115 -

2002 111 111 -

2003 117 117 -

2004 125 115 10

2005 340 101 239

<표 3> 시리아-요르단 전력거래량 현황
(단위: GWh)

연도 이집트 → 리비아(GWh) 리비아 → 이집트(GWh) 총 거래량

1998 46 59 105

1999 96 116 212

2000 101 127 228

2001 112 128 239

2002 110 13 122

2003 95 140 235

2004 213 87 299

2005 112 103 216

<표 4> 이집트-리비아 전력거래량 현황(1998~2005)

자료: 이집트전력회사

자료: 시리아전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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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받을수있게함으로써특정국가의전력계통에대한

의존도를감축시키게된다.

나. 아랍마그립지역연계프로젝트

아랍마그립 지역의 전력계통은 리비아-튀니지의

220㎸ 송전선, 튀니지-알제리의 400㎸ 송전선, 알제

리-모로코400㎸송전선으로연계되어있다. 리비아-

튀니지 계통연계 프로젝트는 이미 완공되어 양국은

2005년 말에 전력계통 연계 운영을 시작하였다. 하지

만아직몇가지기술적문제를보이고있어양국은유

럽전력계통연계를통해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연구

를진행중이다. 

400㎸ 튀니지-알제리 송전연계 프로젝트는 이미

완공되어2006년말부터서비스를시작하였다. 400㎸

전압의 알제리-모로코 전력계통 연계는 알제리

Tamasan에서모로코의Wajda로이어져총 900MW

의 용량이며, 전력계통 연계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2006년말서비스에들어갔다.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간의 1995~2004년까지의

전력거래량을비교해보면, 1995년 311GWh이었던튀

니지-알제리간 거래량은 2004년 183GWh로 절반가

량하락했으며알제리-모로코역시동기간 400GWh

에서225GWh로하락하였다.

이들3개국의거래량이하락한원인은다음과같다.

첫째, 3개국의 전원개발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어 3

개국의예비력이하락세를보이고있다. 이로 인해자

국의 전력수요에 대응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둘째, 모

로코는 알제리보다 저렴한 가격 수준으로 스페인으로

부터의 수입을 선호하고 있다. 모로코는 2004년 알제

리로부터 약 120GWh 수입한데 반해 스페인으로부터

는 1,500GWh를 수입하였다. 셋째, 튀니지는 2001년

부터 서비스에 들어간‘Rades2 발전프로젝트’이후

알제리로부터의전력수입이필요하지않게되었다. 

튀니지-알제리-모로코전력계통연계로인하여각

국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더불어

알제리, 튀니지를통한유럽전력계통과의연결은향후

보다많은혜택을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기

대되는혜택에도불구하고동프로젝트의추진에는많

은문제점이있다. 프로젝트실행에가장걸림돌이되

는점은3개국의국내전력망부실로서이때문에실질

적 거래량은 총 송전용량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모로코, 알제리는국내송전선과전력계통개선을진행

중이며알제리산가스를이용한전력발전을통해유럽

연도 튀니지 →
알제리

알제리→
튀니지 총 거래량 연도 알제리 →

모로코
모로코 →
알제리 총 거래량

1995 140 171 311 1995 321 79 400

1998 130 127 257 1998 136 125 261

2001 86 96 182 2001 100 122 222

2003 90 96 186 2003 116 133 249

2004 89 94 183 2004 103 122 225

(단위: GWh)

자료: COMELEC(마그립전력위원회연간보고서)

<표 5>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간의 전력거래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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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수출을꾀하고있다. 또한이집트, 리비아, 튀니

지는 2010년부터 400㎸전압의 송전망 연계공사를 계

획하고있다. 한편이집트는500㎸전압의송전선으로

연계하기를기대하고있다. 이로써2015년부터는이집

트를연결하는마그립전력계통연계프로젝트의모습

을갖출예정이다.

다. GCC 국가간전력계통연계프로젝트

GCC 국가간전력연계프로젝트는총 3단계로추진

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400㎸ 송전선으로 이루어

진 쿠웨이트의 Al-Zour 발전소에서 사우디의 Al-

Fadhili, Ghunan, Salwa 발전소와 그리고 바레인의

Jasra 발전소, 카타르 Doha 남부 발전소와의 북부지

역 연결프로젝트이다. 두 번째 단계는 UAE와 오만의

연결로이는남부지역연계프로젝트이며, 세 번째단

계는남부와북부를잇는프로젝트이다.

GCC 국가간 전력계통 연계를 위해 GCC 지도부는

프로젝트의 실행절차에 합의했으며, 프로젝트의 실행

과 운영현황을 감독하는 GCC 산하 전력계통 연계 감

[그림 4] 2015년 아랍 마그립 전력계통 연계 프로젝트 구상도

자료: OAPEC(2006년제8회아랍에너지회의보고서)

전력계통 연계 현재(MW) 2015년(MW)

이집트-리비아 150 600

리비아-튀니지 200 600

튀니지-알제리 100 450

알제리-모로코 240 900

<표 6> 아랍 마그립국가 전력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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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기구(Gulf Electricity Link Authority)를 설립하

였다. GCC 국가의전력계통연계프로젝트는 2008년

부터완전한서비스에들어갈것으로예상된다.

라. 전력계통연계프로젝트의비용과편익

최근 10년간 지출된 전력계통 연계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약10억달러로이중8천6백만달러가예멘전

력계통에 할당되었고, 약 5억 5천6백만 달러가 7개국

전력계통연계프로젝트에, 약 1억5천2백만달러가아

랍마그립국가전력계통연계프로젝트에할당되었다.

아랍기금이 6억 6천6백만 달러를 지원하여 전력계통

연계프로젝트의약67%를지원하고있으며, 나머지는

자국의전력망건설을위하여각자부담하게된다. 

GCC 국가의 전력계통 연계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약 14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에 6개국은 자체적으로

35%를부담하고나머지 65%는국제은행과기타금융

기관의대출을이용하고있다. 가장 많은전력을소비

하는 사우디와쿠웨이트가각각 총비용의 30%, 26%

를부담하고있다.

전력계통 연계 프로젝트의 경제적 이익은 약

6.5GW 규모의발전설비투자비절감으로인해15년간

약 37억달러이며, 운영측면의연간경제적이익은약

1억2천만달러로추산된다.

4. 아랍국가 전력계통 연계 프로젝트의 전망

아랍국가의 전력수요에 대한 장기전망에 따르면

2010년 전력수요는 68만 5천GWh, 2015년 약 86만

GWh, 그리고 최대부하가 2010년 137GW, 2015년에

는 175GW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수요증가

로 인해 노후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하여 2005~2020

년간약 120GW 규모의신규발전소건설이이루어질

것이다. 아랍국가들은발전설비확대의필요성을인식

하고있으며향후필요한투자액은약천억달러로추

[그림 5] GCC국가 전력계통 연계

자료: OAPEC(2006년제8회아랍에너지회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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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고있다. 또한송배전망의개발에별도로약6백억

달러가필요할것으로추정하고있으며, 이는공공투자

와민간투자, 그리고외자유치로충당될것이다.

아랍국가에는 전술한 프로젝트 외에 ①사우디 남

프로젝트 프로젝트비용 아랍기금보조금 국가보조금

예멘 전력계통 연계 86 61 25

동부 아랍국가 연계-7개국 연계

이집트-요르단 229 149 80

요르단-시리아 144 144 0

시리아-레바논 33 33 0

시리아-터키* 101 87 14

이집트-리비아 49 40 9

합계 556 453 103

아랍 마그립 국가 연계

리비아-튀니지 70 67 3

모로코-스페인** 99 85 14

합계 169 152 17

총 합계*** 811 666 145

<표 7> 아랍 전력계통 연계 프로젝트 비용

주: * 시리아망사업부문, ** 모로코망사업부문, *** 총비용에는스페인, 터키사업부문비용포함한총액

(단위: 백만$)

프로젝트명 발전설비 감소(MW) 투자비용 이익(백만 달러) 운영측면의
연간 이익(백만 달러)

이집트-요르단 230 120 2.0

요르단-시리아 260 170 8.0

시리아-레바논 150 68 7.5

시리아-터키 70 35 1.8

이집트-리비아 240 125 1.6

리비아-튀니지 110 67 2.5

모로코-스페인 300 150 74.8

걸프 지역 5,100 3,000 22.0

합계 6,460 3,735 120.2

<표 8> 전력계통 연계 경제적 편익의 추정

자료: 아랍사회개발기금평가보고서



동향초점

64

아랍국가의 전력부문 협력과 시사점

부-예멘, ②이집트-사우디, ③이집트-수단, ④예멘-

지부티간의 전력계통 연계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으

로있다.

첫째, 사우디-예멘전력계통연계프로젝트는예멘

이많은천연가스를매장하고있기때문에낮은비용으

로발전할수있다는점이매우유리하다. 이와더불어

사우디의최대부하는여름철이지만예멘의최대부하는

겨울철이기때문에양국의전력협력에큰이점으로작

용하게된다.2) 예멘은사우디남부지역으로전력을공

급할예정이다.

이프로젝트의추정비용은약 2억 2천5백만달러이

며이는약300㎞길이의400㎸송전선구축과사우디

의 60㎐ 주파수를예멘의 50㎐ 주파수로바꾸는장치

를 포함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2006년에 마무리되어 양국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차기단계에들어간상태이다.

둘째, 이집트-사우디전력계통연계프로젝트는이

집트 시나이 반도-사우디 마디나 무나와라까지 이어

지는프로젝트로현재양국의연계프로젝트가계획중

이다. 시나이반도와사우디북서부지역의전력수요증

가로인해이프로젝트의재검토가요구되어사우디수

전력부는최근에재검토에들어갔다. 동프로젝트는동

부 아랍국가와 GCC국가가 포함된 서부 아랍 국가의

가교역할을할것이다.

셋째는 이집트-수단 전력계통 연계 프로젝트이다.

최근극심한전력공급부족을겪고있는수단의발전능

력은 약 1GW로, 이 중 1/3이 수력발전이다. 현재 약

1,250MW급 발전소 건설을 진행 중에 있는 수단은

2009년부터동발전소의서비스에들어갈예정이다. 동

발전소는약5천GWh의전력을생산할것이며, 이로써

수단의발전량은약150% 증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집트-수단의 전력계통 연계는 수단이 자국 전력

계통의여유발전량을 2008~2013년간이집트전력계

통으로공급하고, 이집트는그후에수단에전력을공

급한다는것이기본목표이다. 본사업의자금지원은아

프리카개발은행을중심으로이루어지며, 이는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의전력계통연계를포함하는나일강

유역동부국가구상에포함되어있다.

넷째, 예멘-지부티전력계통연계프로젝트는예멘

의 전력계통을 지부티 전력계통을 통해 에티오피아로

연계하는것으로2012년경시작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유럽과 아랍간의 전력계통 연계를 위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아랍국가와 지중해 연안 유럽국가간

전력계통의 연계를 위한 것이다. 우선 튀니지-이탈리

아전력계통연계프로젝트로이는리비아혹은알제리

산천연가스를이용하는튀니지의발전소건설을통해

이루어진다. 이 발전소는 약 1,400MW급이며 국내소

비의1/4을공급하고나머지는300㎸직류를이용하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이탈리아로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알제리-스페인 전력계통 연계는 스페인에 알

제리산천연가스를이용한전력을공급하기위한해저

케이블을통해연결된다. 민간부문이약 2,000MW 용

량의프로젝트실행과자금을담당할것이며, 알제리의

전력수요에 해당 발전용량의 약 800MW가 할당되고

나머지는직류해저케이블을통해수출될전망이다. 나

아가지중해국가를둘러싼전력계통연계프로젝트는

전력교류가가능한지중해연안에있는국가들을대상

으로전력고리화를목표로하고있다.3)

2) 아라비아반도의남단에위치한예멘의수도사나는해발2,300m의고원지대에위치해최대부하가동계에나타남.
3) 이와유사한구상이동해를중심으로우리나라와일본러시아를연계하는전력협력프로젝트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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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비아랍아프리카국가와아랍간의전력계통

연계 프로젝트로 콩고민주공화국과 이집트는 이를 위

해거대프로젝트를추진중에있다. 동프로젝트는콩

고민주공화국의수력발전소설립과수단, 중앙아프리

카공화국, 차드를지나이집트로의송전을포함하는것

이다. 그리고 튀니지-이탈리아, 알제리-스페인간의

해저케이블을통해유럽으로까지의전력수출을추진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765㎸교류와 800㎸직류

송전망이용이논의중에있다.

2020년경 아랍국가의 전력망 연계 프로젝트는 큰

성과를성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동부아랍국

가들간의 전력계통 연계 프로젝트는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터키간 2단계전력계통연계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실행될 것이다. 그리고 마그

립지역국가의모든프로젝트는국가간송전선전압

을400㎸로높이는것을목표로한다. 결국 2020년까

지사우디는이집트, 예멘을연결하는전력망을, 수단

은 이집트,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을 연결하는

전력망을, 유럽 전력계통과 연결된 아랍 국가들은 터

키, 이탈리아, 스페인을 연결하는 전력계통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연계된 아랍전력계통의 총 발전력은

[그림 6] 2020년 아랍국가의 전력망 구상도

자료: OAPEC(2006년제8회아랍에너지회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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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GW로이는 UCTE(Union for the Coordination

of the Transmission of Electricity)의약1/3에해당

한다. 대부분의국가에서천연가스를이용한발전을하

기때문에아랍국가의평균전력생산비용은유럽전력

계통과비교해낮은수준이될것이다. 따라서천연가

스를 이용하는 발전 시스템을 갖춘 발전소 건설에 더

많은투자를할전망이며, 천연가스수송관확장을통

해아랍국가간발전비용의차이가줄어들것이다.

현재진행중인프로젝트의실행으로아랍국가간의

송전망 용량은 크게 증가할 것이며, 2020년부터 연결

된아랍전력망은약1,000개의발전기와수만㎞에달

하는송전망을갖추고있으며여기에는이시스템을관

리운영하기위한별도의기관이필요하게될것이다.

따라서GCC국가전력계통연계프로젝트에서는사

우디동부에감시센터가설립되었고, 이는프로젝트에

참가하는 6개국의 전력계통을 감시하고, 전력거래의

체계화를위한것이었다. 또한 7개국전력계통과마그

립전력계통참여국가들도송전망감시와전력거래의

체계화를위하여카이로에본부를둔전력계통감시센

터를설립하기로결정하였다. 

아랍국가들은전력계통연계프로젝트로인하여다

음과같은이익을극대화할수있을것이다. 전력계통

연계가완성됨으로써아랍국가간의전력시스템데이터

이동이 용이하게 된다. 국가간 교류 활성화와 연계된

전력계통의 감시를 위한 7개 아랍국가와 터키를 포함

하는전력감시센터사업실행이가속화될전망이다. 또

한유럽국가에대한전력판매에프로젝트구상을집중

시킴으로서 유럽으로 전력을 수출하기 위한 튀니지-

이탈리아, 알제리-스페인, 모로코-스페인해저케이블

프로젝트의 부하용량을 늘릴 것이다. 따라서 이집트-

리비아-튀니지와 알제리-모로코 전력선의 부하 역시

늘어날전망이다. 그리고투자자들에게전력망을통해

세계시장으로진출할수있도록해줌으로써적정한투

자의수익성을확보하는데기여하게될것이다.

5. 시사점

최근 15년간아랍국가간전력협력은여러프로젝트

의실행과전력망간의거래량증대등많은성과를나

타내고있다. 특히 이미완료된전력계통연계프로젝

트는 특정 국가의 자국 전력망 의존도 개선과 참여국

전체의 투자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국가들이 전력거래량과 가격문제를 둘러싼 협정

지연과 일시적인 송전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전력거래

량은실제그리많지않은실정이다.

하지만아랍지역에서현재진행중인프로젝트의완

공과구상중인계획들이제대로실행된다면, 향후 15

년간더많은발전이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유럽

전력계통및일부아프리카국가들과의전력계통연계

는해당지역의자원을활용하여전력을생산하고이를

유럽 등 역외 시장에 공급하는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것이다.

아랍국가의전력협력계획은2020년의전력망구상

도에서볼수있듯이실현가능성이희박한청사진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다. 그러나 걸프국가와 마그립국가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전력계통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유럽전력시장으로의 진출이라는 사업기

회를감안하는경우아랍국가의전력계통연계프로젝

트는세계어느지역의전력협력프로젝트보다실현가

능성이높아보인다. 실제로아랍국가들은이런청사진

을실현하기위해상호협력협정을체결하거나통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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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계통의운영을위한지역감시센터의설립등구체적

인노력을다하고있다. 

한반도를중심으로한동북아지역국가의전력협력

에대한청사진은이미제시되어있다. 그러나구체적

인실행계획의수립과재원조달방안등에대한논의가

지지부진한실정이다. 그리고통합된전력계통의운영

뿐만아니라실제통합을위한사전준비작업을시행하

는 주체로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GCC국가의 전력계통 연계 프로젝트의 실행과 운

영현황을 감독하는 GCC 산하 전력계통 연계 감독 기

구(Gulf Electricity Link Authority)에서모범사례를

찾을수있을것이다. 동북아지역국가의전력부문협

력을 통해 동북아지역 국가간 에너지협력의 활성화와

지역안보의강화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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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1. 개요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에 14개 IEA 회원국가의

에너지이용효율은연평균0.9%로개선되었다. 이러한

효율향상이없었다면 IEA 14개국가의최종에너지소

비는 2004년 실제 소비량보다 14%나 더 많았을 것이

다. 이는 2004년에 16EJ(EJ=1018jules)의에너지절약

이이루어진것을의미하며이로인하여이산화탄소배

출량은 1.2Gt 감축되었다. 대략일본의연간최종에너

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양으로,

2004년에만에너지비용이 170십억달러절약된것으

로추정된다.

1990년에서2004년기간동안 14개 IEA 국가의경

제 활동수준(GDP)은 38% 증가하였지만, 최종에너지

소비는단지14%만증가하였다.2) 이처럼경제성장률과

에너지소비증가율사이의차이로에너지원단위(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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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에너지 소비 추이1)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1) 본내용은IEA(2007), Energy Use in the New Millennium : Trends in IEA Countries를정리한것으로, 자세한내용은원문참조바람
2) 14개 IEA 국가는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임

[그림 1] 에너지효율 향상에 따른 에너지 절약 추이(IEA14)



에너지/GDP)는 17% 감소된것으로추정된다.

IEA 14개국의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구조를보면,

제조업의 비중은 1990년 29%에서 2004년에는 26%

수준으로하락한반면수송부문특히여객수송은 23%

에서 26% 수준으로상승하여제조업과비슷한수준으

로높아졌다. 가정부문과서비스부문의비중은비슷한

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전체적으로는

여객수송과 화물수송을 합한 수송부문의 비중이 37%

로제조업부문의 26%를크게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

고있다.

2004년최종에너지원별소비구조를보면석유의비

중이 47%로 가장 높으며 이는 1990년과 비슷한 수준

이다. 전력의비중은 1990년 19%에서 2004년 22%로

높아져 1990년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던 천연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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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 변수 추이(IEA14)

[그림 3] 부문별 전체 최종에너지소비 추이(IE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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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대로, 석탄소비는감

소하여현재최종수요부문에서의소비비중은 5% 정

도로하락하였다. 그리고대부분바이오매스인신재생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였지만 아직 최종에너지 소비에

서차지하는비중은4% 정도에그치고있다.

부문별 석유 소비를 보면 여객과 화물 운송에서

1990년과 2004년 높은 비중을 차지해 수송부문이 전

반적인석유수요의증가를주도한것으로나타나고있

다. 반면에수송부문을제외한나머지부문의석유소

비는감소하고있으며, 특히서비스부문의감소세가두

드러진다. 이결과수송부문은석유소비의75% 이상을

점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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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료별 전체 최종에너지소비 추이(IEA14)

[그림 5] 부문별 석유 수요와 비중의 변화 추이(IEA14)



석유와는대조적으로전력소비는모든부문에서증

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특히가정부문과서비스

부문에서가장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다. 가정용전

력수요는특히, 가정용오락기기와주방기구같이소형

가전기기의보급이확산되면서크게증가하였다. 또한

서비스부문의경우, 에어컨과조명기구, 다양한사무용

품의 보급, 정보기술장비 급증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있다. 그러나제조업의전력소비증가세는다

른부문보다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에너지소비의증가로대부분의부문에서이산화탄

소배출량도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주요 에너지 소비 부문중 제조업은 1990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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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부문별 전력 수요와 비중의 변화 추이(IEA14)

[그림 7]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비중의 변화 추이(IE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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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사이에이산화탄소배출량이유일하게감소하

였는데, 이는제조업의에너지소비는소폭증가하였지

만석탄과석유비중이감소하고천연가스의비중은증

가하는등제조업에너지소비구조가저탄소형으로전

환되어나타난결과이다. 

가정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4년 23%로

1990년과같은수준을유지하였다. 서비스부문에서이

산화탄소배출량증가세가가장높았는데이는최종에

너지소비가빠르게증가한데따른결과이다. 서비스부

문은2004년전체이산화탄소배출량의17%를차지하

고있다. 수송부문도에너지소비증가에따라이산화

탄소배출량의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에너지는현대경제의거의모든부분에서소비되기

때문에각부문의경제활동증가는에너지소비를증가

시키는압력으로작용한다. 다음 [그림 8]은인구로조

정된 1990년에서 2004년동안의각부문별에너지소

비의주요요인의변화를나타낸다.

IEA 14개 국가의 에너지 소비 관련 주요 변수들은

1990년에서2004년기간중연평균1~2% 정도의성장

률로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특히서비스부문은모든

국가에서일인당부가가치가가장높은증가세를보여

에너지소비가가장빠르게증가하였다.

호주와일본을제외하면1인당주거면적(household

area)은대부분의IEA 국가에서비슷한비율로증가하

였다. 수송부문중화물수송의경우국별차이가큰것

으로나타나고있다. 뉴질랜드의연평균증가율이다른

나라를압도하고있으며일본은거의변화가없는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화물수송 변수(tonne-km)

가거의변하지않은것은 1990년대장기불황에따른

결과로판단된다.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북미에서 일본이나 유

럽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에너지 소비의 증가

영향으로 에너지원단위(intensity)는 크게 감소되지

않았다.

에너지소비에영향을주는요인들의국가간편차를

살펴보면, 1인당 주거면적(residential floor are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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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요 부문의 일인당 활동수준의 변화 추이(1990~2004)



난방도일의 편차는 1990년에 비하여 2004년에 다소

확대되었고 수송부문의 주요 변수들은 편차가 축소된

것으로나타나고있다.

화석연료가격의변화는에너지소비에영향을주는

중요한요인이다. 화석연료의가격은석유의현물가격

(spot oil price) 추이에영향을크게받는데, 1990년대

에는원유의실질가격이감소하는것으로추세이었고,

걸프전을 제외하면 원유의 실질가격은 15년 동안

(1988~2003) 배럴당 15~35달러 수준을 유지한 것으

로나타난다.

천연가스와석탄의실질가격은석유보다는변화폭

이적지만, 어느 정도석유가격의움직임을따르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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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에너지사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의 변화량 추이(IEA14)

[그림 10] 화석연료 실질 수입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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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에너지가격은 1990년에서

1998년 사이에 하락하였으며, 2004년이 될 때까지

1990년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였다.

최종에너지의원단위의추이를나타내는GDP(PPP

혹은MER로추정) 당최종에너지비율은 1990년이래

IEA 14개 국가 모두에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3)

최종에너지원단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며 하락

하는모습을보이는데, 노르웨이는경제구조의변화로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에 24%나 감소하여 IEA 14

개 국가중에서가장크게감소하였고, 이탈리아는단

지 2% 하락하는데 그쳤다.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원단

위는경제성장이빠르게진행되었던1990년중반이후

부터크게하락하였다.

GDP 단위당이산화탄소배출량은최종에너지소비

구조의 변화와 GDP 당 최종에너지 소비 감소로 모든

국가에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전력생산은이산화탄소배출량의중요한결정

요인으로예를들면, 노르웨이는최종에너지소비구조

에서전력의비중이매우높은데, 발전의대부분이수

력에의해공급되어이산화탄소배출량은거의없었다.

이로인해노르웨이는에너지집약적인제조업구조와

추운기후에도불구하고 GDP당이산화탄소배출량이

매우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또한 수력과핵발전

량비중이높은프랑스, 스웨덴과같은국가들도이산

화탄소의배출량수준은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대로, 호주, 캐나다, 미국은에너지집약적인경제

로 인해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것으

로나타나고있다. 특히 호주와미국은석탄발전량의

비중이높아이산화탄소배출량이높은수준을보이고

있다. 그리스역시석탄을기반으로한전력생산으로

특히, MER로추정된GDP를사용할때에는평균이산

화탄소집적도(CO2 intensity)보다높게추정되었다.

그러나노르웨이의경우난방용에너지소비에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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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원유가격의 추이

3) PPP는구매력평가환율그리고MER은시장환율을의미



소배출량이적은전력의비중이높아가정부문과서비

스부문의이산화탄소배출량이거의없는것으로나타

나고있다. 핀란드역시매우추운기후이지만, 전력생

산과난방에대한화석연료의비중이높아다른국가들

보다가정부문과서비스부문의이산화탄소배출량수

준이매우높다.

덴마크, 독일, 영국도 가정부문과 서비스 부문에서

이산화타소배출량이높은데, 이러한국가들은추운날

씨로인한영향보다는발전에서석탄의비중이높다는

점이더욱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앞서모든국가의에너지원단위가지속적으로하락

해왔음을보았다. 이러한변화가에너지이용효율개

선에의하여어느정도영향을받았는지이해하기위해

서는에너지소비에영향을주는경제구조의변화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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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GDP당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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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요인의영향을분리해야한다. 이를 위하여에너지

원단위변화를에너지서비스와에너지집약도의변화

로분리한다. 여기서에너지서비스는에너지를필요로

하는활동으로예를들면난방면적, 가전기기보급등

의변수를포함하는개념이며에너지집약도는각활동

단위당 투입에너지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난방면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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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와 부문별 추이(2004)



에너지투입등). 1990년에비하여2004년에너지원단

위는17% 정도감소하였는데에너지서비스에의한효

과가 6%p, 애너지집약도에의한효과가 9%p 정도인

것으로추정된다. 

국별로보면차이가나타나는데일본을제외한모든

국가들은 에너지 집약도 효과가 에너지원단위를 감소

시키는데기여한것으로추정된다. 특히, 캐나다, 핀란

드, 독일,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에서 두드러진다. 반

대로 노르웨이와 영국은 에너지 서비스 변화가 더 큰

영향을준것으로추정되었다. 

에너지집약도에의한원단위감소효과를최종에너

지 소비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부문이 1990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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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GDP 대비 TFC, GDP당 에너지 서비스 변화의 기여, 에너지원단위의 추이(IEA14)

[그림 15] TFC/GDP, 에너지 서비스/GDP, 집약도 효과의 요인분해 추이(99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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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사이에연평균 1.4%로감소하여가장큰것으

로 추정되었으며, 가정부문은 0.8%로 평균보다 낮았

다. 여객과화물운송부문은각각연평균 0.5%, 0.6%

로가장낮은것으로추정되었다. 

활동수준(activity), 구조(structure)와 집약도의세

가지효과를관찰해보면, 최종에너지소비에영향을주

는요인들이어떻게점진적으로변화하였는지좀더구

체적으로알수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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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부문별 집적도와 전체 경제 효과(IEA14)

[그림 17] 최종에너지 소비 변화 요인 분해 추이(IEA14)



2. 제조업부문 에너지 소비

19개 IEA 국가의자료를이용하여제조업의최근추

이(1990~2004)를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activity)과

에너지소비가다른경로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4)

이 기간 동안 제조업의 산출량(부가가치로 측정)은

31% 증가한반면, 전체최종에너지소비는단지3% 증

가하여최종에너지소비의원단위는22% 감소하였다.

제조업에너지소비의대부분은제지와펄프, 화학,

비금속광물, 1차금속과같은산업에서소비된다.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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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 추이(IEA19)

4) 제조부문분석에포함된19개 IEA 국가들은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
르웨이, 포루투칼,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등임

[그림 19] 제조업 부문별 에너지 소비 추이(IEA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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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러한 부문들은 IEA 19개 국가의 제조업 에너지

소비가운데72%를점유하였는데, 2004년에는69%로

소폭하락하였다. 2004년을보면제조업가운데1차금

속산업의 소비 비중이 24%로 가장 높고, 화학(19%),

제지와펄프(17%)순으로나타난다. 

에너지원별로는천연가스와전력소비는증가한반

면, 석유와석탄소비는감소하여최종에너지소비구

조에변화를보이고있다. 2004년석유의비중은 13%

로 1990년 15% 보다낮아졌고, 석탄도 1990년 25%에

서 19%로하락하였으나, 천연가스는 1990년 27%에서

2004년 29%로, 전력은 24%에서 27%로 비중이 높아

졌다.

이처럼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 구조가 변화된 것은

연료가격의 변화, 산업구조와 공정과정(processes)의

전환, 환경규제로인한청정연료사용증가등의영향

이다.

제조업의에너지원단위는국가별로큰차이를보이

는데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세그룹으로구분된다.

- 고에너지원단위국가 : 호주, 캐나다, 핀란드, 노

르웨이

- 중간에너지원단위국가 : 벨기에, 그리스, 뉴질랜

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미국

- 저에너지원단위국가: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

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IEA 19개 국가의 제조업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1.7%로 하락하여 1990년에서 2004년 사이 22%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난다. 스페인을 제외한 IEA 19개 국가

에서최대40%까지원단위감소를경험한것으로나타

나고있다. 스페인의경우에너지다소비업종의성장으

로 1990년대 중반 이래 에너지 소비가 부가가치보다

더욱빠르게증가하였다.

1990년에서 2004년 기간 동안, IEA 19개 국가의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원단위는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1차금속, 비금속광물, 화학, 제지와펄프)에서크게감

소한 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화학산업은 2000년

이래로 상당한 감소를 보여 1990년에서 2004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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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제조업의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IEA19) 



거의 30%나하락하였다. 비금속광물과제지의에너지

원단위는 각각 16%, 13% 감소하였는데, 시멘트의 경

우보다에너지효율적인생산기법의도입으로, 제지와

펄프는재활용의증가및노후설비의개선등에따라

에너지원단위가감소하였다. 1차금속산업은고철의재

활용증가등으로에너지원단위가크게감소하였다.

조립금속산업의경우전자제품과같은고부가가치제

품생산증가로에너지원단위가가장크게감소하였다.  

제조업에너지원단위요인별분해결과는다음의그

림에 나타나 있다. 1990년대 전반에는 제조업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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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추이(IEA19)

[그림 22]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 증가 요인 분해 추이(IEA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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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연평균 1.6% 증가하였고, 에너지 소비는 연평

균 0.2% 증가에그쳐에너지원단위는연간1.3% 하락

하였다. 비슷한패턴은1990년대후반기에도나타나는

데, 이시기동안산출량의성장률은연평균3.4%로두

배이상높아졌고, 에너지소비또한좀더빠르게증가

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제조업 산출량의 성장이

1.2%로 떨어졌으나 에너지 소비가 사실상 연평균

0.7% 하락하여 원단위는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1990~2004년 전체 기간 동안, 에너지 저소비산업으

로의구조조정(structure-adjusted)으로 인하여제조

업의에너지원단위는연평균1.3% 하락한것으로추정

된다. 구조조정은제조업의에너지사용증가를억제시

키는데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국별로에너지원단위에영향을준요인들을분석해

본결과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은산업구조의

변화가큰영향을준것으로나타난다. 이들 국가에서

산업구조변화로에너지소비가연평균1.0~1.5% 감소

한것으로추정된다. 

3. 가정부문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에 15개 IEA 국가의 가

정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년간 기후 변화량으로 정정)

은 14% 증가하여 인구(10% 증가)보다 빠르게 증가하

였다.5)

2004년 난방용 에너지 소비는 14EJ이었으며 가정

부문의에너지소비중비중은 1990년 59%에서 2004

년 54%로하락하였다. 이는난방기구의효율개선및

주택의열성능향상으로난방에필요한에너지가상당

히감소하였기때문이다.

난방용에너지를원별로보면석유와천연가스가주

에너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4년 천연가스가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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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제조업 에너지원단위의 변화 요인 분해(1990~2004)

5) 가정부문분석에포함된 15개 IEA 국가들은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
덴, 영국, 미국임. 



용 에너지 소비에서 52%를 차지하였고, 이어 석유

(25%), 재생에너지(10%)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국별

로석유는일본에서, 전력은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

덴 지역난방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

한난방용에너지로소비되고있다.

가정부문의에너지원별소비를보면전력과천연가

스의소비는각각35%, 23% 증가하여가장큰증가를

보이고있다. 전력 소비가빠르게증가한것은광범위

한범위의소형가전제품의구매와사용의증가때문이

며, 천연가스는난방용연료로주로이용되었던석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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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 추이(IEA15)

[그림 25] 가정부문 용도별 에너지 소비(IE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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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를대체함으로써소비가크게증가하였다. 1990년

에서 2004년 사이에 천연가스의 비중은 37%에서

40%로, 전력은29%에서34% 높아졌다.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

인당 거주면적(floor area)으로 소득수준과 뚜렷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에

IEA 15개 국가의 일인당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29% 증가하였으며, 일인당평균거주면적은 17% 증가

하였다.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과같이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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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난방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추이

[그림 27] 가정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IEA15)



추운기후의국가들에너난방에너지원단위는낮았는데

이는중앙난방의비중이높고주택의단열수준이높기

때문이다. 반면에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같이겨울

이상대적으로따뜻한국가들은건물노후화와이에따

른낮은단열수준으로에너지원단위수준이높은것으

로나타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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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per
1990

Occupied
2004

Dwelling
%change

Average
1990

Dwelling
2004

Size(㎡)
%Change

Austria 2.7 2.4 -10 84 91 8

Canada 2.8 2.6 -8 115 119 4

Denmark 2.2 2.1 -3 107 110 2

Finland 2.4 2.1 -12 75 78 4

France 2.7 2.5 -7 86 91 5

Germany 2.5 2.3 -7 82 86 5

Italy 2.9 2.6 -9 93 96 3

Japan 3.2 2.7 -15 86 93 8

Netherlands 2.6 2.4 -6 104 104 0

New Zealand 2.9 2.8 -5 100 115 16

Norway 2.4 2.3 -6 110 114 3

Spain 3.5 3.0 -14 86 91 5

Sweden 2.2 2.2 1 98 96 -2

United Kingdom 2.6 2.4 -7 80 88 10

United States 2.7 2.7 -1 147 168 15

IEA15 2.8 2.6 -7 109 120 10

<표 1> 국가별 점유율과 거주 지역 추이

[그림 28] 가정부문 난방용 에너지 집약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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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1990년에서 2004년 사

이에 거의 연평균 1.0% 정도로 증가하였다. 가정부문

의에너지소비증가요인을분해하여보면시기에따

라차이는있지만, 활동변수(인구)와구조적요인(주거

면적, 가전기기 보급 등)은 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

였으며 집약도(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등)는 소비 감소

요인으로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인구증가는연간평

균적으로 0.6%, 구조적요인의변화는연평균 0.5%로

에너지소비를증가시킨요인으로작용하였으며, 에너

지집약도는에너지소비를 연평균 0.7% 감소시켜부

분적으로증가요인을상쇄시킨것으로분석된다.

4. 서비스부문

19개 IEA 국가의 부가가치로 측정된 서비스부문의

경제활동수준(activity)은 1990년에서2004년사이에

45% 증가하였으며, 같은시기동안최종에너지소비는

26% 증가하여에너지원단위는 14% 감소한것으로추

정된다.

에너지원별로보면전력소비가서비스부문에너지

소비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전력의 비중은

1990년 43%에서 2004년 51%로 증가하였다. 전력소

비의증가는조명, 사무기기, 에어컨과같은전력사용

설비들의증가를반영한결과이다. 반면에석유소비는

같은기간동안19% 감소하여서비스부문의에너지소

비에서차지하는비중도1990년21%에서2004년14%

로하락하였다. 

서비스부문의에너지소비에영향을주는주요요인

은 부문별 경제활동 수준이다. 경제활동 수준은 인구

및소득수준과관련이높다. 1990년에서 2004년기간

동안 부가가치로 측정된 서비스부문의 경제활동 수준

은 IEA 19개 국가에서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IEA 19개 국가의서비스부문산출량증가로서비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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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가 요인 분해(IEA15) 



문이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 1990년 68%

에서2004년71%로완만하게증가하였다.

서비스부문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는대부분의국

가에서나타나는데서비스부문GDP가전체GDP에서

차지하는비중은독일과일본이8%p 증가하여가장높

았고다음으로는포르투갈과영국으로2004년에1990

년에비하여6%p 상승하였다.

일부국가에서는서비스비중이다소감소되었는데,

제조업산출량이크게증가한핀란드와스웨덴은전체

GDP 대비서비스부문의비중이감소하였다.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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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서비스 부문의 주요 추이 동향(IEA 19)

[그림 31] 연료별 서비스 부문의 에너지 사용 추이(IEA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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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비스부문비중은 IEA 평균보다상당히낮았는데

주된이유는석유산업이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

우높기때문이다.

서비스부문의확대는공공및상업용건물의증가를

수반한다. 서비스부문 산출량과 전체 건물면적(built

area) 사이의관계는건물면적이냉난방및조명등의

에너지소비에큰영향을준다는점에서중요하다. 특

히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와 건물면적의 증가는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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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전체 GDP 대비 서비스부문의 산출량 비중 추이

[그림 33] 서비스부문의 일인당 전력 소비와 일인당 부가가치 추이(1990~2004)



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는데, 실제로 IEA 19개

국가의전력소비는 1990년에서 2004년사이서비스

부문산출량의성장을능가할정도로증가하였다.

서비스부문의전력소비가빠르게증가한것은냉방

및난방그리고조명에대한수요증가뿐만아니라다

양한전자제품의보급이증가한데따른결과이다. 컴퓨

터, 복사기, 프린터가 서비스부문의 어느 곳에서나 이

용되고있는것처럼이시기에는사무기기와네트워크

기기가빠르게증가하였다.

이 시기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력 소비와 서비

스부가가치사이의큰상관관계가있음을보여주고있

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은 서비스부문 부가가치

증가로에어컨보급이확산되면서전력소비가크게증

가하였다.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부가가치의

증가와전력소비증가사이의관계가다소약한것으

로나타나고있는데이는캐나다와노르웨이둘다이

미일인당전력소비가높은수준유지하고있었기때

문이다. 캐나다는전기기기의높은이용그리고노르웨

이는난방용전력수요가높아발생한현상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서비스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1990년에서2004년사이에경제활동수준보다증가세

가 높지 않아 IEA 19개 국가의 최종 에너지원단위가

14% 감소하는결과로나타났다.

부가가치로 측정된 경제활동 수준은 서비스부문의

에너지소비(특히, 전력) 수준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

변수이지만, 건물면적(building stock)(부가가치보다

더느리게성장하는)과같은다른요인들도서비스부문

의에너지소비(냉방, 난방및조명)를설명하는중요한

요인이다. 특히전력은다른에너지원에비해서전환효

율(conversion efficiency)이 높아, 전력 소비의 빠른

증가는최종에너지원단위의감소에기여하게된다. 그

결과전체최종에너지소비를부분적으로흡수하는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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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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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갖는다.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과 같은 국가

들의서비스부문은1990년가장높은수준의에너지원

단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들 국가에서 1990년에서

2004년 기간 동안 서비스부문 에너지원단위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의 에너지원단위가

높았던것은추운기후에따른것이다. 오스트리아, 그

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과같은경우는반대

로 에너지원단위가 증가하였는데, 오스트리아를 제외

한 나머지 국가들은 IEA 19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원단위를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IEA 국가들

의 서비스부문 에너지원단위는 수렴하는 추세를 보이

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에너지원단위 편차는 1990

년에서2004년사이에거의반으로줄어들었다.

다음그림은서비스부문에너지소비증가를활동수

준의변화(부가가치)와에너지원단위(부가가치당최종

에너지, 이용효율) 두 가지 요인별로 분해한 것이다.

1990년에서 1995년까지는산출량의증가가낮았던시

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연평

균 1.9%로 증가한 반면, 1990년대 후반은 서비스부문

의생산이빠르게증가하였지만에너지소비증가율은

오히려낮아졌는데, 이는에너지원단위가가파르게감

소한데 따른 결과이다. 2000년 이후는 서비스부문의

생산증가속도가둔화되고에너지원단위도낮아져에

너지소비증가를제약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990년에서 2004년 사이 에너지원단위는 연간 평

균적으로 1.1% 감소하였는데이는연평균 2.3% 감소하

였던 1973년부터 1990년 기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

은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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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서비스부문의 에너지소비 변화 요인 분해(IEA19) 



5. 여객운송

여객 수송거리(passenger-kilometers)로 측정된,

IEA 17개 국가의 1990년에서 2004년사이의총여행

거리(국제항공여행제외)는 31% 증가한반면, 최종에

너지소비는 25% 증가하여여객운송의에너지원단위

는5% 정도감소하였다.6)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여객 운송의 형태별 비중은

1990년 이래 다소 변화하였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는

2004년 전체의 88%를차지할만큼가장큰부문으로

부상하였다.7) 버스, 철도(passenger rail), 선박(pas-

senger ship)은최종에너지사용의3%를분담하고있

으며, 국내 여객항공이 대략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여객운송용 에너지는 거의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호주, 이탈리아와같은소수국가들의경우약간

의액화석유가스(때때로천연가스로부터파생된)를 도

로수송에이용하며, 압축된천연가스는일부국가들에

서제한적으로소비되고있다. 바이오연료는최근전

체 여객운송 에너지 소비의 1% 이하이지만 그 중요성

이점차증가하고있다. 최근 여객운송에서나타나고

있는주요특징은경유차의보급확대현상이다. 유럽

에서 판매되는 디젤 차량의 비중은 1997년에서 2004

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4년의 경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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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객운송분석에포함된 17개 IEA 국가들은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임. passenger-kilometers는여객운송거리로운송수단1대의여행거리에여객의수를곱하여구함. 예를들어자동차
1대에3명이탑승하여2km를갔다면6 passenger-kilometers(인₩Km)

7) 이보고서에서“cars"라는용어는차, 미니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s), 개인이사용하는(personal-use) 소형오픈트럭을포함한모든경량용차량들을의
미함.

[그림 36] 여객운송의 에너지 소비 추이(IE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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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차량의반이상이디젤엔진을장착하였다.

IEA의 여객운송 활동수준(activity)은 1990년에서

2004년사이꾸준히증가하였다. 일인당가장큰증가

는 자동차 여객 여행(년간 1.3%)과 항공 여행(연간

2.8%)이였으며, 버스와기차에따른여객여행은이시

기동안소폭감소하였다. 일인당여객운송은국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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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엔진 형태별 차량 비중 추이

[그림 37] 형태별 여객운송의 에너지 사용 추이(IEA17)



차이가큰데이는인구밀도와관련이높다.

여객 운송의 형태별 구조를 보면 자동차는 모든

IEA 17개 국가에서절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본은 철도로 여행한 여객거리의 비중이

다른국가보다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다(1990년

34%에서2004년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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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일인당 여객 여행 추이

[그림 40] 형태별 여객 여행의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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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단수송거리가증가한것은자동차보급의증가로

판단된다.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1990년과

2004년 일인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고있다. 자동차보유대수의증가율은특정수준에

도달하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1990년 이래 미

국의 자동차 보유율의 증가는 IEA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자동차 보유가 결국 포화점(saturation

point)에 도달하였기때문이며, 자동차보유율의포화

점은일인당0.7~0.8대정도인것으로추정된다.

여객 거리(passenger-kilometres)당 에너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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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일인당 자동차 보유율 추이

[그림 42] 형태별 여객거리당 에너지 추이(IEA17)



로 측정된 에너지원단위는 1990년에서 2004년 사이

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항공여행의원단위가28%로

가장큰감소를보였는데, 이는 비행기엔진의에너지

효율개선등다양한요인이작용한결과이다.

위그림은 1990년에서 2004년사이에여객수송부

문의에너지소비증가를여객운송의활동수준, 운송수

단구조, 집약도의요인으로분해한결과이다.

여객 운송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한 것은

활동수준의 증가로 1990년에서 2004년 사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운송수단 구조의 변화 특히, 자동차와 항

공 운송 비중의 증가도 크지는 않지만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러한에너지소비

증가압력은연평균0.5%로하락한에너지원단위의감

소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특히, 유럽의 디

젤자동차비중증가가전반적으로에너지원단위를떨

어지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래에너지원단위의감소비율은 1973년에서 1990년

사이의년평균1.0%보다더낮은수준이다.

6. 화물운송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에 tonne-kilometers로

측정된, 화물수송량은 17개 IEA국가에서 32% 증가하

였고,  최종에너지소비는이보다증가율이낮아에너

지원단위는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8) 

화물수송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대부분

트럭수송의높은에너지수요로설명된다. 1990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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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여객 운송의 에너지 소비변화 요인 분해(IEA17)

8) 화물운송부문분석에포함된 17개 IEA 국가들은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
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임. tonne-kilometers는화물수송의활동수준을나타내는단위로트럭한대가2톤의화물을 1km 운송한경우
2 tonne-kilometers로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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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사이에 트럭수송용 에너지 소비는 33% 증가

하여화물수송에너지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1990

년 77%에서 2004년 82%로 상승하였다. 철도 화물수

송의 에너지 소비는 16% 증가하였지만, 에너지 소비

비중은 6%로 감소하였고, 수상 화물(water freight)

수송의에너지소비는12%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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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화물 운송의 에너지 소비 추이(IEA17)

[그림 45] 화물 운송 형태별 에너지 소비 추이(IEA17)



화물 운송부문에서는 소비되는 에너지원은 대부분

석유로, 전체에너지소비의99%를차지하고있다.

화물 운송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가는 전체 화물 운

송량증가에의해결정된다. 화물운송부문의경제활동

수준은 원재료, 중간재, 최종 소비자재의 이동과 관련

되어있어결국화물운송의증가와GDP 성장사이에

는강한상관관계가존재한다.

tonne-kilometers와 GDP 사이의 관계는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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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GDP당 전체 화물 수송거리(tonne-kilometres) 추이

[그림 47] 일인당 GDP 대비 일인당 트럭 화물 수송거리(tonne-kilometres) 추이(199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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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서 알 수 있는데, 1990년에서 2004년 사이, IEA

17개국가들의전체화물운송량은32% 증가하였지만,

40%까지 증가한 GDP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GDP 단위당tonne-kilometers는연평균

0.4% 감소하였는데일본, 영국, 미국의영향이크게작

용하였다. 

아일랜드는 낮은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에 GDP 단위당

tonne-kilometers가 연평균 1.6%의 빠른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뉴질랜

드, 노르웨이의 경우도 연평균 0.1~1.3% 범위에서 운

송량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형태별로는트럭수송업의화물운송과GDP 사이의

상관관계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GDP당 tonne-

kilometers가 감소한 것과 달리 IEA 17개 국가의 트

럭수송업 인당 tonne-kilometers는 1990년에서

2004년사이연평균0.5% 증가하였다. 특히캐나다는

이시기동안연평균 3.1%의빠른증가세를보였으며,

오스트리아, 호주,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도트럭수송업의상당한증가를보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와대조적으로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스

웨덴, 영국을포함한많은국가들은이시기동안감소

추이를보였다.

일인당 tonne-kilometers는 국가별 화물 운송 수

준을 측정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다.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에 IEA 17개 국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난다. 호주, 캐나다, 미국의일인당 tonne-kilome-

ters는유럽, 일본, 뉴질랜드보다상당히더높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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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형태별 일인당 수송거리(tonne-kilometers) 변화



이것은미국의면적이넓어장거리운송이반영된결과

이다. 호주와캐나다는 1990년에서 2004년사이에일

인당 tonne-kilometers가 크게 증가하였다. 일인당

tonne-kilometers 증가률은 아일랜드, 노르웨이, 뉴

질랜드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 국가들은 1990년 상대

적으로낮은수준에서시작한국가들임을주목할필요

가있다.

트럭화물수송은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

일랜드, 일본, 뉴질랜드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는

데, 아일랜드의일인당트럭수송량은거의세배, 캐나

다는 거의 두 배나 증가하였다. 2004년 아일랜드는

96%가트럭수송업에의한것이었으며,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많은다른유럽국가들에서도트럭수송업의비

중이높았다.

일인당철도화물수송의경우호주, 핀란드, 네덜란

드, 영국, 미국에서트럭이나선박형태보다더욱빠르

게증가하였다. 미국의철도는2004년 45%로가장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캐나다의 철도 비중은 46%에서

39%로떨어졌지만여전히 IEA 평균과비교할때높은

수준이다.

선박의 일인당 tonne-kilometers에서는 오스트리

아, 그리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에서가장빠르

게 증가하였다. 선박은 현재 노르웨이, 네덜란드에서

가장큰단일화물수송형태이며, 호주, 캐나다, 그리

스, 일본, 영국의국내화물이동에서도중요한운송수

단이다.

연료가격특히, 자동차디젤가격은화물운송비용

의주요요인으로화물수송과에너지소비에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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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자동차용 디젤 실질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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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크다. 자동차디젤가격은 IEA 17개국가마다크

게다른데, 유럽의가격은높은세금때문에다른 IEA

국가보다상당히높은편이다.

트럭화물의에너지원단위가큰편차를보이는것은

많은요인들이작용한결과이다. 이러한요인들에는이

동되는재화의형태, 국가의면적과지형, 단거리및장

거리수송비율등이포함된높은미국이나호주의에너

지원단위가 낮으며,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도 트럭

화물에너지원단위가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반면에

인구밀도가 높은 덴마크, 일본, 네덜란드와 같은 규모

가 작은 국가들은 단거리의 비중이 높아 트럭 화물의

에너지원단위가더높은경향을보인다. 또한, 그리스,

뉴질랜드, 노르웨이와같이언덕이많거다.

장거리 운송 비중이나 산이 많은 지형 국가들은 트

럭의에너지원단위가더높은경향을보이며, 일부 국

가들은도로정체로인해화물트럭의에너지원단위가

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철도의 에너지원단위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높지만

트럭과비교할때훨씬더낮은에너지원단위를보이고

있다. 선박또한덴마크, 핀란드, 그리스를제외한모든

국가들의트럭보다에너지원단위가낮았다.

이처럼수송형태에따른에너지원단위의차이는화

물운송부문의에너지소비추이에대하여장기적인측

면에서다음과같은의미를함축하고있다. 첫째, 트럭

수송은다른형태보다에너지원단위가훨씬높기때문

에, 도로 화물수송의증가는철도혹은선박화물수송

이증가하는경우보다높은에너지소비를유인할것이

라는 점이다. 둘째, 트럭 수송의 에너지원단위를 감소

시키는 것이 철도와 선박의 에너지원단위를 감소시키

는것보다그리고철도에서선박으로수송형태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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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트럭수송의 에너지원단위 추이



하는것보다더높은에너지절약을이끌것이라는점

이다.

IEA 17개 국가별 화물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1990년에서 2004년 사이 연평균 1.6%로 증가하였는

데, 이는 tonne-kilometer로 측정된 활동수준 증가

속도보다다소느린것이다.

수송형태구조의변화특히트럭수송으로의전환은

에너지소비를증가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였는데, 이

는연평균0.6% 감소한에너지원단위의절약효과를상

쇄시키는것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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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형태별 수송거리(tonne-kilometers)당 에너지 소비 추이(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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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고유가지속과기후변화규제에대한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올해들어‘유엔기후변화고위급회의’와‘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가 개최되어, 온실가스

다배출국가 16개국이참석한가운데포스트교토가구

상되었다. 또한 12월에는제13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가개최되어기후변화대응과제를논의할예정이

다. 이와 같이바야흐로국제사회는기후변화에관한

의제로분주하여그만큼지구온난화의대응이지구촌

사회의최대과제임을반증하고있다.

지난2005년 2월교토의정서가정식발효되고이처

럼환경보전에대한국제적관심이고조되고있는상황

에서, 우리나라역시어떠한형태로든향후이러한세

계적추세에동참하지않을수없게될전망이다. 이산

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2005년 기준)와 그 증가율

세계1위인우리나라의경우지난1차의무이행당사국

에서는제외되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아직온실가스

감축의무는없으나향후2013년이후온실가스감축의

무국으로지정될가능성이높다.

한편 1990년대초반이후북구중심의 OECD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세를

도입하고에너지관련세제를강화하는등시장기반의

정책수단(market-based instruments)을 적극적으

로도입·활용하고있다. 또한EU 주요국가들은일반

세제와의 세수중립적인 입장에서 에너지관련 세제를

강화하고 이를통하여법인세, 소득세, 사회보장세등

을 인하하여 전반적인 조세왜곡을 최소화하고 근로유

인을 제고하는 세제개편도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다.1)

나아가에너지관련세수입은에너지절약을위한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도입을 위한 보조금 등을 위한

자금으로환원되어사용되기도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1, 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

라수송용에국한하여연료간상대가격조정을통한경

유세강화이외에는, 아직까지교토의정서체제와온실

가스저감차원의근본적인에너지세제개편논의는매

우미약한상황이다.2) 이에 본고에서는이러한국제사

회의기후및환경에대한규제강화움직임에대응하여

우리나라의에너지관련세제의현황및문제점을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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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들주요국가들의환경친화적세제개편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김승래(2007) 참조
2) 이에따라정부에서도최근의국제적환경규제강화추세에맞추어우리나라의환경관련세제를전반적으로검토할예정이다.



보고, 향후이에따른개선방향을살펴보고자한다.

2. 국제사회 현황 및 추이

기후에관한정부간위원회(IPCC)의2007년도기후

변화보고서에따르면, 기후변화의원인의90%는인간

활동탓이라고한다. 그가운데에서도화석연료를태울

때발생하는온실가스가그주요요인이며, 온실가스의

대표격은 이산화탄소이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

기중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프레온,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는산업혁명이래

석탄같은화석연료의연소, 산림파괴등인간의여러

활동에기인하여크게증가하여왔고, 근래의증가속

도는최근2만년동안전례가없을정도로빠른속도이

다. 온실효과로인하여지구온난화의지표인지구표면

온도는 20세기 동안 0.6±0.2℃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난1,000년간유래가없는높은기록상승이다. 또한

해수면의 높이도 20세기 동안 10∼20cm 상승하였으

며, 해수면상승과관련하여극지방을제외한전세계

의빙하가감소하는현상또한관측되고있다. 세계의

많은지역에서기상이변발생률이크게증가하고있으

며, 극심한가뭄과홍수를유발하는엘니뇨현상도그

크기나발생빈도및지속성이 1970년대중반이후증

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IPCC(2007)의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추가적인

기후변화완화를위한노력이없다면전세계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대비 2030년까지 25∼90% 증가할

것이며중장기적으로산업화이전보다지구평균온도를

2℃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2030년까

지전세계적으로평균GDP의 0.6% 감축비용이장기

적으로는 2050년까지는 GDP의 1.2%의 경제적 비용

이발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가. 기후변화협약

1994년 3월 발효된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n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기후체계에 대한 인위적 위험성

을방지할수있도록대기중의온실가스농도를안정

화시키기위한범지구적인노력을규정한협약이다. 이

는지구온난화에대한과학적근거가필요하다는인식

아래 1992년 브라질리우환경정상회의에서기후변화

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을 채택하여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이협약은차별화된공동부담원칙에따라

과거다량의온실가스를배출한역사적책임이있는선

진국이온실가스감축에선도적역할을수행하고, 기후

변화의부정적인영향을받는개도국과현재경제성장

을추진하고있는개도국의경우에는개도국의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방에 참여하도록 규정하

고있다. 

1992년 당시 OECD 24개국과 온실가스 감축 잠재

력이높은동구권11개국등총35개국으로구성된「부

속서 Ⅰ국가」에 대해서는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안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

였고, 「부속서Ⅱ국가」(당시OECD 24개회원국)에대

해서는개도국에대한재정및기술지원의무를추가

로부담하도록규정하였다. 협약체결당시「부속서Ⅰ

국가」에는 OECD 24개국과 동구권 11개국 등 35개국

과EU로구성되었으며3차당사국총회에서크로아티

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히텐쉬타인, 모나코등

5개국이 가입하여 현재 40개국과 EU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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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속서 Ⅱ국가」에는「부속서 Ⅰ국가」에서 동구권

국가를제외한국가로서 OECD 24개국과EU로구성

되어있다. 

이렇듯기후변화협약은 1994년 3월 50개국이상이

가입함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6월

에기후변화협약에서명하고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2006년 11월 22일 현재 EU를 포함한

190개국가가비준한상태이다.

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문제는 오존층파괴를 규제하

는문제보다훨씬더복잡하고광범위해서, 각종 생태

계, 해수면의 상승, 산림황폐화, 에너지, 폐기물처리,

자원개발에관한주권등의문제를모두포괄해야하는

데기후협약만으로는어려운점이많았다. 더욱이국가

간 이해가 엇갈림에 따라 기후변화협약만으로 온실효

과기체를강력하게규제하기는어려웠다. 대부분의국

가들이온실효과기체를방출하는화석연료의사용기간

감축일정을 구체화하고 국가별 의무규정을 정하는 것

에반대하였으며, 탄소세부과나에너지효율기준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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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년도(3조) 2008∼2012년(5년간)

감축대상가스 CO₂, CH₄, N₂O, 대체프로판등3가지가스(HFCS, PFCS, SF6) 

기준년도(3조) HFCs, PFCs, SF6: 1990년또는1995년기준

온실가스 감축목표율

-8% 유럽연합, 동유럽, 스위스

-7% 미국

-6%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5% 크로아티아

0%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1% 노르웨이

8% 오스트레일리아

10% 아이슬랜드

흡수원(3조) 삼림등흡수원에의한CO₂흡수량을산입(일본3.9%, EU 0.5%, 캐나다7.2% 등)

공동달성(4조) 복수의국가가감축목표를공동달성하는것을허용(EU버블)

공동이행(6조)
「부속서Ⅰ국가」와「비부속서Ⅰ국가」의공동프로젝트실시로 발생한감축분을해당국간에거래
예) 일본₩아시아가협력하여러시아국내의석탄화력발전소를최신천연가스화력발전소대

체건설사업

청정개발체제(12조) 「부속서Ⅰ국가」와「비부속서Ⅰ국가」의공동프로젝트실시로 발생한감축분을해당선진국이획득

배출량거래(17조) 선진국간에감축할당량의거래

발효조건(25조)
①55개국이상이비준
②비준국들1990년도「부속서Ⅰ국가」의온실가스배출총량의 55% 이상을차지
③비준이끝난시점에서90일이후에발효

<표 1>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자료: http://www.env.go.jp/earth/ondanka/giteisho/kyoto_yoten.pdf



정하는것에도반대하였다. 이로인해기후변화협약은

국가간의약속사항과온실효과기체배출의자발적제

한에중점을두게되었으며, 그대신협약내용을보완

하고 구체적인 감축의무와 감축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정서를채택할수있도록규정을바꾸게되었다. 

이러한배경안에서기후변화협약의궁극적인목적

인온실가스농도의안정화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규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1997년 12월 일본의교토에서개최된제3차당사국총

회(COP3)에서 기후협약이 채택된 때로부터 5년만에

체결되었다.

당시국제사회는‘공통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원칙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에 따

라기후변화협약의이행을촉진하기위해선진국의의

무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선진국의구속력있는양적감축의무를명문화한교토

의정서가채택되게되었다. 따라서교토의정서에따라

EU 국가나 일본 등‘기후변화협약 부속서 Ⅰ국가’들

은 2008∼2012년에 1990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해야하였다. 즉, 이산화탄소(CO₂),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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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대상품목 규제물질 규제내용

EU

자동차 CO₂(이산화탄소)
한국은2009년까지신규자동차의이산화탄소배출량을현행
㎞당186g에서140g으로감축키로EU와협약체결

공산품** F-가스(SF6,HFCs,PFCs) 에어컨, 소화기등의온실가스사용을금지하는안을추진중

세탁기,냉장고,에어컨 에너지효율 기준적합에너지라벨부착의무화

모든에너지
사용기기**

에너지소비량감축및
효율성증대

2006년7월부터에코디자인을해야하는지침제정추진중

일본 자동차및오토바이 NOX(질소산화물)

- 2002년부터디젤차질소산화물35% 감축및2007년부터
2002년기준절반감축

- 경유의아황산분허용은2000년500ppm에서장기적으로
10분의1로감축

캐나다

28종냉난방기기,
및가전제품

에너지효율 에너지효율성라벨의무부착및최소에너지효율성기준명시

자동차 배기가스
10년내캐나다시판용자동차의온실가스배출량을25% 이상
감축시행령추진

미국 자동차 NOx

- 자동차배기가스의NOx배출량기준치를최대95%로삭감
- SUV와소형트럭의배출기준치를승용차와동일하게적용
₩미국캘리포니아주는10년내배기가스배출량30% 감축법안
준비중

세계
반도체협회 반도체 PFCs(과불화탄소)

유럽, 일본, 한국, 미국등의반도체기업은PFCS배출량을
2010년까지1995년기준(한국은1997년)으로10% 이상감축

<표 2> 교토의정서 관련 주요국 규제조치

주: ** 표시는추진중인법안
자료: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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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

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개온실가스의배

출량을 1990년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명시하

고있으며, HFCs, PFCs, SF6에대해서는당사국의재

량에 따라 1995년을 기준연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감축목표는 당사국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우 7%, 캐나다 및 일본은 6%, EU 8% 등이

며, 아이슬랜드10%, 호주8%, 노르웨이1% 등은증가

가허용되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질랜드등의국

가는증감없이 0%의목표를받았고, 헝가리와폴란드

는 6%,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는 8% 등 동구권 국가

들도감축의무를부담하고있다.  그밖의국가들중2

차의무감축대상국은2013∼2017년까지온실가스의

배출을감축하도록명시하였다.  이와같이교토의정서

는 국가별 감축목표에 차별화를 인정하되 감축수준은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2월에

인도네시아발리에서열리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에서 2013년 이후 감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며, 국제사회에서는 2009년 말까지 이 협정을 완료

할계획이다.

다. 우리나라의입장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8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

였고 1차 의무이행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면제받아아직교토의정서에따르는법적의무는부담

하고있지않다. 그러나OECD 회원국으로서의무부담

을받지않는국가인멕시코와더불어온실가스감축노

력에참여해야한다는국제적인압력을받고있다. 즉,

우리나라도 이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선

진국수준을육박하고있기때문에2차의무감축대상

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2013~2017년까

지온실가스를감축해야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우

리나라는2005년기준CO₂배출량이4억4891만t으로

세계 10위, 1990년 CO₂배출량 2억 2700만t과비교하

였을때두배로늘었다. 온실가스배출량증가는주로

전환부문과수송부문및상업부문이주도할전망이며,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은 높은 에너지수입의존도, 무

역의존도및온실가스한계저감비용등으로인해우리

나라의경제성장에큰영향이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한국의기후변화대책로드맵을담은‘제4차기후변화

종합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기존협상위주의단순전략에서벗어나온실가스감축

플랜, 에너지정책, 연구개발등기후변화전반에대한

50여 세부과제를 설정, 진행계획ㆍ예산배정까지 제시

하는명실상부한한국의첫기후변화대응청사진이될

전망이다.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가. 환경보전과경제성장의조화

무엇보다도 21세기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라는

정책목표간의조화가중요하다. 경제성장에따른에너

지소비의꾸준한증가와이에따른환경오염이심각하

게증대되고있는현실에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경

제적수단으로서에너지세제의역할은매우크게부각

되고있다. 특히이러한에너지세제의적정화는경제구

조의환경친화적·에너지절약적소비패턴및생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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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행해나가는필수적수단이다. 

과거경제성장과환경보전은서로충돌한다는통상

적인인식은전통적인‘신고전파성장모형(neoclassi-

cal growth model)’에서출발하고있다. 가령전통적

성장모형에서는Pigou(1947)적의미의에너지관련세

제의 강화는 환경오염의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을 내부화하여 사회후생을 일정 부분 증

가시키더라도[그림1]의 (a)에서와같이경제성장을항

상저해한다.3) 

그러나우리는장기적으로경제성장이단순히인구

나 기술수준의 외생적(exogenous) 증가에만 의존한

것이아님에유의할필요가있다. 1990년대들어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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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한전통적성장모형에서는생산기술의규모에대한수확불변의가정하에환경보전정책은경제성장을위한자원낭비를유발하여환경보전과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상충관계에있다는단순한전제를하고있다. 즉, 오염관리를위한경제적자원배분은생산을위축하며소비와자본축적의동태적균형수준을낮추
게된다.

[그림 1]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에 관한 두가지 견해

(a) 전통적 성장모형: 비관적 견해

(b) 내생적 성장모형: 낙관적 견해

자료: Fullerton and Kim(2006),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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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한‘내생적 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model)’은 경제성장이 인적자본, R&D, 지식 및 기술

등의 내생적 축적과정에 포괄적으로 의존하는“내생

적”성장요인에 주목하고, 최근에는 특히 환경문제를

이러한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시

도가활발히진행중이다.4)

가령, [그림 1]의 (b)와같이에너지과세의강화와이

에따른관련세수의환류를통한투자및기술개발촉

진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경우 에너지세제가 강화되더

라도경제성장효과(growth effect) 함수와사회후생효

과(welfare effect) 함수가 동태적인 균형상태에서 모

두역U자형으로나타날수있다. 이러한역 U자형곡

선들은x-축에표현된에너지세제의강화가어느특정

의 적어도 성장극대화점 τ(gmax)까지는 경제성장과

사회후생을동시에모두증대시킬수있다는측면에서

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5)

가령, 이러한 경우를 Bovenberg and Smulders

(1995, 1996)의 단순 내생적 성장모형을 확장하여 정

부의에너지관련조세및재정정책의방향과적정수

준을 분석한 Fullerton and Kim(2006)의 모형을 통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노

동(raw labor)이 기준재로 표준화(normalization)되

108

에너지세제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그림 2] “환경-경제-정책”통합 내생적 성장모형의 예시 : Fullerton-Kim모형

주: ‘가는실선’은기존의전통적성장모형에서자연자본(환경, N) 및친환경인공자본(H)의내생적축적과정과이에따른경제내영향및환류효과를
무시하는동태적흐름을보여주며이러한구도내에서는지속가능발전의달성이원천적으로불가능함. 반면, '굵은실선'에의한자연자본(N)의효
율적관리와친환경인공자본(H)의축적촉진을위한경제내자원배분및투자행위를, '점선'으로표현된환경및비환경관련세제및예산지출구
조의적정개혁(reform)이라는정부의정책개입을통하여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성장(녹샛성장)이달성되는흐름을보여주고있음

자료: Fullerton and Kim(2006)

4) 이러한환경을포함하는최신내생적성장모형은Lucas(1988)의인적자본성장모형에환경을추가한Bovenverg and Smulders(1995)의단순모형에서본격
화되었고, 최근Hettich(1998), Fullerton and Kim(2006) 등은이러한모형에 "명시적인(explicit)" 조세및재정수단의흐름과역할을포함시켜지속가능발전
을위한적정정책을분석하였다.

5) 반면이러한효과는인적자본, 지식자본등내생적인기술변화의축적과정을무시하고환경적외부성을고려하지않는전통적인단순성장모형에서는기대하기
힘들다.



고사적자본(private capital) K의수익률이 r인전형

적인내생적성장모형에서정부는현재분석경제의사

적소득(rK)에 소득세율τK와환경오염(P)에 환경관련

세 τP를 부과하여, 일반정부지출(G)의 재원을 마련하

고 동시에 환경친화적 사회자본 및 기술개방 관련 스

톡(H)의축적을위한투자를한다고가정한다. 이모형

에서는 전통적 경제성장모형에서는 무시된 환경·자

연자본(N)이 생산의 투입요소로서 그리고 최종소비재

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에너

지의적정과세와관련세수의R&D 및지식자본축적,

사회인프라 구축 등 각종 친환경 인공자본(H)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사회의 환경유해활동에 의한 자연자본

훼손(P)을 적정수준 이내로 유지시켜 주는 과정을 보

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흐름하에서는 기존

의전통적성장모형과는달리환경보호와지속적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정부의 효율적 수준의 환

경친화적 에너지관련 세제개편을 통해 동시에 달성할

수있다. 

나. 에너지 관련 기술진보 촉진과 불확실성에 대
한대비

한편각종문헌에따르면, 에너지관련친환경생산

기술및지식자본의경우에는통상적으로투자에따른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실행학습효과

(learning by doing)의긍정적비용효과성과파급효과

(R&D spillover)가크게나타날수있다.6) 그리고이러

한긍정적파급효과의외부성을가지는사업에는막대

한초기투자에따른위험을회피하기위하여국가적차

원의지원이또한필수적이다. 예를들면신재생에너지

R&D 사업이나환경친화적미래형자동차개발을위한

세계적경쟁에서경쟁우위선점을위한기술확보를지

원하고, 초기시장보장을위한적정수요의확보를위한

정부의효과적인지원은새로운성장동력의확충을통

하여궁극적으로국가경제에기여할수있다. 가령 기

후변화의 위협요인들은 IPCC(2007)의 보고서에 나타

난 <표 3>의 각종 부문별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요인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에너지관련R&D 투자촉진과이에대한적정

수요확보를위한세제및재정지원은중점적으로추진

할필요가있다.

또한 기후변화를 둘러싼 각종 불확실성과 이에 대

한정보의부족또한지속가능발전을위한정부의적정

에너지세제정책수준에크게영향을주게된다. 예를

들어지구온난화관련기후변화에대한주요한불확실

성은대기중에포함된CO₂농도가산업혁명이전수준

의 2배시 지구평균기온 상승분으로 정의되는‘기후민

감도(climate sensitivity)’의추정치에반영되어있는

데, 이에대한최근연구들은 IPCC의범위인 1.5~4.5

℃보다대체로넓은분포를보여주고있다.7)

여기서21세기에인류가당면한가장대표적인현안

인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는 적정의 에너지세제 정책

의방향은이러한기후변화관련불확실성및불완전한

정보의해결(resolution)의정도에도크게영향을받게

된다. 또한에너지세제강화를통하여유발된기술진보

(induced technical change)의잠재가능성도그정책

의수준결정에중요한역할을한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에너지세제의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없거나

(no action) 지연(delay of action) 된다면,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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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Ausubel and Marchetti(1997), OECD/IEA(2001), Manne and Barreto(2002) 참조
7) Dessai et al.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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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평가된미래의사회적후생손실의궁극적피해가막

대하다. 가령 이러한 효과를 Global CGE모형인

Nordhaus의 DICE모형(2000)을이용하여분석한 [그

림3]에따르면, 현재가치로평가된기후변화대책의지

연이 가져오는 사회적 후생손실의 궁극적 피해

(regrets)가막대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또한불확실성이에너지세제정책의강도에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불확실성의 존재는 오히려 그 정책

강도를높일수있다. 이러한효과를DICE(2000)모형

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면 [그림 4]에서와 같이 이러한

불확실성의 존재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에너

지세제의정책강도를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

세제개편을통한친환경경제적인센티브강화와유발

된 기술진보(induced technical innovation) 사이의

정(+)의상관관계를무시하는경우, 불확실성하에서정

책 불이행(wait-and-see strategies)에 따른 단기적

이득이필요이상으로과장될소지가있다. 그리고불확

실성에대한예방적차원(precautionary principle)의

동기는 미래에 대한 위험(risk)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도삶의질을향상시키는차원에서현재시

점에서보다강화된지속가능발전의노력과미래를위

한투자를정당화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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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주요 완화 기술 및 사례
(현재 상용기술)

주요 완화 기술 및 사례
(2030년 이전 상용화 가능)

에너지 공급

·에너지공급및보급효율향상
·석탄에서가스로의연료전환, 원자력, 재생가능
열및전력(수력, 태양, 지열, 바이오에너지), 열병
합발전

·CCS의조기적용(예, 천연가스에서제거된CO₂
의저장)

·가스, 바이오매스및석탄화력발전의CCS, 진보
된원자력, 진보된재생에너지(조류, 파력에너지,
집중형태양, 태양PV를포함)

수 송

·고효율차량, 하이브리드차량, 청정디젤차량, 바
오연료, 도로교통에서철도및대중교통체계로수
단전환, 비모터교통수단(자전거, 도보), 토지이
용및수송계획

·2세대바이오연료, 항공기연비개선, 더힘좋고
신뢰성있는배터리를갖춘발전된전기및하이브
리드차량

건 물

·조명효율향상및일광, 전기기기및냉₩난방장
치의효율향상, 요리스토브의개선, 단열개선,
냉₩난방시패시브및액티브태양설계, 냉장고유
체의대체, 불화가스의회수및재활용

·피드백및제어를할수있는스마트계량기와같
은기술을포함한상업용건물의통합설계, 건물
에태양PV를통합

산 업
·최종이용전기장비의효율향상, 열및전기회
수, 재료재활용및대체, non-CO₂가스배출의
제어, 다양한공정별기술

·에너지효율성향상
·시멘트, 암모니아, 철강제조시CCS
·알루미늄제조용불활성전극

자료: IPCC, 4차보고서, 2007 

<표 3> 부문별 환경친화적 에너지 기술의 사례



4.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현황과 개선방향

가. 에너지가격및과세체계현황

우리나라의유류제품에는 <표 4>와같이교통세(교

통에너지환경세) 및특별소비세를포함하여교육세, 부

가가치세, 지방주행세및관세그리고조세이외의수

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및 품질검사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유류 제품에 대한 세금체계는 1996

년부터종가세에서종량세로전환되어운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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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후변화 정책의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regrets cost)

(a) 기후변화 정책의 지연 시나리오 (b) 시나리오별 후회비용(regrets)의 분포

자료: Kim(2007) 

[그림 4] 불확실성이 에너지세제의 정책 강도에 미치는 영향

(a) 전통적 에너지기술에 대한 규제율 (b) 신재생에너지기술의 보급률
자료: Kim(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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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관세는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로

구분되며 탄력관세율은 정책목적에 따라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세율로 할당관세가 이에 해당된

다. 

그리고휘발유와경유에부과되던특별소비세는교

통세로전환되어 1994∼2006년까지한시적으로운용

되어왔으나, 최근일몰시한이 3년연장되어교통에너

지환경세로 2009년까지운용된다. 이는교통에너지환

경세법에의거하여도로, 철도, 공항및항만의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에편입되어도로> 철도 > 항만 > 공항순으로그재원

이 배분된다.8) 그리고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특

소세)의 15%가 지방교육교부금에 편입되어 교육관련

사업에지출된다. 또한지방재정확충을위해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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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원/ℓ)

등유
(원/ℓ)

경유
(원/ℓ)

LPG(원/kg) LNG1)

(원/㎥)프로판 부탄

관세2)
기본 5% 3% 3%

할당(잠정) - 1.5% 1%

특소세

기본 - 181 - 40 360 48.47

탄력 - 134 - -
306

(178.7원/ℓ)
-

교통
에너지
환경세

기본 630 - 454 - - -

조정 526 - 351 - - -

교육세3) 78.9 20.1 52.65 -
45.9

(26.81원/ℓ)
-

주행세4) 139.39 - 93.02 - - -

부가가치세 10%

수입부과금 16 - 19.58

품질검사수수료 0.430 0.027 -

안전관리부담금 - - - 4.5 3.9

판매부과금
36

(고급)
23 - -

62.283
(36.37원/ℓ)

-

세금합계5)
금액 888.54 272.5 619.03 156.0 306.76원/ℓ 129.22

가격점유율 63.0% 31.2% 52.9% 12.7% 43.0% 20.5%

소비자가격 1,410.72 873.37 1,170.16 1,226.46 713.59 630.34

주: 1) 도시가스용기준
2) 휘발유, 등유, 경유의관세는제품수입관세이며, 원유의관세는기본3%, 할당1%임
3) 특소세및교통에너지환경세의15%.  단, 프로판및LNG는제외
4) 교통에너지환경세의26.5%(2007년7월23일이후32.5%)
5) 관세미포함추정치임

<표 4> 에너지원별 과세현황 (2007. 1 기준)



에의거하여 2000년 1월에신설된지방주행세는교통

세의 26.5%로 부과되었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7년 7월부터교통에너지환경세의32.5%로인상되

었다. 여기서 지방주행세는 화물자동차와 버스·택시

업계에 유가인상 보조금의 재원마련이나 기타 목적으

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sur tax)로 꾸준히 인

상되고있다. 

조세이외의부과되는수입₩판매부과금은석유및석

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2001년 3월에 도입되었으며 고

급 휘발유, 등유,9) LPG부탄 및 천연가스에 대해 리터

당36원의범위내에서부과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의수송부문의유류세현황은살펴보

면<표5>와같다. 2007년7월23일교통에너지환경세

법시행령개정으로, 휘발유의경우교통에너지환경세

505원, 교육세 75.75원, 주행세 164.125원 등의 세금

이부과되고있다. 또한경유도교통에너지환경세358

원, 교육세 53.7원, 주행세 116.35%의 세금이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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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744.9원/ℓ) 경유(528원/ℓ) LPG(316원/㎏)

교통세(특별소비세) 505원 358원 275원

교육세(15%) 75.75원 53.7원 41.25원

주행세(32.5%) 164.125원 116.35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교 통 세 94,775 100,005 100,652 102,878 108,126

특소세(유류) 16,848 22,355 26,587 25,289 22,989

주 행 세 10,634 12,658 17,503 22,925 27,095

교육세(유류) 16,743 18,354 19,086 19,225 19,667

부가세(유류) 39,253 41,913 44,890 50,295 57,229

유류세 합계 178,253 195,285 208,718 220,612 235,106

국 세 1,039,678 1,146,640 1,177,957 1,274,657 1,394,459

국세 비중 17.1 17.0 17.7 17.3 16.9

자료: 재정경제부(2007.11)

자료: 재정경제부(2007.11)

<표 5> 수송부문 유류세 현황

<표 6> 유류 관련 세수 추이
(단위: 억원)

8) 세수는건교부교통시설특별회계로80%(종전85.8%), 나머지는일반회계로편입되어그편입분중3%는산자부의에너지및자원특별회계로15%는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운용되고있다. 

9) 최근정부의고유가대응방안으로등유와부생연료유판매부과금을폐지하는「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개정안과등유에대한특별소비세(134원/?)
를90원으로인하하는특별소비세법개정안이입법예고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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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LPG에는 특별소비세 275원과 교육세 41.25원의

유류세가부과되고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최근 2006년 교통세로 10조

8,126억원을거두었으며, 특소세2조 2,989억원, 주행

세 2조 7,095억원, 교육세 1조 9,667억원, 부가가치세

5조 7,229억원 등 총 23조 5,106억원을 징수했다. 이

렇게거두어들인유류관련세수는 2006년 기준국세

대비비중은16.9%를차지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송부문 이외에는 산

업, 발전부분등기타부문에서에너지가격의현실화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지급 및 비과

세·감면조치가이루어지고있다. 그리고과거물가안

정, 산업지원 등을 위한 저에너지가격정책으로 인해,

경제구조의환경및에너지효율성(에너지원단위)이 주

요선진국대비매우낮은실정이다. 

반면에 최근 고유가 추세의 지속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부담이늘어날경우에대비하여유류세인하

주장이제기되고있는데, 이는 주로수송용연료인휘

발유와경유의소비자가격대비세금비중의크기의문

제로집중되어관심을모으고있다. 그런데, 이러한유

류세 논쟁은 주로 개인 수송연료에 국한된 휘발유 및

경유 관련 세부담에 관한 것으로, 최근 정부의 1, 2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한 단순 상대적 세부담의 조정

에대한인식이강하게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10)

여기서우리나라의에너지세부담이높다고인식되

고 있는 수송부문에 국한하여 우리나라와 OECD국가

들과의 에너지가격의 세금비중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

다. [그림5]에서알수있듯이, 2007년 5월기준, 스위

스, 터키및노르웨이를제외한OECD 27개국의휘발

유평균가격은 1,351원으로세금비중이 53.8%를차지

하고있고우리나라의경우는이보다다소높은 1,538

원이며 60.5%가 세금이다. 또한 [그림 6]에서 OECD

114

에너지세제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그림 5] OECD 가입국의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10) 과거우리나라의 1차(2001.7), 2차(2005.7) 에너지세제개편은수송용에국한하여유류중휘발유세금이대체로일정한상태(2000년 745원/리터)에서환경오
염감소와에너지소비절약을목표로그동안매우미약하였던경유와LPG부탄의상대가격을세금을통하여최근까지휘발유가격대비경유, LPG부탄가격을
100:85:50으로조정한것이다.

자료: Energy Detente(2007.5)



국가들의 경유의 평균가격은 1,222원으로 세금비중이

46.8%를차지하고있고우리나라의경우는이보다다

소 높은 1,239원이며 51.1%가 세금이다. 그러나 이러

한수송용연료부문에서우리나라의유류가격대비세

금비중은 OECD 가입국 중 휘발유 11위, 경유 12위를

차지하고있어, 영국, 독일, 프랑스등주요유럽선진

국대비하면아직낮은편이다.11)

나. 에너지세제의문제점

우리나라의현행에너지관련가격구조및조세체계

의근본적인문제점은환경오염(에너지소비)에따른일

차적인 사회적 비용을 시장가격체계에 적절하게 반영

하지못하여외부성교정을위한환경세로서의대국민

의식이미약하다는것이다. 이에 수송및기타에너지

수요부문모두에너지간상대가격체계에사회적비용

의적정한내재화를더욱강화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 유류제품 가격을 살펴보면, 세전가격은

수입현물시장의가격구조를반영하고있어, 그 에너

지간상대가격은공장도가격에선큰차이가없으나소

비자가격에서는세금부담액때문에차이를보인다. 그

런데각종비과세₩감면으로에너지제품에대한과세체

계가복잡하고명확한근거없이에너지원별조세부담

이큰차이를보이는경우, 자원배분의비효율을야기

하고소비자선택의왜곡을유발한다. 이처럼에너지제

품의소비자가격의차이에적정한사회적비용이제대

로내재화되지못할경우에는각종에너지원간소비패

턴및투자구조의왜곡을초래하여자원배분의효율성

을저해시킬뿐만아니라환경의질도악화시킨다. 

과거우리나라의특정부문의에너지가격지원은산

업계를 지원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 인상

억제를유도하여관련업계의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

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에너지가격의상대적저가유지정책이어느정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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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근일부주장에따르면1인당국민소득대비휘발유및경유세금의비중을단순히국제비교하여우리나라가거의세계최고수준이라고하나, 이에대한엄
밀한논거는미약하다. 1인당국민소득이두배라고에너지세금이두배가될이유는존재하지않는다.

[그림 6] OECD 가입국의 경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Energy Detente(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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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기여한부분도있지만, 에너지이용목적에따른

과세구분의모호함과이용주체에따른차등과세의누

적된모순이심화되어왔다는점때문에차등과세가오

히려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환경성과에 어려

움을주고있는것도사실이다.

우리나라는에너지관련각종감면이많이존재하고

수송부문의 경우에도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선

진국대비낮지않은과세수준에도불구하고경직적인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OECD 국가의 에너지원 과세체계는 주로

에너지소비절약및환경오염저감을목표로소비세와

환경세중심으로단순화되고있고, 환경관련세금은대

체로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보통세로서 재정운영이 탄

력적이고효율적이다. 반면우리나라는과세체계가다

소복잡하고, 특히특정용도에지출이고정된목적세로

서교통에너지환경세수운용은도로등교통관련재원

의확대에치우쳐왔다. 이에 따라에너지소비절약보

다는개인승용자동차이용의과다한확대와더불어수

송부문의 에너지소비절약 및 환경효율성을 오히려 악

화시키는측면이있다.

다. 에너지세제의개선방향

21세기의인류가당면한가장중요한과제로서지속

가능발전과관련하여최근환경보전과사회통합에대한

인식이높아지고있다. 더욱이고유가시대의도래, 국제

적자원확보경쟁의가속, 청정에너지의사회적욕구증

대, 교토의정서발효등 국제적흐름은향후우리나라

에너지소비체계의 효율화와 친환경 관련 산업의 적극

육성을위한국가적차원의전략마련을요구하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조세및

재정정책방향은기본적으로기존의환경적으로유해한

각종 에너지관련 보조금 및 면제조항을 단계적으로 철

폐하고환경세신설을현행에너지절약및시스템개혁

과적극적으로연계해야한다. 또한국제적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절약적인

산업생산구조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

편을지원하고각종에너지신기술개발촉진을위해세

제및재정지원체계를더욱강화하는등, 전반적인국가

의지속가능발전전략및목표와의조화가필수적이다. 

아직까지우리나라의경우환경및에너지이용효율

성(eco-efficiency)이주요선진국대비매우낮다. 특

히신재생에너지및환경친화적인프라보급률이크게

부족하여향후자원이용의효율증진, 신재생에너지등

보급확대및자원절약형고부가가치산업구조로의이

행을 위한 환경친화적 소비패턴 정착과 청정산업생산

기술축적은무엇보다도시급한정책과제이다. 또한국

제비교에서크게열악한것으로평가되는‘에너지효율

성’및‘에너지소비의청정성’향상이향후에너지세제

및가격정책방향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목표로서대

두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는우선에너지관련세제의환경친

화적 유인(incentive)을 위한 시장기능적 정책수단으

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강화하여 추진해

야 한다. 최근 유럽에서 전반적 세제개편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environmental tax reform)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관련 세수는 향후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환경친화적/에너지절약적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기술

개발지원이나인력및자본투자의재원으로활용되는

방안도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과 일반 경제부문

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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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환경관련세인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이산화탄소 및

NOx 등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비용이 정확하게 과세

표준에반영되어있지않고, 환경개선보다는지역균형

발전 등 지방에 대한 재원이전의 목적이나 SOC 구축

또는교육지출을위한특별회계의설치등으로사용되

어“환경세적기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중장기에너지세

제개편의 실천적 방안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

몰이 완료되는 2009년 이후에는 일시적/한시적으로

계속 연장하기 보다는 에너지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가령, 에너지소비세)로 전환하고 보통세적 성격으로

일정부분환원하는형식으로재정비하고, 이경우환경

비용을 충분히 가격시스템에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하여 교통세가 가지는 교통관련 유류소비

본연의 외부성에 대한 교정의 역할을 제고하고, 현재

매우미약한환경세로서의인식을가격신호기능에충

분히담보해나가는것이요구된다.

자동차관련세(특소세)는 차량수요의 각종 외부비용

(혼잡비용, 도로파손등)의엄격한반영측면에서현재

승용차 중심의 과세대상을 중장기적으로 비승용차 부

문으로 더욱 확대하고 과세방법의 다양화(중량, 연비

등)를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 현재석탄, LNG는특

정 정책적 필요에 따라 비과세, 저율과세되고 있지만,

소비왜곡으로인한문제등을줄이기위하여점진적으

로정상과세를검토할필요가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2차 의무이

행 대상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장기적으

로기존의에너지세제를합리적으로개편하면서온실

가스배출감축을목표로하는탄소세의도입을대대적

인에너지세제개편차원에서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

가있다. 그러나동시에탄소세의도입으로경제에미

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

전략적 및 정책적 산업부문에 대한 면제 및 경감조치

등이필요하며, 국가차원의연구와대책이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또한에너지세제강화에따른저소득

층 보호를 위하여 에너지 바우처제도(서비스 이용권),

생계형사업자유가보조금, 기타에너지복지프로그램

등취약계층에대한효과적인재정지원의강화를통하

여보완함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국제유가변동에따른단기적경기부양이나기타특

정요인들에의거하여최종수요부문의에너지나수송

관련세제를완화하는것은일시적미봉책에불과하므

로시장기능과외부성교정기능에더욱충실하게일관

성을가지고추진하되, 단기적으로특정계층을위하여

세부담인하가불가피할경우가급적으로세율조정보

다는 보조금 등 직접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12)

한편중장기적인관점에서는기존의에너지관련교

통세 및 특별소비세를 환경세로 통칭적으로 개편하고

우리나라조세제도전반의개혁의틀속에환경친화적

요소를 더욱 명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형성될 후속 기후변화체계(post-2012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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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류세의일시적완화를통한취약계층보호대책의경우그혜택의대중적귀착이나정책적실효성(세율인하의유통마진으로흡수)에대한검증은불확실하
다. 오히려유류세의수익자부담원칙의강화와세출부문의용도등에대한투명성을강화하고, 소득재분배및사회적형평성의제고를위하여징수된에너지세
수를활용하여세출부문의효과적지원대책을마련하는것이더욱중요한문제이다. 가령, 이러한지원방안으로는서민용연료(등유, LPG프로판)에대한특소
세감면이나환급, 교통세관련주행세수(지방재정)를통한대중교통, 화물및운수업계에대한유가보조금지원, 유류관련생업종사자세금환급및지원, 서민
용연료에대한탄력적인차등에너지요금제도강화, 난방용연료에너지쿠폰제도등저소득층에대하여보다실질적이고직접적인보조를위한예산강화를들
수있다.



논단

계)의감축의무이행에대비하여탄소세의도입을차기

정부의 전반적 세제개편 차원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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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부는지난2007년8월7일국무회의에서제3차해

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향후 10년간의 해외

자원개발 목표와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1) 동 계획안

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13년에 20%로그리고2016년까지 28%까지끌어올

린다는목표를추진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2) 이

는 지난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2013년까

지석유₩가스자주개발률을 18%까지향상시킨다는계

획을 2% 상향조정한 수치이며 또한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등우리나라6대전략광물의자주개

발률을 2016년까지대폭확대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

있다.3)

중국, 인도 등 급속하게 성장하는 신흥시장들이 세

계자원시장의 블랙홀로 등장하면서 자원확보를 위한

국가간의경쟁은날로치열해져가고있으며, 세계경제

는이제‘무엇을생산할것인가’를결정함에앞서‘무

엇으로생산할것인가’를심각하게고려해야하는상황

에 돌입하였다.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된 제3차 해외자

원개발기본계획은적극적인해외진출을통해산업핵

심원자재의안정적공급을추진하려는정부의의지를

반영하고있다. 

한국의 광업부문에 대한 해외투자도 지난 2002년

약 2억 달러에서 2006년도에는 약 14억 달러 규모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정부의 산업 핵심 원자재에 대한

자주개발률상향조정은이러한해외자원개발투자증

가추세를반영하고있으며, 해외 자원개발투자를지

원하기위한여러가지지원방안을포함하고있다. 

정부의해외자원개발에대한관심과노력이증대되

면서세계최대자원보유국의하나인호주에대한관심

도증가하고있다. 호주는세계제2차대전이후일본의

경제재건에서, 또한 1970~80년대의한국의경제성장

에서그리고현재빠르게성장하고있는중국의경제에

있어필수적인에너지₩광물자원의공급국으로서의역

할을수행하였다. 이러한점은권오규부총리겸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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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1)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4조의규정에따라매 3년마다수립되는 10년단위의계획으로지난 2004년에제2차기본계획에이어올해
제3차기본계획이발표됨.

2) 자주개발률={(국내생산량+해외개발분)/국내소비량}×100
3) 2006년기준으로자주개발률이38%인유연탄과31%인아연의경우2016년까지각각50%와40%까지자주개발률을향상시킨다는목표를설정함.



경제부 장관은 2007년 8월6일 간부회의에서“주요

원자재를 저가에 확보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도

“필요한경우신속히추진하라”고밝힌것에서도자원

확보에 있어서의 호주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는중₩호주FTA가협상의막바지에다다른것으로알

려지고 있고 일본도 이미 호주와의 FTA 협상을 시작

한 상황에서, 한국과 호주 간의 FTA 체결이 미뤄질

경우 이는 한국의 호주 자원시장 진출에 불이익을 가

져올수있다는위기의식이작용한것으로해석된다.

본고에서는이처럼관심이늘어나고있는호주의자

원시장현황을살펴보고한국의진출전략을살펴보고

자한다.

2. 호주의 주요 자원 보유 및 개발 현황

가. 주요광물자원보유및생산현황

호주광업부문의총부가가치 (Gross value added)

는 1994/95 회계연도에서 2004/05년도까지 20여 년

간두배이상증가하였다. 지난20여년간1987/88 회

계연도에무려 18%가증가하여최대증가치를기록하

였으며1986/87 회계연도에6% 감소한것을제외하고

는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 광물산업부

문의 꾸준한 증가는 국제광물시장의 수요증가에 따른

호주의풍부한자원에대한관심증가에기인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호주는 각종 에너지₩광물자원

에있어세계최대보유국인동시에생산국으로 2005

년도통계를기준으로호주는갈탄, 납, 미네랄샌드(금

홍석, 지르콘), 니켈, 탄타럼, 아연, 우라늄의세계최대

경제적 매장량4)을 가지고 있으며, 보크사이트,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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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적매장량 (Economic Demonstrate Resources, EDR): 경제적으로채굴타당성이있는자원의매장량. 새로운광구의발견이나과학기술의진보, 해당
광물자원의국제가격상승등은경제적매장량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함.

[그림 1] 호주 광업부문의 총부가가치 증감 추이

자료: 호주통계청, Year Book Australia, 2007

(단위: 10억호주달러)  



논단

금, 은, 일메나이트의 세계 2위에 해당하는 매장량을

지니고있다(<표 1> 참조). 그 밖에도공업용다이아몬

드에서세계 3위, 망간과철광석의세계 5위매장량을

지닌국가로주요광물자원의보고라불릴만한풍부한

자원을보유하고있다.

또한호주가국제자원시장에서주목을받는이유는

호주가지니고있는풍부한매장량에도기인하지만또

다른한편으로는다른자원부국들에비해정치₩경제적

으로 안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며 건실한 경제하부구

조를 보유하고 있고, 자원개발을 위한 높은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석유산업국유화에서도볼수있듯이자

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치₩경제적 안정과 투명성

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컨설팅 기업인 Behre

Dolbear & Company, INC가실시한 광업부문투자

의종합적안전도조사에서호주는2005년부터3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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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종 단위 호주 EDR 세계 EDR 호주 비중 (%) 매장량 순위

보크사이트 기가톤 5.8 25 23 2위

역청탄 (채굴가능한) 기가톤 39.2 739 5 6위

갈 탄 (채굴가능한) 기가톤 37.4 155 24 1위

동 백만톤 41.4 490 8 2위

다이아몬드

보석용 백만캐롯 124.2 - - n.a.

산업용 백만캐롯 129.2 614 21 3위

금 톤Au 5225 42,225 12 2위

철광석 기가톤 16.4 160 10 5위

납 백만톤Pb 23.8 75 32 1위

리 튬 천톤Li 170 4,100 4 -

망 간 백만톤 143 1,200 12 4위

미네랄샌드

일메나이트 백만톤 214.9 1,115 19 2위

금홍석 백만톤 20.5 51 40 1위

지르콘 백만톤 32.9 77 43 1위

니 켈 백만톤Ni 23.9 64.1 37 1위

은 천톤Ag 44 283 16 2위

탄탈럼 천톤Ta 52 55 95 1위

우라늄 천톤U 716 1,947 37 1위

아 면 백만톤Zn 41.8 228 18 1위

<표 1> 호주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

자료: 호주통계청, Year Book Australia, 2007



속으로가장안전한광업투자대상국으로선정될정도

로투자안정성측면에서비교우위를지니고있다. 또

한호주의건실한경제하부구조는자원개발에따른생

산비용절감을가능케하며세계광산시장에서호주산

소프트웨어가차지하는비중은약 60%에이를정도로

광산개발에있어높은노하우와국제경쟁력을지닌호

주의기술력은호주광업부문진출에긍정적인요인이

되고있다.

2000년 이후 국제 광물자원시장의 활황은 호주가

적극적으로자원생산에피치를올리는계기가되었으

며 아래의 <표 2>의 2001/02년에서 2004/05 회계연

도까지의 호주 에너지₩광물자원의 생산량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광물 자원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동기간중가장높은증가율을보인광종은망간으로

5년 간 생산량이 무려 85% 증가하였으며 다이아몬드

(44% 증가), 철광석 (43% 증가)이 뒤를잇고있다. 이

밖에도 역청탄, 천연가스, 티타늄 생산량도 꾸준히 증

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금, 일메나이드,

금홍석, 아연, 원유및납생산은동기간동안하락한

것으로나타났으며원유생산량눈에띄게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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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종 단위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01/02 대비
05/06년 증가율(%)

보크사이트 백만톤 55 54 54 56 58 5.5

동 천톤 2,577 2,590 2,555 2,340 2,672 3.7

금 톤 296 265 278 267 266 -10.1

철광석 백만톤 176 185 199 223 252 43.2

납 천톤 1,000 1,020 970 960 997 -0.3

망 간 천톤 1,948 1,850 2,472 3,094 3,606 85.1

니 켈 천톤 195 193 183 185 192 -1.5

일메나이트 천톤 2,092 1,843 2,069 1,910 2,006 -4.1

금홍석 천톤 209 207 208 154 174 -16.7

탄탈럼 천톤 181 186 189 196 203 12.2

우라늄 톤 9,549 7,823 9,172 9,569 10,964 14.8

아 연 천톤 2,697 2,715 2,806 2,536 2,506 -7.1

역청탄 백만톤 258 273 275 286 305 18.2

갈 탄l 백만톤 68 69 69 70 71 4.4

다이아몬드 천캐롯 22,475 30,676 32,006 24,310 32,446 44.4

원 유 백만리터 38,705 36,100 33,320 27,876 25,372 -34.4

천연가스 백만세제곱미터 31,524 32,136 33,159 33,259 37,267 18.2

LPG 백만리터 4,056 4,647 4,681 4,639 4,628 14.1

<표 2> 최근 호주 주요 에너지₩광물자원의 생산 추이

자료: 호주통계청, Year Book Australi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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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물탐사관련지출및광업수출추이

에너지₩광물자원탐사에지출된비용은 2005/06년

에총12억4천만호주달러로역대최고수치를기록하

였다(<표3> 참조). 이는2001/02년에비해6억호주달

러 (94%)가 늘어난 수치이며, 2004/05년과 비교해도

약 2억 1천만 호주달러 (21%)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증가하고 있는 호주 에너지₩광물자원

탐사관련지출의증가는호주자원에대한수요증가

에기인한것으로호주자원시장에대한세계의관심이

집중되고있음을보여주는자료가된다.

지역별로는호주남쪽에위치한타즈마니아주에대

한탐사가약 1천 900만호주달러가증가하여지난 5

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서호주에서의 탐사활동이

지난 5년간전체탐사비용의 48~59%를차지하면서

탐사활동이집중되었으며광종별로는동기간동안금

에대한탐사비용이총광물탐사비용의 32~52%를차

지하면서가장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또한가장높

은증가율을보인광종은철광석과우라늄으로 5년동

안각각 1억 3천 600만호주달러와 4천 700만호주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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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1/02 대비
2005/06 증가율 (%)

지역별

뉴사우스웨일즈 48.2 58.8 50.5 73.6 114 136.5

빅토리아 33.9 46.2 53.5 51.5 74.1 118.6

퀸즈랜드 92.6 114.2 125.2 166.4 218.8 136.3

남호주 32.1 36.7 41.7 66.8 146.5 356.4

서호주 381.1 423.6 465.8 606 590.2 54.9

타즈마니안 4 4.3 7.5 8.3 22.6 465

노던테리토리 48.5 49 42.5 55.6 74.7 54

광종별

베이스메탈 132.8 142.3 151.8 261.1 356.6 168.5

금 331.3 378.4 397.1 391.7 399.7 20.6

철광석 25.2 44.4 63.7 138 161.2 539.7

미네랄샌드 33.2 27.3 23.8 27.6 29.2 -12

우라늄 8.7 6.9 10.5 20.7 56.1 544.8

석 탄 50.4 77.8 81.5 126.8 166.4 230.2

다이아몬드 35.4 29.9 25.8 23.7 22.6 -36.2

기 타 23.5 25.8 32.5 38.7 49 108.5

총 계 640.6 732.8 786.7 1,028.30 1,240.70 93.7

<표 3> 지역별/광종별 광물탐사관련 지출 추이

자료: 호주통계청, Year Book Australi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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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증가하여두광종모두6배이상탐사비용이늘어난

것으로나타났으며, 구리와석탄에대한탐사비용지출

도모두3배이상증가하였다.

특히동기간동안석유및천연가스에대한탐사비

용지출이 3억 76천 900만호주달러가증가하여 43%

증가를보였다는점은최근들어호주산천연가스의對

한국수출은급격히늘어나는상황에서주목할만하다.

천연가스의경우제품의특성상운송을위한파이프라

인과안정성이생산의중요한요인이되고있는만큼,

호주천연가스에대한적극적인관심을보일필요가있

다. 1979년 최초로 일본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한 이래

대부분의 천연가스는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특히

현재까지일본과의천연가스공급계약에서단한건의

사건₩사고가없었다는점은호주천연가스의안전성을

보여주는일례라할수있다. 따라서최근나타나고있

는 호주내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탐사비용 증가는

한국이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는부문으로

관심을가지고살펴볼필요가있다.

풍부한 매장량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 개발 국가의

급속한성장과더불어호주자원탐사비용의증가는호

주수출에서광물자원이차지하는비중의증가로이어

졌다. 1995/96~2004/05년 동안 호주 광물의 수출은

세배이상증가한반면에제조업수출은약54% 증가

에그치고있다. 광물이호주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

비중도 1995/96년의 22% 정도에서 2004/05년에는

약 38%로급증하였으며반면에제조업이총수출에서

차지하는비중은동기간동안64%에서49%로감소하

였다. 특히 2000년이후광물산업관련제품의수출증

가가 눈에 띄는데, 2001/02~2005/06년 기간에 광물

산업 제품의 수출 비중은 약 27%에서 38%로 10% 이

상증가하였다(<표4> 참조).

일본, 중국, 한국, 인도 그리고 싱가포르는 호주 광

물자원의주요수출대상국이되고있다. 일본은호주

의전통적인광물수출대상국으로2004/05년전체수

출의약27%가일본으로수출되었으며주로알루미늄,

석탄, 구리, 철광석, 원유및LPG 등이수출되었다. 특

히 2004/05년의 호주의 對일본 석탄 수출은 steam-

ing coal 5,700만 톤과 coaking coal 4,500만 통이

수출되어 동 품목의 호주 전체 수출의 각각 54%와

36%가일본으로수출된것으로집계되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호주에서 생산되는 steaming

coal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약 1,800만 톤 (동 품목

총수출의 17%)가 한국으로 수출되었다. 이 밖에 한국

으로수출되는주요품목으로는철광석및 pellets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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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광물산업 제조업 총수출
비중

광물산업 제조업

2001/02 32,507 69,111 121,108 26.8 57.1

2002/03 31,261 65,810 115,479 27.1 57

2003/04 28,565 62,442 109,049 26.2 57.3

2004/05 41,123 67,496 126,823 32.4 53.2

2005/06 57,107 74,958 151,792 37.6 49.4

<표 4> 호주 광물산업의 총수출 및 전체 수출 비중

자료: 호주통계청, Year Book Australi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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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총수출의 13%), 구리 (호주구리총수출의37%),

정제 구리 (동 품목총수출의 23%), 원유 및정제원료

유 (동품목총수출의 18%), 아연 (호주아연총수출의

24%) 등이있다. 중국의경우, 철광석및 pellets의호

주총수출의44%가중국으로수출되면서동품목의호

주최대고객이되고있으며, 납 (총수출의27%), LPG

(총수출의21%)의수출도꾸준히늘고있다.

3. 한국의 對호주 자원시장 수급 의존도 및
투자 현황

가. 한국의對호주에너지₩광물자원수입현황

호주는 이미 국내 주요 광물자원 수급에 있어 상당

한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아래 <표 5>의 對호주주요

에너지₩광물자원 수입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2000~06년 기간 동안 호주에서 수입되는 철광석, 유

연탄, 아연, 천연가스의 수입액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철광석의경우지난 6년간호주수입액은 2배이상늘

어났고 유연탄 수입총액은 147% 상승하였으며, 아연

의 경우 291%, 천연가스는 19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러나 천연가스를 제외하고 철광석, 유연탄, 아연의 경

우 수입총액의 증가는 수입량 증가보다는 국제광물시

장의광물자원에대한수요증가로인한수입가격상승

에기인하는바가크다.

이들각광물자원이한국의총수입액에서차지하는

비중을보면, 철광석, 유연탄, 아연의경우호주는수입

액기준으로한국의최대수입국가로 2006년도한국의

철광석수입에서호주산이차지하는비중은약 55%로

호주는제2의수입국인브라질(32%)과큰차이를보이

며한국의최대수입국이되고있으며, 유연탄은총수

입의약 44%가그리고아연의경우총수입의 29%가

호주에서수입되는것으로집계되었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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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국별 호주 에너지₩광물자원 수출 동향

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청(ABARE), Australian Commodity Statistics, 2005



단천연가스의경우, 국내주수입원은카타르(28%), 오

만(24%), 인도네시아(24%), 말레이시아(15%)의 순으

로호주산천연가스수입은한국전체수입의약2% 정

도로미미한상황이다. 하지만한국의對호주천연가스

수입이급격하게늘어나고있다는점과호주의천연가

스 매장량이 약 2.46조 세제곱 평방미터로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에버금가는매장량을지니고있다는점

으로감안했을때, 향후 천연가스수입에서호주산천

연가스에대한의존도도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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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호주산 에너지ㆍ광물자원의 국내시장 수입비중(2006)

연도
철광석 유연탄 아 연 천연가스

백만 미국달러 백만 톤 백만 미국달러 십억 톤 백만 미국달러 천 톤 백만 미국달러 천 톤

2000 434 21 833 22 113 418 10 54

2001 596 28 902 24 96 451 16 57

2002 538 26 1,008 26 73 340 41 176

2003 599 27 951 25 96 390 29 123

2004 688 27 1,522 29 118 384 77 285

2005 946 26 2,197 30 260 612 260 748

2006 1,322 28 2,060 28 442 401 206 701

<표 5> 對호주 주요 에너지₩광물자원 수입현황

자료: 무역협회통계자료를근거로저자작성

자료: 무역협회통계자료를근거로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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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호주자원시장진출현황

2006년말까지한국의對호주투자는승인기준으로

총408건에 30억 8천 700만달러에이르며이중광업

부문에대한투자는총30건에21억7천300만달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총 건수에서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건수는미미하지만투자액을기준으로봤을때한

국의對호주투자에서광업부문에대한투자가차지하

는비중은약70.4%로호주투자의대부분을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투자가 집행된 투자를 기준으로

집계해 보면 2006년 말까지 한국의 對호주 투자액은

약 10억 1천 100만달러로이중약 32%에해당되는 3

억 2천 500만 달러가광업부문에투자된것으로나타

났다. 즉, 승인기준과투자기준을비교해봤을때투자

가승인되었더라도실제집행되는비중이매우낮은것

으로파악되며이는한국기업들이호주로진출함에있

어보이지않는많은어려움과시행착오를겪고있다고

해석할수있다.

한국의 광업부문에 대한 총 해외투자중, 호주 광업

부문에대한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 2006년 말승인

기준으로 약 17.6%를 차지하고 있으나 투자기준으로

는 전체 해외 광업부문투자의 6.5%에 불과하다. 투자

기준으로 1998~2000년까지 15~18%에 이르던 호주

광업부문에대한투자비중은 2001년이후 5% 이하로

떨어졌는데이는호주의자원보유량을고려했을때아

직까지한국의관심과진출이매우낮은수준이라는점

을보여주고있다.

한국의對호주광업부문투자는유연탄이주를이루

고 있다. 현대와 대성이 1979년 드레이톤 프로젝트에

5% 지분을참여한것을시장으로POSCO, 광업진흥공

사, LG, SK 등한국의주요기업및기관이호주의광

업프로젝트에직접참여하고있다.

4. 한국의 對호주 자원시장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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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4년도말을기준으로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의천연가스는매장량은각각약2.46조세제곱평방미터와2.56조세제곱평방미터로추산되며이는호주
의매장량(2.46조세제곱평방미터)과비슷한수준임(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5).

연도

승인기준 투자기준

총투자
건수 총 투자액

광업
투자
건수

광업부문
투자액

광업
투자
비율

총투자
건수 총 투자액

광업
투자
건수

광업부문
투자액

광업 투
자비율

2000 26 123,082 1 82,073 66.7% 24 58,057 1 15,988 27.5%
2001 18 11,608 0 750 6.5% 18 10,613 0 389 3.7%
2002 17 54,909 0 11,406 20.8% 14 62,663 0 10,413 16.6%
2003 18 186,222 2 123,827 66.5% 17 49,986 2 6,816 13.6%
2004 23 79,739 0 13,384 16.8% 23 54,020 0 7,851 14.5%
2005 45 132,561 3 37,872 28.6% 43 104,698 3 33,389 31.9%
2006 49 187,899 2 45,819 24.4% 48 142,269 1 24,756 17.4%

누계 408 3,086,598 30 2,172,802 70.4% 376 1,011,468 28 325,359 32.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단위: 건, 천미국달러)<표 6> 한국의 對호주 광업부문 투자 추이



가. 한국의수요와호주의공급

호주는 정부가 금번에 발표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목표를계획대로달성하기위해매우중요한

진출국가로고려된다. 한국의 6대전략광종중호주는

우라늄, 아연, 니켈매장량에서세계1위, 동 매장량세

계2위, 유연탄과 철의 매장량에서 세계 5위의 풍부한

자원을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 생산량에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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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 광업부문 해외투자의 對호주 투자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자료를바탕으로저자작성

구분 사업명(지분) 참여업체 광종 진출시기 추진현황

생산

드레이톤(5%) 현대, 대성 유연탄 '79 개발수입중
마운트쏘리(20%) POSCO 유연탄 '80 개발수입중

엔샴(5%) LG 유연탄 '84 개발수입중
클라렌스(15%) SK 유연탄 '90 개발수입중
스프링베일(50%) 광진, SK 유연탄 '91 개발수입중
다트브룩(7%) 쌍용 유연탄 '94 개발수입중
샤본(5%) SK 유연탄 '95 개발수입중

타운스빌(100%) 고려아연 연아연 '97 개발수입중
MAC(20%) POSCO 철광석 2002 개발수입중

팍스리(8.94%) POSCO 미분탄 2004 지분인수성공

탐사
토가라노스(33.3%) 광진,효성 유연탄 '94 사업성검토중

와이옹(17%) 광진, SK등 유연탄 '95 사업성검토중
카유카(7%) 쌍용 유연탄 '97 탐사중

<표 7> 한국의 對호주 광업부문 투자 사업(2004년 기준)

자료: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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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전략광종모두세계 5위권안에드는생산량을지

니고있다(<표8> 참조). 

또한호주가한국에게매력적인광업관련투자시장

이되는이유로는자원이풍부하고투자에대한안정성

과 투명성이 뛰어나다는 점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요인들을꼽을수있다. 첫째는호주정부의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을들수있는데광활한국토에 2천만의

적은 인구,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있는호주는자국에너지₩광물자원개발을호주가모두

수행하기에는역부족인상황이며, 외국자본/기업들의

적극적인참여를희망하고있다. 이는자국광업개발에

대한외국인참여를견제하려는인도네시아등몇몇자

원부국들의움직임과차이를보이며투명한절차를통

해 자원개발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되고있다. 

또한호주자원개발에의참여는호주가지니고있는

자원개발에대한세계적인노하우를배우는계기가될

수있다는점도호주자원개발참여의긍정적인파생효

과로볼수있다. 제3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도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데자원개발을위한엔지니어의수가절대적으로부족

한호주의상황을고려했을때, 호주진출은호주가지

니고있는노하우를전수받고한국의전문인력양성을

위한기회가될수있다.

나. 관심투자대상및진출전략

2007년 4월 호주농업자원경제부 (ABARE,

Australian Bureau of Agriculatural and Resource

Economic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는 광업부

문에 총 217건에 이르는 신규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9> 참조). 총 투자규모 962억~1,011억 호주달러

규모로투자계획건수로는역청탄에대한투자계획건수

가 총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액으로는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액이 296억~336억 호주달러로

최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신규투자계획은올

해초광업부문에대한신규투자는다소소강기를맞을

것이라는예상을벋어난것으로국제원자재가격이고

공행진을이어감에따라 2007년의신규투자규모도호

조를보인것으로여겨진다.

한국은특히천연가스와 6대전략광물에속해있는

우라늄과니켈의개발계획에대한투자진출을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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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종 2006년 자주개발률 2016년 자주개발율
목표치

호주 보유 및 생산 현황

매장량 생산량

유연탄 38.0% 50% 5위 4위

우라늄 - 15% 1위 2위

철 11.8% 30% 5위 3위

동 2.0% 35% 2위 5위

아연 31.0% 40% 1위 3위

니켈 - 30% 1위 3위

<표 8>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목표치 및 호주 보유₩생산량

자료: 산업자원부보도자료(2007년8월7일), ABARE 통계



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6대전략광물자원에속하는

철광석, 유연탄의 경우 한국의 2006년도 對호주 수입

비중이 50%에 이르는 상황에서 동 광종에 대한 호주

투자 참여는 對호주 수입 비중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을수있으며이는‘자원의안정적수급’이라는점에

서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 반면에우라늄과니켈은

현재한국의자주개발률이전무하다는점과호주가동

광물의 최대보유국이라는 점은 한국의 직접 투자진출

에장점이될수있다.

또한천연가스의경우호주의매장량이뛰어나게많

지는않지만한국의주요수입국가에속하는인도네시

아나말레이시아와비슷한매장량을지니고있고, 천연

가스의특성상파이프라인이나안정성등이중요한요

인이되는만큼호주천연가스개발이비교우위를지니

고있다. 현재대한가스공사를국제적인자원개발전문

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세계 1위의 LNG

구매력을지닌가스공사의위상을고려한다면진출가

능성이높은것으로여겨진다. 

우라늄의경우호주는 1 kg당 40 달러이하에서생

산가능한총매장량이71만6천톤으로전세계매장량

의36% 차지하는최대매장국이되고있다. 2005년도

에 Ranger(5,906t), Olympic Dam(4,335톤) 그리고

Beverley(997톤)에서 총 11,218톤의 우라늄을 생산하

였으며이는세계총생산량의23%에해당하는수치로

캐나다(세계 총 생산량의 28% 생산)에 이어 세계 2위

의생산국이되었다.  현재에는호주내남호주와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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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종 투자계획건수 투자규모 비고

역청탄 37건 9,268.5∼9,768.5 9건/3,789

석탄층 메탄 5건 421 4건/386

석유 및 천연가스 29건 29,626∼33,626 12건/9,226

우라늄 11건 1,037.6 3건/82.6

보크사이트 1건 700 0건/0

동 14건 8,264.3 5건/1,172

금 30건 4,807.4∼4,832.4 9건/2,556

철광석 29건 28,137 9건/12,260

납₩아연₩은 17건 1,639 9건/779

미네랄샌드 16건 1,035.6∼1,291.6 4건/179.6

니 켈 21건 10,264∼10,349 4건/3,142

희 토 2건 246 1건/96

주 석 2건 78 0건/0

바나듐 3건 721 1건/175

합 계 217건 96,245.4∼101,111.4 70건/33,843

<표 9> 광종별 프로젝트 추진 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

주: 비고란은이미착수된프로젝트의건수와금액임
자료: ABARE, List of Major Minerals and Energy Projects, April 2007



논단

테리토리주에서만생산이되고있으나최근들어호주

정부가 우라늄 개발 및 원전 관련 정책방향을 새롭게

제안하면서 우라늄의 개발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진출에 청신호로 작용한다. 1996년에도

호주 정부는 3개 우라늄 광산정책 (Three-Mine

Policy)을 폐기하고우라늄광산의추가개발을허용하

였으나우라늄매장지역인퀸즈랜드주, 서호주주, 뉴사

우스웨일즈주가 우라늄 개발에 반대하는 야당이 집권

하고있어사실상개발이제한되어있었다. 비록 지난

2007년 11월 24일의 호주 총선에서 야당인 노동당이

집권에성공하면서우라늄의추가개발이어렵지않겠

는가하는 견해가 나오고는 있으나 이미 노동당으로부

터어느정도공감대를얻어내는데성공한것으로알려

져향후개발확대에대한긍정적인시각도동시에존

재한다. 현재한국의연약 3천톤에달하는우라늄수

요중, 약 30%에해당하는우라늄 (약 1천톤)이호주에

서수입되고있으며, 우라늄생산의경우채굴에따른

안정성과이동및보관을위한기술력이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한국의 對호주 우라늄 광산 투자를 통한

자원확보에중요한요인으로고려되어야한다. 

또한호주자원시장개발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위

해 호주와의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한국과의정상회담을비롯하여여러경로

를 통해 한국과의 FTA 체결을 희망해 온 바 있다. 지

난 2000년 5월 John Howard 호주수상의한국방문

에서당시김대중대통령에게양국간의FTA를제안하

였으며 2005년 부산에서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도

Howard 호주수상은노무현대통령에게양국간 FTA

체결을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등 계속적으로 한₩호주

FTA 체결을요청하였다.

이에대하여한국정부는호주와의FTA는호주의농

축산물을 포함하는 민감품목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

에피해를불러올수있다고설명하면서양국간자유우

역협정에회의적인입장을표명하였다. 그러나대양주

중심국가인호주와의FTA는한국이추진하는세계주

요포스트에FTA 체결국을가진다는한국의중장기적

목표를달성하기위해FTA를추진할가능성과필요성

이높은국가이며또한현재국회비준을기다리고있

는한₩미FTA가발효될경우, 한국이우려하는호주산

농축산물에대한민감성은어느정도희석될것으로여

겨진다. 즉, 한₩호주FTA는쇠고기를비롯한농축산물

품목에서호주산제품과미국산수입제품간의경쟁을

유발함으로써미국산농축산물에대한국내시장에서의

독점적지위를견제하는완충효과를불러올수있을것

으로예상된다. 따라서호주와의자유무역협정체결은

이전에비해그실현가능성이높아졌다고볼수있으

며이에대한적극적인고려가요구된다.

호주와의FTA를위해서는철저한사전평가와신중

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나 실제로 한국이 호주와

FTA를추진하게될경우, 한국의호주자원시장참여

및 자원수급 확보를 위한 한국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협상과정에임할수있도록준비가요구된다. 예를들

어, 한국의對호주광업투자가호주광업개발기술력을

전수받고한국광업전문인력을양성하는계기가되기

위해서는FTA 협상과정에서한국엔지니어에대한상

호인증이나노동허가및체류비자등관련사안에있

어한국의입장을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전략을수

립해야하며 또한 광물자원개발과 더불어 진행되는 사

회기간시설건설사업도한국이큰관심을가질수있는

부분으로 이러한 한국의 입장이 정부조달이나 서비스

₩투자 협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준비하는작업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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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일본과중국의경우, 한국에비해보다활발한호주

자원시장진출이이루어지고있다(<표 10> 참조). 일본

의경우오랜호주진출역사를바탕으로지속적으로호

주자원개발에참여하고있으며, 중국은자국경제발전

을위해자원확보가절실한상황에서적극적으로호주

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05/06 회계연도기간동안무려 67억 5천 800백만

호주달러에달하는엄청난금액을호주광업부문에투

자하였다.

직접투자 진출과 더불어 중국 Baosteel社와 호주

Fortescue Metals Group 간의연간2,000만톤규모

의 철광석 장기 공급계약, 호주 Onesteel社와 중국

Shanxi Haixin Iron & Steel과 Hebei Jinxi Iron &

Steel 간에총 1,200만톤규모의 10년장기계약체결

등호주광물자원에대한직접진출및장기계약을통

한광물수급확보도활발히진행되고있다.

현재 진행 중인 중₩호주 FTA에서 중국은 중₩호주

FTA를통해호주산자원확보의계기를마련하겠다는

의지를여러차례밝힌바있다. 또한여러가지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일본이 올해 호주와의 FTA

협상을시작한것도이러한중국의호주시장에서의독

주를견제하려는의도가다분히포함된것으로보인다.

자원확보를위한국가간경쟁이치열해지는상황에

서, 한국도호주에너지₩광물자원개발에보다적극적

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개발사업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한₩호주 FTA 추진도

‘주요자원의자주개발률향상과자원의안정적수급’

이라는측면에서고려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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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6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일본 861 333 427 28 726 1,845 635 318 1,431 335 254

중국 5 - - 0 - - 0 - 971 39 6,758

<표 10> 일본과 중국의 對호주 광업 투자 추이
(단위: 백만호주달러)

주: 1) 호주의회계연도(7월1일~ 6월30일) 기준임
2) 중국의경우96/97, 97/98, 99/00, 00/01, 02/03년도는호주투자청의자료미비로- 게표시함

자료: 호주외국인투자청(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논단

1. 들어가는 말

최근국제적으로고유가가지속되면서석유를대체

할차세대에너지원으로서바이오에너지(bioenergy),1)

그 중에서도 바이오에탄올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옥수수, 사탕수수 등 생물자원(biomass)2)

을 원료로 해 만들어지는 바이오에탄올은 석유자원과

달리재생이가능하며, 공해나온실가스의다량방출의

염려가없는청정에너지라는점에서크게각광을받고

있다. 

고유가지속가능성, 에너지안보의필요성, 환경오

염에대한국제적규제강화, 농업활성화필요성등의

동기에힘입어바이오에탄올산업은 앞으로도더욱주

목을받을것으로보인다.

선진국을중심으로활발하게추진되고있는바이오

에너지개발의선두주자는미국이나 EU, 일본도아닌

브라질이다. 브라질이바이오에너지개발, 특히바이오

에탄올의선도국으로자리잡은배경에는 30년에걸친

기술및경험축적, 값싼원자재공급및인건비, 상용

화성공및넓은소비시장등을들수있다.

이에본고에서는전세계적으로가장일찌기바이오

에탄올상용화에성공했으며, 현재국제바이오에탄올

시장 형성을 주도해오고 있는 브라질의 바이오에탄올

산업의발전배경과현황, 국제 바이오에탄올시장구

축을위한브라질정부의노력, 향후바이오에탄올시장

의발전전망과과제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2. 브라질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발전 배경

먼저브라질에서에탄올산업이발전하게된배경에

는브라질정부의오랜에탄올산업육성책의경험에서

찾을수있다.

브라질에서 바이오에탄올 개발의 역사는 1970년대

초로거슬러올라간다. 브라질정부는1973년 1차오일

쇼크가발생하자지나친석유에대한에너지의존을탈

피하고국제수급불균형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사탕

수수산업을육성코자 1975년알코올산업육성프로그램

134

브라질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발전현황과 전망

브라질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발전현황과 전망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1) 바이오에너지란에너지원이나산업적소재에사용되는식물및농작물, 동물배설물, 생물성폐기물등의바이오매스를연소또는생물학적처리공정을통하여
제조한연료를의미한다.

2) 바이오매스란동물, 식물, 미생물등생물체의유기물을총망라한다.



(PROALCOOL)을마련했다.3) 당시에는가솔린과혼합

(20~25% 비율)해 사용하는 無水에탄올(anhydrus

ethanol)4) 생산이장려되었다. 알코올생산은1975/76

년 6억리터에서 1979/80년에는 34억리터로크게증

가했다.

1979년 2차오일쇼크가발생하자브라질정부는보

다과감하고종합적인알코올산업육성프로그램을실시

했다. 브라질정부는순수하게알코올로만움직이는차

량의개발을지원하는한편함수에탄올생산을장려했

다. 정부는알코올생산촉진을위해국가알코올위원회

(CNAL)와 국가알코올행정위원회(CENAL)를 설립했

다. 정부의적극적인지원결과, 알코올생산은1986/87

년 123억리터로정점에달했다. 알코올차량의비중도

1979년 0.46%에서 1980년에는 26.8%, 1986년에는

76.1%에달했다. 

1985년이후국제유가가유가파동이전수준으로낮

아지면서 브라질 정부의 알코올산업육성 프로그램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가솔린과 비교해 높은 에탄올

생산비용, 사탕수수공장에대한정부의비효율적이며

과도한보조금지원, 크게 남아도는가솔린등이주요

비판의소재였다.  특히이시기들어에탄올수요가급

증하면서 처음으로 에탄올을 輸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같은국내알코올부족사태는PROAL-

COOL의 신뢰성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급기야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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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5~2000년까지성공적으로추진된이프로그램의결과브라질은경제적으로5억 5,000만배럴의석유수입대체효과로 115억달러의외화를절약했다. 직
접고용만약100만명에달했으며, 환경측면에서1억1,000만톤의카본가스방출을막을수있었다

4) 일반적으로에탄올은알코올의한종류로에틸알코올이라고도한다. 에탄올은다시무수에탄올(Anhydrous)과함수에탄올(Hydrous)로나뉜다. 무수에탄올은
보통가솔린과혼합용으로많이쓰이며함수에탄올은100% 에탄올로만움직이는에탄올전용차량에쓰인다. 현재브라질에서이용연료로사용되는에탄올은
무수에탄올이다.

[그림 1] 브라질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발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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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도감소하기시작했다.

PROALCOOL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았으나

1998년부터 정부의 보조금도 점차로 사라졌으며 알코

올 가격도 자유화 되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 없이도 브라질에서 알코올 산업은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대외적

으로는2000년대들어시작된고유가현상과대내적으

로는 이중연료(flex-fuel) 차량의 상용화 성공에 따른

결과였다. 고유가가지속되자2003년폭스바겐은브라

질에서처음으로이중연료차량모델을출시했으며, 이

후지엠(GM), 피아트(Fiat), 포드(Ford) 등브라질에진

출한대부분의자동차업체들이그뒤를따랐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유가 안정과 설탕가격 상

승으로 중단되었던 에탄올산업에 대한 브라질정부의

지원은 2000년대 들어 고유가 지속으로 에탄올이 대

체에너지로주목을받으며재개되기시작했다. 주요지

원책으로는△차량용연료에 20~25% 에탄올혼합의

무화, △에탄올연료 사용 승용차에 대한 공업제품세

(IPI) 대폭 감면 △에탄올 생산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들수있다. 

특히브라질정부는에탄올산업의전략적육성을위

해 2005년 국가에너지계획(PND)을 수립한데 이어,

2007년 1월에는 경제성장 촉진프로그램(PAC)의 일환

으로향후 4년간(2007~2010년) 바이오에탄올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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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브라질의 바이오에탄올 관련 주요 법령

□ 법률 9,478/97호(Law no. 9,478/97)

- 가솔린혼합에탄올(무수에탄올)이나주유소에서직접판매되는함수에탄올등연료용에탄올대한

품질규정명시

□ 법률 9,947/99호(Law no. 9,947/99)

- 에탄올을포함한연료의유통및재판매활동에대한규정명시

□ 연방법률 8,723/93호(Federal Law no. 8,723/93)

- 20~25% 무수에탄올혼합비율의무규정명시

□ 바이오에탄올 관련 석유청(ANP) 결정안

- ANP 결정안36/2005호(ANP Resolution no. 35/2005)

䤎브라질시장에서연료용에탄올에대한세부규정명시

䤎함수에탄올(hydrous ethanol)과 구분하기위해무수에탄올(anhydrous ethanol)에 오렌지색염료

첨가의무화

- ANP 결정안05/2006호(ANP Resolution no. 05/2006)

䤎연료배급업자에대한에탄올판매규정명시



약60억달러(121억헤알)를투자할계획이다.

특히최근들어브라질바이오에탄올산업은브라질

국영석유회사(Petrobras)가 바이오에탄올 산업 육성

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뛰어들면서 활기를 띠고 있

다. Petroras는 2007~11년 발전계획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총 7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Petrobras는 연간 8억 5,500만 리터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며 연간 35억 리터의 바이오에탄올을 수출한다

는목표이다.

Petrobras는 또한 일본기업들과 합작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에탄올 수출기업으로 발전한다는 야심찬 목

표를갖고있다. 이의일환으로Petrobras는우선적으

로 2006년 일본에서 에탄올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일본알코올판매회사와 50 대 50의출자로“일본-브

라질 에탄올”을 설립하였다. Petrobras는 또한 중서

부, 바이아(Bahia)주와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주에서 40개의에탄올공장프로젝트를추진하

고있다.  

두번째로에탄올의연료로사용되고있는사탕수수

경작에적합한토양과기후, 낮은인건비, 저렴한토지

비용 등 물적₩인적 요인도 브라질 바이오에탄올 산업

발전에크게기여했다. 현재브라질에서사탕수수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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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바이오 디젤 및 에탄올 투자 계획
(단위: 백만헤알)

지역 바이오 디젤 에탄올 에탄올 수송관

북 부 53 - -

북동부 140 - -

중서부 357 2,984
4,100

남동부 316 8,500

남 부 330 628 -

전 체 1,196 12,112 4,100

자료: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

투자 분야 2011년 목표

바이오디젤공장 - 연간8억5,500만리터생산

H-Bio - 연간10억330만리터의식물유가공

에탄올수송파이프라인건설
- 연간35억리터에탄올수출

에탄올수송선박개발

aeolic 에너지

- 재생에너지를사용한240MW 전력생산능력구축타양열에너지

기타재생에너지

<표 3> Petrobras의 2007~11년 재생에너지 투자 계획

자료: Petrob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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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전체 경작지의 1%인 640만 헥타르에 불과하다.

경작가능농지중25%(9,700만헥타르)만을현재의농

업기술로경작할경우연간에탄올생산은7,000억리

터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Hukai, 2006).5) 이는사우

디아라비아의석유생산능력에맞먹는수치이다.

브라질의사탕수수는1헥타르당6,800리터의에탄올

을생산, 세계최고의생산성을보이고있다. 그에반해

미국의 옥수수는 1헥타르당 3,000리터의 에탄올을 생

산하고 있다. 이 같은 높은 생산성을 반영해 브라질의

에탄올생산비용은미국의1/2, EU의1/3에불과하다.

138

브라질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발전현황과 전망

구 분 면적

총국토면적 851

아마존및보호지역면적 463

기술적으로경작가능면적 388

현재농지면적 62

현재목축면적 220

현재사탕수수재배면적 6.3

현재대두재배면적 23

<표 4> 브라질 에탄올 생산 가용 경작지
(단위: 백만헥타르)

브라질(2006/07) 미국(2005/06) EU(2005)

에탄올 공장(개수) 357 97 32

생산 원료 사탕수수 옥수수 곡물, 사탕무우, 감자

경작면적(백만 헥타르) 6.4 31.6
곡물: 51.5
사탕무우: 2.2

에탄올 생산(백만 리터) 17,411 18,547 902

생산성(리터/헥타르) 6,800 3,000
곡물: 3,125
사탕무우: 7,250

화석연료 중 에탄올 소비 비중 40% 3.8% 0.6%

수입(백만 리터) - 2,850 250

수출(백만 리터) 3,028 - -

생산비용(리터당) 22센트 40센트 50~75센트

수입관세 0% 46% 39%~63%

<표 5> 브라질, 미국, EU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개황

자료: ICONE & The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ates

5) Roberto Y. Hukai(2006). “Developing Business Opportunities for Japan and Brazil in Bioenergy.”



사탕수수는에너지밸런스(에탄올생산을위하여투

입된에너지량과산출된에너지량의비율) 측면에서도

다른작물에비해효율성이뛰어나다.

세 번째로브라질에서바이오에탄올산업이발전한

이유는에탄올연료의조기상용화성공과넓은소비시

장덕택이다. 브라질에서는1970년대부터에탄올을대

체연료로사용해왔기때문에에탄올연료사용에대한

소비자들의거부감이없다. 또한전국 3만 3,000개주

유소에잘갖추어진에탄올의공급망도에탄올연료의

상용화 확대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특히 2003년 3월

폭스바겐사가 브라질에서 최초로 에탄올 혼합 이중연

료 자동차(FFV: Flex-Fuel Vehicles)6)를 출시하면서

에탄올 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FFV 판매 비중

(전체자동차판매대비)은 2004년 21.5%에서2006년

에는 82.9%에 달했다. FFV는 2003년 출시 이후

2007년 1월까지 300만 대가 팔렸다. FFV 생산 비중

(전체자동차생산대비)도 2006년기준으로 59.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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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탕수수의 에너지 밸런스

원료 에너지산출/에너지투입
밀 1.2

옥수수 1,3~1.8
사탕무우 1.9

사탕수수 8.3
자료: Petrobras

(단위: %)

<그림 2> 연료 유형별 자동차판매 현황 <그림 3> 연료유형별 자동차생산 현황

자료: 브라질자동차공업협회(ANFAVEA)

6) 이중연료엔진은독일의보쉬(Robert Bosch)사와이탈리아의마렐리(Magneti Marelli)사의브라질기술팀에의해1998년처음으로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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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동향 및 구조

가. 생산및소비동향

2006년현재브라질은미국에이은제2위의바이오

에탄올생산국이다. 브라질이전세계에서차지하는에

탄올생산비중은미국의 40%에 이어 33%에 달했다.

미국과브라질양국이전세계에탄올생산의73%를차

지하고있다.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과 소비는 생산비용 감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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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별 에탄올 생산 비중(2006년)                     <그림 5> 국별 에탄올 수출 비중(2004년)

자료: F.O. Licht                                                                                   자료: F.O. Licht

<그림 6>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 소비, 수출 추이

자료: 상파울루사탕수수산업연합(UNICA)                             



유가 지속, 이중연료 차량(FFV) 출시 등에 힘입어

2001년부터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다. 2006년에탄

올생산과소비는 2001년보다각각 53%, 28% 증가한

178억리터, 143억리터를기록했다.

지역별로에탄올생산은중남부에편중되었다. 전체

에탄올의 89%가중남부지역에서생산되고있다. 특히

중남부지역에서도 상파울루에 대한 집중도가 가장 높

다. 그러나에탄올생산은최근들어상파울루내륙및

동북부, 세라도지역으로확산중이다.

나. 수출동향

브라질은전세계에탄올수출의77%를차지하는세

계최대수출국이다. 최근미국, 일본등에탄올상용화

국가에서에탄올에대한수요가급증함에따라수출은

큰폭의증가세를보였다. 2006년에탄올수출은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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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브라질의 주요 에탄올 수출 대상국(2006년)

자료: Folha de Sao Paulo지

주/지역 사탕수수 설탕 에탄올

Pernambuco 3.9 5.5 1.2

Alagoas 5.8 7.8 3.2

북부-북동부 13.8 15.8 11.0

Minas Gerais 6.5 6.9 4.6

Sao Paulo 60.8 62.7 64.2

Parana 6.5 6.2 5.3

중남부 85.7 84.2 89.0

전체 100.0 100.0 100.0

<표 7> 지역별₩주별 설탕 및 에탄올 생산비중(2005/2006 수확 기준)
(단위: %)

자료: Tendencias Setoriais, Acucar e Alcool, Marco d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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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비해 10배 증가했다. 그러나에탄올에대한국내

수요가높은데다에탄올을상용화한국가수가적어에

탄올 수출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총 생산의 19%인

34억 리터에 불과하다. 브라질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이자국에탄올산업보호를위해부과하고있는고

(高)관세(갤런당 0.54달러)가수출확대의걸림돌로지

적되고있다

다. 투자동향

급증하는국내외의에탄올수요를충족하기위해브

라질전역에서막대한투자가진행되거나계획중이다.

상파울루사탕수수산업연합(UINICA)에 따르면향후 3

년간(2007~2009년) 에탄올산업에대한투자는 170억

달러에이를전망이다. 이에따라 2007년 현재 357개

인에탄올생산공장도2009년에는88개증가한445개

에달할전망이다.

라. 주요외국기업진출현황

대체에너지로서에탄올의높은발전잠재력과국제

상품시장형성에대한점증하는기대감으로 2000년대

들어외국기업들의브라질진출이쇄도하고있다. 국별

로는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등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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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국 진출기업 주요 특징

미 국

Cargill - CEVASA사지분60%(7,000~7,500만헤알) 인수(2006)

Adeco
(조지소로스)

- 미나스제라이스주Monte Alegre 공장인수(2006. 2)
- 신규에탄올공장건설위해10억달러투자발표(2007. 6) 

유 럽 Infinity Bio-Energy
- Disa, Montasa 에탄올공장인수(2007.4)
- 2007년3월까지3억달러투자

프랑스

Louis Dreyfus - 2000년진출, 5개에탄올공장운영

Tereos - 2000년진출, 3개에탄올공장운영

Societe Generale
- 10억달러규모의바이오에너지개발펀드
(Bioenergy Development Fund) 조성

일 본

Mitsui
- 국영석유회사인Petrobras와합작으로고이아스-상파울루간에탄올수송망
건설, 40개에탄올공장건설등80억달러프로젝트추진

Mitsbishi
- 상프란시스코강계곡₩파라아바주개발공사(CODEVASF)와에탄올생산협력
프로젝트타당성검토

Marubeni - Agrenco사와에탄올對日수출협력프로젝트추진

인 도 BHL(Bajaj Hindusthan) - 에탄올및설탕생산위해5억달러투자계획발표 (2006. 5) 

싱가포르 Noble Group
- 2억5,000만달러에탄올공장설립투자계획발표 (2007. 1)
- Petribu 에탄올공장인수(2007. 2)

<표 8> 외국기업의 브라질 바이오에탄올 시장 진출 현황

자료: Valor Economico지각일자;  Tendencias Setoriais, Acucar e Alcool, 각월호



출이두드러지며, 진출방식도△지분인수, △합작사업

추진, △신규공장설립△사모펀드조성등다양한형

태로나타났다.

먼저브라질에탄올산업의발전잠재력을일찍이간

파한프랑스의설탕및에탄올전문생산업체인테레오

스(Tereos) 그룹과 루이 드레퓌스(Louis Dreyfus)사

는 2000년부터 브라질에 진출, 각각 3개, 5개의 에탄

올공장을운영하고있다.

미국기업으로는세계최대농산물유통업체인카길

사가2006년에탄올생산업체(Cevasa)의지분60%를

인수, 처음으로브라질시장에진출했으며, 2007년6월

에는 조지소로스가 사모펀드인 아데코(Adeco)사를 통

해 브라질 에탄올 공장 설립에 10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유럽투자자들의기금으로설립된對브라질에탄올

투자전문회사인 인피니티바이오에너지(Infinity Bio-

Energy)사도 2007년 2개의에탄올공장인수를시작

으로브라질에탄올시장에본격진출했다.

아시아기업 중에서는 미츠이(Mitsui), 미츠비시

(Mitsubishi), 마루베니(Marubeni)사 등을 중심으로

한 일본 종합상사들이 일본내 에탄올 수요 확대에 대

비, 브라질국영기업등과대규모합작사업을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츠이(Mitsui)사는 브라질 국영석

유회사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합작으로 에탄올

수송망건설, 40개에탄올공장설립등대규모투자사

업을벌이고있다.

이외에도인도의BHL(Bajaj Hindusthan)사와싱

가포르의노블그룹(Noble Group)이브라질에서에탄

올 및 설탕 생산을 위해 각각 5억 달러, 2억 5,000만

달러투자계획을발표했다. 

이 같은 외국기업들의 브라질 진출 쇄도에 따라 바

이오에탄올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000~2006년

22억 달러에서 2007~2010년에는 9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전망이다. 외국인투자증가에힘입어외국기업

의브라질에탄올생산비중도2007년6%에서2010년

에는10%에달할전망이다.

마. 국제상품시장형성을위한정부정책

브라질정부는바이오에탄올의국제상품시장형성을

위해다층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먼저지역차원에

서 미국과 공조하에“미주에탄올위원회 (IEC: Inter-

american Ethanol Commission)”를 설립, 미주지역

에서에탄올사용을장려하는한편, 2007년에는중국,

인도, 남아공, 미국, 유럽위원회등과공동으로국제바

이오연료포럼(IBF: International Biofuels Forum)

을설립했다.

특히 세계 최대 바이오에탄올 생산국인 미국과는

2007년 3월양국간정상회담을통해바이오에너지동

맹을 체결하고, 바이오에탄올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해

다각적협력을모색해오고있다. 양자차원에서는바이

오에너지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에서는

미주개발은행(IDB), 미주기구(OAS) 등을통해중미및

카리브지역의 바이오연료 사용을 장려하며, 다자차원

에서는국제바이오연료포럼(IBF) 등을통해에탄올국

제시장형성에공조해나가기로합의했다.

향후바이오에탄올소비잠재력이높은일본과도기

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2006년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협력협

정을통해에탄올생산기술개발및공장설립등에 13

억달러투자를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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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이오에탄올산업 전망

가. 발전전망

향후바이오에탄올시장은고유가지속가능성,7) 에

너지안보의필요성, 환경오염에대한국제적규제강

화, 농업 활성화필요성등의복합적인요인에힘입어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세계적인 농업 전문기관인

F.O.Licht은2006년현재510억리터인바이오에탄올

생산이 2010년에는 790억리터로급증할것으로전망

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05

~2030년 전세계 바이오연료 수요는 연평균 7% 증가

할전망이다. 이에따라같은기간도로수송용연료에

서 차지하는 바이오연료의 비중도 1%에서 4%로 확대

될 전망이다. 브라질정부의 예상에 따르면 2010년 브

라질은260억리터의바이오에탄올을생산, 미국을제

치고세계최대생산국으로부상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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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이오에탄올의경제성은유가와매우밀접한관련이있는데, 브라질의경우유가가배럴당40달러선일때, 미국의경우65달러선에서경제성이있는것으로
분석된다(ING 2007).

구분 주요 내용

다자 및 지역간 협력

- IBSA(브라질, 남아공, 인도대화포럼) 이중연료사용Task Force 설립(2006. 9)
- 미주에탄올위원회(IEC) 설립(2006. 12)
䤎미주지역에탄올사용촉진을도모하기위해미국과브라질주도로설립
- 상파울루사탕수수산업연맹(UNICA) 주도로바이오에탄올정상회담(Sao Paulo Ethanol
Summit) 개최 (2007. 6. 4~5)

- 국제바이오에너지포럼(IBF) 창설(2007. 7)
䤎목적: 바이오연료의국제시장형성촉진
䤎2개의실무그룹구성: 정보교환및국제표준및규범개발
䤎2008년세계바이오에너지회의개최

양자 협력

일본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13억달러투자
䤎주요투자분야: 기술개발, 사탕수수생산업체, 바이오에탄올및바이오
디젤생산시설설립

미국

- 바이오에너지협력양해각서(MOU) 체결(2007. 3. 9)
䤎바이오에너지연구개발(R&D) 협력
䤎바이오연료의중미와카리브지역등제3국으로의보급및확산
䤎미주개발은행(IDB), 미주기구(OAS), UN 차원에서협력강화
䤎국제바이오에너지포럼(IBF), G-8의Global Bio-Energy Partnership
등을통한다자협력확대

인도
- 에탄올과석유및디젤혼합기술공유에대한MOU 체결(2002. 4)
- 에탄올생산기술이전협정체결(2006. 9)

<표 9> 브라질정부의 에탄올 국제시장형성을 위한 지역간, 다자간, 양자간 협력 현황

자료: Valor Economoco지; Folha de Sao Paulo지; Gazeta Mercantil지각일자



세계최대에너지소비국인미국의적극적인에탄올

산업육성의지는조만간에탄올이포스트가솔린으로

서대체에너지시장을주도할것이라는전망을밝게한

다. 부시 대통령은 2006년 1월 연두교서에서 국내 연

료소비 중 3.8%인 에탄올의 비중(2005년)을 2030년

까지 30%로확대하는등에탄올을대체에너지로적극

개발할것임을천명했다. 이 경우미국의에탄올소비

량은 2006년 미국 에탄올 생산의 12배에 해당하는

2,300억 리터에 달할 전망이다. 현 공화당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도 대체에너지로 에탄올 사용을

적극지지하고있다. 민주당의강력한대선후보인힐

러리클린턴(Hillary Clinton) 상원의원은에탄올연구

에10억달러를투자해야한다고요청한바있다.

대체에너지로서에탄올의높은발전가능성에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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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10년 주요 국별 에탄올 수급 전망

자료: Ministerio de Minas e Energia

<그림 8> 전세계 에탄올 생산 현황 및 전망

자료: F.O. L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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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전세계많은국가들이에탄올을대체연료로사용

하고 있거나 검토 중이다. 현재 가솔린에 10% 이상의

에탄올을혼합해사용하는국가는브라질, 미국을위시

한8개국이다. 10% 미만사용국가는일본등4개국이

며, 독일을 비롯한 10개국이 에탄올 혼합연료 사용을

적극검토하고있다.

또한 브라질, 미국 이외에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인도 등의 국가들이 에탄올 생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 에탄올의 국제상품시장 형성 가능성을 밝

게한다. 

나. 발전과제

국제 에탄올시장 형성에 대비, 브라질이 지금까지

누려온에탄올종주국의위치를공고히하기위해서는

다음 3가지 과제 해결이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

번째문제는연구개발에대한투자부족이다. 현재 브

라질에서바이오에탄올의원료인사탕수수의생산성을

높이기위해서는종자개량등에막대한투자가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사탕수수에 대한 급격한 수요 확대로

경작지역이 종전의 상파울루에서 미나스제라이스, 고

이아스, 파라나, 파라등토양이다른지역으로확대됨

에따라새로운토양에적합하고병충해에강한종자개

량은필수적이다. 그러나브라질에서이러한종자개발

노력은 사탕수수기술센터(CTC) 등 일부 정부 연구소

와연방대학및민간연구소(CanaVialis, Aleiiyx) 등에

서 수행되고 있을 뿐이다. 브라질에서 연간 사탕수수

관련연구개발투자액은2,500만달러에불과하다. 그

에반해브라질의강력한경쟁국인미국은옥수수를사

용한 에탄올생산기술개발에연간 3억 5,000만 달러

를투자하고있다.

두 번째 문제는 인프라 부족이다. 브라질에서 에탄

올은주로트럭으로운반되나열악한도로사정등으로

인해운송비용은매우비싼편이다. 이같은높은수송

비용 때문에 브라질 내륙지역의 에탄올 생산업자들은

수지타산을맞추기가힘든상황이다. 내륙지역에서어

렵게항구까지에탄올을운송한다해도이를선적할항

구또한부족한게현실이다. 이에따라현재에탄올수

입업자가 에탄올을 주문해 공급받는 데만 최소 3개월

이상이소요된다. 

세번째문제는에탄올의안정적공급여부이다. 브

라질에서 대부분의 에탄올 공장은 사탕수수 생산업자

소유이다. 이에 따라전통적으로설탕가격이오를경

우업자들은에탄올생산을줄이고설탕생산을늘려오

곤했다. 이경우에탄올공급이줄어가격이오를수밖

에없다. 이같은설탕가격과에탄올생산간의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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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발전현황과 전망

구 분 국가

10% 이상
브라질(20~25%), 캐나다(10%), 중국(10%), 콜롬비아(10%), 페루(10%), 남아공(10%),  
태국(10%), 미국(10%)

10% 미만 일본(3%), 스위스(5%), 인도(5%), 파라과이(7%)

검토 중인 국가 독일, 아르헨티나, 쿠바, 영국, 필리핀, 프랑스, 뉴질랜드, 러시아, 스위스, 우루과이

<표 10> 에탄올을 혼합연료로 사용하는 국가 현황

주: (    )는가솔린에대한에탄올혼합비율
자료: Tendencias Setoriais, Acucar e Alcool, Fevereiro de 2006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에탄올에 대한 신뢰를 떨어

뜨리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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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유가 동향

가. 하반기유가동향

2007년 1월에최저치를기록한국제유가는이후지

속적인상승세를나타내었다. 특히상반기와비교하여

하반기에는그상승세가급격히확대되었다. 두바이현

물유가는 1월에 배럴당 $49.06으로 금년 최저치를 기

록하였으나하반기가시작하는7월2일에는$67.12로 1

월 최저치 대비 36.8% 상승하였으며, 10월에 사상 처

음으로 $80을돌파한데이어 11월 26일에는 $90.10을

기록하며2007년최저치대비무려83.7%의상승률을

달성하였다. 한편,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현물가격

도 1월의 연간최저치 배럴당 $51.18에서 11월 21일

$98.47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007년 최저치 대

비 92.4%나 상승하였다. 두바이유와 WTI 현물의

2007년 평균가격은 11월 26일 기준으로 각각 배럴당

$66.72와 $70.36으로작년평균가격대비각각 8.4%

와6.5%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에 두바이 평균유가가

배럴당 $54.39에 불과하였으나 2/4분기에 전 분기대

비 $10 이상 상승한 $64.84를 기록하였으며 3/4분기

에 $70대를 넘어 10월에는 한 달간 평균가격이 무려

$77.23까지상승하였다. 10월까지의두바이원유의평

균가격은 배럴당 $65.08로 작년 평균가격보다 $3.53

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한편, WTI 현물유가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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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원

유 종 2006년(A)
2007년 증감

(B-A)1/4분기 2/4분기 3/4분기 10월 평균(B)

두바이 61.55 54.39 64.84 70.04 77.23 65.08 +3.53

브렌트 65.06 57.50 68.91 75.27 82.80 69.01 +3.95

WTI 66.04 56.37 64.91 75.25 85.91 68.32 +2.28

<표 1> 월별 원유가격 변동 추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년국제원유시황과유가전망, 2007.12

(단위: $/배럴)



우하반기에상승세가급격히확대되었음을알수있는

데, 2/4분기에 배럴당 $64.91로 전 분기대비 $8정도

상승했던데반해3/4분기에전분기대비$10가까이상

승하였으며 10월에는 배럴당 평균 $85.71을 기록하며

상승폭을 더욱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WTI

현물의평균가격은배럴당$68.32로작년평균치보다

$2.28 상승하였다.

2007년 상반기 국제유가 상승은 중국을 비롯한 개

도국의석유수요가꾸준히증가하는가운데OPEC 감

산정책이행과원유생산지역의지정학적불안으로공

급이둔화되면서석유수급상황이악화되었기때문이

다. 2007년 하반기에는 계절적 요인과 지정학적 문제

로수급여건이더욱악화되며세계원유재고가전년보

다 낮은 수준까지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수급이

타이트한가운데미국경제불안에따른달러약세가시

장을더욱자극하면서국제유가는천정부지로솟았다.

2007년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폭등하게 된 주요 원인

들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 번째로 2007년 상반기 겨울철이 이상고온 현상

을보이며예상외로석유수요가둔화되었던것과는달

리하반기에는여름철휘발유소비증가세가예년처럼

유지되었으며중국을포함하는신흥경제국가의석유소

비 증가세도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수급상황이 상반기

보다 더욱 타이트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그 실례

로, 계절적으로겨울철석유수요가가장크게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1/4분기와 3/4분기 세계 석유소비는

각각 85.83백만b/d와 85.34백만b/d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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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유가 변동 추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년국제원유시황과유가전망,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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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2007년 하반기에도 OPEC의 감산정책이

유지된상황하에서나이지리아와이라크등의지정학

적불안으로OPEC의원유생산이더욱저조하게나타

났으며, 허리케인에따른멕시코만의원유생산중단과

북해유전정비등으로비OPEC의원유생산이상반기

보다감소했다. 이러한공급부진과 별개로세계석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세계 원유재고는 3/4분

기부터 전년대비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재고 지속일

수도크게하락하였다.

마지막으로미국의경제악화로달러약세가사상최

악의 수준을 나타내면서 국제유가 고공행진을 견인하

였다. 미국은 2/4분기에 발생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

실사태로경제침체에대한불안을앉고있었으며하반

기에 경제지표들이 저조하게 발표되면서 이러한 우려

150

원유시장 동향

기간 주요 변동 요인

7월

·미국정제가동률회복
·미국의휘발유수요증가
·북해유전정비
·이란의핵개발진행과이란영해에미국의항공모함배치
·미국Cushing지역WTI 원유재고감소

8월

·OPEC의증산여부논의
·미국신용경색우려
·미국석유재고감소
·허리케인Dean 상륙으로멕시코만원유생산차질
·미국정제시설고장및화재발생(약35만b/d)

9월

·미국석유재고감소
·미국금리인하단행
·OPEC 50만b/d 증산결정
·멕시코송유및가스관폭발
·허리케인Humberto 발생으로원유및정제시설가동차질
·미국달러화약세

10월

·미국원유재고감소(특히Cushing지역의WTI 원유재고)
·달러약세확대
·터키-쿠르드족간의무력충돌
·멕시코만기상악화로멕시코의원유수출차질발생
·OPEC 추가증산여부논의

11월

·OPEC의거래통화변경(달러₩유로)논의로달러약세확대
·IEA 2008년세계석유수요전망치하향조정
·미국북동부지역한파와난방유재고감소
·미국Cushing지역WTI 원유재고3년만에최저치기록
·북해유전가동중단(54만b/d)과미국정제시설화재(32.5만b/d)

<표 2> 2007년 하반기 주요 유가 변동 요인



가더욱가중되었다. 이로인해 3/4분기부터달러약세

가급격히가속화되어달러화환율이유로화대비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였으며 달러로 표시되는 원유

가격의 실질가치도 동반 하락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달러표시국제유동성이환리스크를회피하기위

해원유시장으로대거몰리면서국제유가에거품을몰

고왔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하였다.

나. OPEC의추가증산가능성

지난9월OPEC 총회에서 11월 1일부터50만b/d 증

산이결정된후 IEA와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들은이

러한OPEC의증산결정을두고박수갈채를보내기보

다는비판과회의적인반응을나타냈다. 이들은OPEC

의이번결정에대해증산수준이미미하고시기적으로

늦었음을지적하며유가안정을위해서는추가적인증

산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하지만OPEC은그동안견

지해오던‘세계원유공급은충분히이루어지고있다.’

는입장을여전히강조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9월 총

회에서의 50만b/d 결정도 세계 주요석유 소비국들의

아우성에 대한 달래기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연내

OPEC의추가증산을기대하기는어렵다는것이많은

석유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를 증명하듯이 이번 11월

17일에개최된OPEC 정상회담에서추가증산은논의

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 세계경제성장에이바지할수

있도록원유를충분히공급할것이라는것과지구온난

화에대한노력을강조하였을뿐이다. 또한 미국달러

약세에대한OPEC 국가들의대응방안으로유가에대

한 대미 달러 표시제 변경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하였다.

그러나국제유가가배럴당 $100(WTI 기준)에 근접

하면서 OPEC이 언급했던‘세계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는원유공급‘수준의조정이불가피하게되었다. 미

국경제불안과맞물려유가가3자리수를기록할경우

세계물가의동반상승과경제성장둔화로이어질수밖

에 없다는 암울한 분석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사우디와 UAE 및 카타르의 최근 물가상승이

우려할만한수준으로나타나면서중동산유국들도자

국경제를위해세계경제불안을방관할수만은없는

처지에놓이게되었다. 이에따라 12월 5일UAE 아부

다비에서개최되는OPEC 회의에서추가증산을결정

할것이라는전망이강하게제기되고있다. 이란의석

유장관도일부OPEC 회원국들증산을희망하고있다

고 밝혔으며 사우디와 인도네시아도 생산량을 확대하

는추세이다. 그러나카타르와알제리및나이지리아는

OPEC의추가증산필요성에대해회의적인반응을보

이고있어 12월 5일에개최되는OPEC 회담에서추가

증산 논의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OPEC 연내추가증산은어려울것으로관측되는가운

데내년추가증산시점과수준에따라지금까지의국제

유가상승세에충분히제동이걸릴수있을것으로보

이며2007년남은기간과내년초에걸쳐하향안정세

로돌아설수도있을것이다.

다. 달러화약세에따른유가영향

달러화약세는 1980년대부터 미국의 주기적인 쌍둥

이적자(무역적자와재정적자)와추세를같이해왔으나

유가상승에주요요인으로등장하기시작한것은최근

들어서부터이다. 특히공교롭게도미국서브프라임모

기지 부실이 수면에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달러약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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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의연관성이더욱강하게제시되었다. 일반적

으로달러약세가달러로표시되는원유가치를하락시

키기때문에가치를확보하기위해유가를끌어올린다

는의견이제기되고있으나역사적으로달러가치하락

과유가상승을분석해본다면연관성이낮은것으로분

석되고있다.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달러약세로 석유시

장에투기자금이몰린다는주장이다. 과거미국주택시

장 호황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수많은 파생상품을

만들며달러를기반으로하는투기자금을흡수하였다.

하지만미국주택시장이불황을맞고서브프라임모기

지가부실로판명됨에따라미국시장에투자하기위한

달러수요가 크게 감소하며 달러약세를 더욱 확대시켰

고새로운투자대안으로상품시장이부각되었다는주

장이다. 특히달러약세는미국의연이은금리인하와미

국연준위의유동성공급, 미국경제에대한신뢰가무

너짐에따른달러수요감소로유로화대비사상최고수

준을나타내고있다. 올해 1월에 $1.3033/유로를기록

하였으나 11월현재 $1.4836/유로로사상최고치를연

이어경신하였으며, 중국의달러보유비중하향조정발

언과 엔 캐리 자금의 환매움직임, 최근 OPEC의 원유

거래통화변경시사등으로달러가치하락은계속될것

이라는전망이주류를이루고있다. 이로 인해상품시

장으로의 자금유입은 투자측면 뿐만 아니라 환리스크

회피차원에서도확대되고있는것으로여겨지고있다.

한편, 상품시장 가운데 특히 원유시장으로 유입이

두드러지고있다고판단되는것은최근국제석유수급

이매우타이트하다는데기반을두고있다. 작년두차

례이루어진170만b/d 감산과중국의석유수요증가와

더불어 세계 석유재고 감소추세는 투기자금이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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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로화대비 달러화 환율 추이(06. 6 - 07. 11)

자료: Reuters DB



게대피할수있는피난처를제공했다는것이다. 따라

서국제석유수급상황이미국의경제침체와중국의긴

축정책에따른세계석유수요감소와OPEC의증산으

로크게개선되고세계신용경색이현실화될경우원유

시장에서의투기자금은급속히이탈할수있어예상치

않은유가폭락을가져올수도있다는설도함께제기

되고있다.

2. 세계 석유수급 동향

가. 세계석유수요

2007년 상반기 세계 석유수요는 작년 동기대비 약

90만b/d 증가한 85.2백만b/d를 기록하였으며 3/4분

기에는 85.3백만b/d로 작년 동기대비 100만b/d 증가

하였다. 2007년 세계 석유수요의 증가세는 이전과 마

찬가지로비OECD국가들과북미지역에서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비OECD국가들가운데서는단연중국이이

러한증가세를주도하고있으며인도와중동, 중남미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도 신흥경제국으로 부상함에 따

라 석유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OECD

국가들의 수요는 상반기에 이어 3/4분기에도 작년 동

기와비교하여감소하는추세를나타내었다. 이는서유

럽과태평양국가들의석유수요가작년과비교하여낮

은수준을보이고있기때문이며, 반면 미국을포함하

는북미지역의수요는작년동기대비증가추세를유

지하고있다.

IEA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07년 세계 석유

수요가작년대비약100만b/d 증가한85.75백만b/d를

기록할것이라고내다봤다. 이는 4/4분기에세계석유

소비가작년동기대비 146만b/d 증가한 87.14백만b/d

에이를것으로전망한데따른것이며비OECD국가의

수요증가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OECD국가의 소비도

4/4분기에는 작년 동기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IEA는

예상하였다. 특히 OECD에서는태평양지역의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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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007년

1/4 2/4 3/4 4/4* 연간

세계 수요 84.74 85.83 84.67 85.34 87.14 85.75

OECD 49.32 49.77 48.20 48.83 50.11 49.23

-북미 25.29 25.67 25.43 25.46 25.44 25.50

비OECD 35.42 36.06 36.47 36.52 37.04 36.52

-중국 7.16 7.27 7.67 7.48 7.75 7.54

-아시아 8.87 9.17 9.22 8.99 9.12 9.12

작년대비 증가량 0.85 0.35 1.22 1.00 1.46 1.01

작년대비 증가율 1.01% 0.00% 1.46% 1.18% 1.70% 1.19%

<표 3> 2007년 세계 석유수요

주: *는 IEA의추정치.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13 Nov, 2007

(단위: 백만b/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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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비OECD에서는중국의증가율이높게나타날것으

로분석되고있다. 

이에따라 2007년연평균지역별세계석유수요증

가추세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OECD국가들의 석유수요는 작년대비 9만b/d 감소

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에서 약

21만b/d 증가하는 반면 서유럽과 태평양 지역에서는

각각25만b/d와5만b/d 감소할것으로보인다.

비 OECD에서는 중국,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개도

국들의 석유수요가 작년대비 65만b/d 증가하고 중동

과 남미 및 아프리카가 작년대비 총 62만b/d 증가할

것으로예상되는반면구소련국가에서는오히려작년

대비 18만b/d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전체적으

로작년대비101만b/d의석유수요증가로추정된다.

그러나 10월 이후 고유가 상황이 더욱 확대됨에 따

라서 미국 경제침체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연말 소비

위축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2007년 세계 석유수요는

작년대비100만b/d를하회하게될전망이다.

나. 세계석유공급

10월까지 실적을 감안한 2007년 비OPEC 원유공

급은 작년대비 60만b/d 증가한 50.1백만b/d에 이를

것으로 IEA는 예상하였다.1) 1/4분기와 2/4분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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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앙골라는2007년 2월부터OPEC에가입함에따라2006년까지비OPEC 통계에포함되어있으나2007년과의비교를위해2006년통계에서도앙골라를제외
시킴. 

[그림 3] 2007년 지역별 석유수요 증가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13 Nov, 2007

(단위 : 백만b/d)



구소련의 생산증가로 작년 동기대비 각각 90만b/d와

80만b/d 증가하였으나 3/4분기에는 북미와 유럽 및

중국의생산감소로작년동기대비 20만b/d 증가하는

데그쳤다.

북미지역은멕시코만의허리케인발생으로원유생

산에차질을빗었으며유럽은북해유전의예방정비와

보수가, 중국은 해상유전의 가동차질이 3/4분기 원유

생산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4/4분기에는 북미

와유럽의생산량이일부회복되고러시아와중국의생

산 확대로 비OPEC 원유공급이 작년 동기대비 50만

b/d 증가하며다소회복될것으로추정되고있다. 특히

러시아는 Rosnefts의 생산시설 투자로 4/4분기에 전

분기대비4만b/d 증가가예상되고있다.

2007년 OPEC 원유공급은 10월까지평균 30.45백

만b/d에이르고있으나, 이는앙골라를포함한작년평

균치보다 61만b/d 낮은수준에그치고있다. OPEC은

6월에 30.06백만b/d의원유를공급하여 2007년월간

최저치를나타냈으나이후생산을점차확대하였으며,

10월에 31.17백만b/d를 생산하여 월간 최고치이자 올

해처음으로작년동기보다많은생산량을기록하였다.

한편, OPEC은 2006년에두차례에걸쳐총170만b/d

의 감산을 결정한 이후 2006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생산이감소세를나타내고있으며이란과이라크및앙

골라의경우는오히려생산을확대하였다. 앙골라와이

라크를제외한OPEC-10 국가들의원유공급은10월까

지 평균 26.28백만b/d로 작년대비 94만b/d나 감소하

였다. 이가운데이란의원유생산은작년대비오히려3

만b/d 증가하였으며 알제리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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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07년 비OPEC 지역별 원유생산 증가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13 Nov,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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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였으나나머지8개국은감산정책에따라생산을

축소하여온것으로파악되었다.

한편, OPEC의지난감산합의결정에따른감산이

행을 살펴보면 1차와 2차에 걸친 감산량을 평균한 결

과2007년 10월까지66.1%에불과한것으로집계되었

다. 특히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는 감산

이행율이80% 이상으로높게나타나고있는반면나머

지국가들은대체로 55% 미만의수준으로이행실적이

매우미흡하였으며이가운데이란은오히려원유생산

이증가하였다. 

2007년 하반기 유가 상승 더욱 가속화되면서 미국

과주요석유소비국들은OPEC 증산을강하게요구함

에 따라 OPEC은 9월 총회에서 11월부터 50만b/d 증

산에합의하였다. OPEC은 이러한합의이행의전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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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00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월
사우디 8.93 8.34 8.37 8.42 8.57

(중립지대) 0.58 0.55 0.55 0.55 0.56
이란 3.89 3.88 3.92 3.92 3.92
UAE 2.62 2.55 2.54 2.57 2.55

쿠웨이트 2.21 2.16 2.08 2.18 2.21
카타르 0.82 0.80 0.79 0.80 0.82

나이지리아 2.24 2.22 2.07 2.14 2.19
리비아 1.71 1.69 1.69 1.70 1.72
알제리 1.35 1.33 1.36 1.36 1.38

베네수엘라 2.56 2.44 2.37 2.36 2.41
인도네시아 0.89 0.85 0.84 0.83 0.83
앙골라 1.53 1.58 1.61 1.73
이라크 1.90 1.89 2.01 2.11 2.30
OPEC1) 34.32 34.99 34.96 35.38 36.16
구소련 12.24 12.55 12.65 12.66 12.77
아시아 6.39 6.45 6.48 6.37 6.62
유럽 5.33 5.36 5.03 4.84 4.89
북미 14.21 14.36 14.40 14.20 14.33
중남미 4.39 4.38 4.38 4.36 4.41
중동 1.74 1.67 1.66 1.66 1.64

아프리카 3.912) 2.58 2.54 2.53 2.55
비OPEC 50.95 50.26 50.09 49.62 50.27
세 계1) 85.27 85.24 85.05 85.01 86.43

<표 4> 세계 원유생산 현황

주: 1) NGL 포함
2) 2006년에앙골라는비OPEC으로분류하여아프리카에포함됨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13 Nov, 2007

(단위 : 백만b/d) 



써 10월부터 생산량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10월OPEC의NGL을포함한석유공급은36.16백

만b/d로 2007년 1/4~3/4분기의 평균생산량보다 1백

만b/d 이상증가하였다. 11월 1일부터 50만b/d 증산이

본격적으로이행될경우에는4/4분기세계석유공급은

약87백만b/d에근접할것으로예상된다.

다. 원유및석유제품재고

2007년 6월말까지의 상반기 OECD 원유 재고는

994.8백만배럴로2월부터꾸준한증가세를보여왔으

며, 1/4분기에는 11만b/d, 2/4분기에는 38만b/d 증가

했다. 북미지역은상반기내내정제가동부진으로원유

소비가 낮았으며, 유럽지역 역시 2/4분기에 정제부진

상황을겪었다. 반면아시아는석유제품생산이증가하

여 원유재고는 감소세를 보였다. 2007년 7월에는

OECD 원유재고가 전월대비 6.9백만 배럴 감소하였

다. 이는세계적으로수송수요가크게증가하면서휘발

유와경유를생산하기위한정제시설의가동률상승세

를보였기때문이다. 지역별로살펴보면미국은휘발유

생산증가로원유재고는 16.9백만배럴감소한반면유

럽과아시아지역은무덥지않은여름기후로냉방전력

소비가둔화됨에따라발전용투입이감소하여원유재

고도각각4.9백만배럴과5.1백만배럴증가하였다. 8

월에는멕시코만에발생한허리케인으로미국과멕시

코의원유생산에차질이발생하고북해유전이예방정

비로일시가동중단됨에따라OECD 원유재고도전월

대비 29.2백만 배럴이나 감소한 958.7백만 배럴에 그

쳤다. 종합적으로 보면 OECD 원유재고는 7월까지 5

년평균치와작년동월대비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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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쿼터 2006년 9월
생산량1)

국별 감산권고량2) 2007년 생산량
(10월까지)

감산 이행율(%)

1차 2차 1차 2차 평균

알제리 894 1,650 59 24 1,351 525.4 361.4 378.2

인도네시아 1,451 870 39 16 840 25.6 54.5 51.6

이란 4,110 3,850 176 73 3,917 -28.4 -28.1 -28.1

쿠웨이트 2,247 2,210 100 42 2,147 30.0 49.3 47.3

리비아 1,500 1,750 72 30 1,700 69.4 49.0 51.1

나이지리아 2,306 2,190 100 42 2,162 -90.0 28.2 16.1

카타르 726 830 35 14 807 57.1 40.8 42.5

사우디아라비아 9,099 8,860 380 158 8,397 115.8 87.4 90.3

UAE 2,444 2,640 101 42 2,569 39.6 49.0 48.0

베네수엘라 3,223 2,550 138 58 2,391 43.5 86.7 82.3

OPEC-10개국 28,000 27,400 1,200 500 26,282 68.3 65.9 66.1

<표 5> OPEC 10개국 원유감산 실적
(단위 : 천b/d) 

주: 1) 2006년10월총회에서9월생산량을기준으로감산규모를결정함
2) 2006년11월과2007년2월2차에걸쳐감산시행함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13 Nov,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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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ECD 원유재고 추이

주: 정부의전략비축유를제외한상업재고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11 Oct, 2007

[그림 6] OECD 총석유제품 재고 추이

주: 정부의전략비축유를제외한상업재고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11 Oct, 2007



나 6월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8월부터 작년

동월대비낮은수준을나타내고있으며이러한감소추

세는연말까지계속될것으로보인다.

OECD의석유제품재고를살펴보면2007년상반기

에는작년동기보다7.7백만배럴낮은1,379.6백만배

럴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 재고추세는 북미와 유럽의

정제가동률부진으로 2월부터 4월까지감소세를보인

후 유럽과 아시아의 생산증가로 5월부터 증가세로 돌

아섰다. 

7월에는유럽을제외한북미지역및아시아의정제

가동률 확대로 석유제품 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송수요

증가에도불구하고석유제품재고는전월대비 18.4백

만 배럴 증가하였다. 특히 중간유분 재고는 전월대비

5.3백만 배럴 증가하였으나 휘발유 재고는 북미와 아

시아지역의 소비증가로 전월대비 2백만 배럴 감소하

였다. 

8월에도 전월과 비슷한 정제가동 수준하면서 석유

제품생산이비교적원활하게이루어짐에따라전월대

비 6.7백만배럴증가하였다. 휘발유재고는전월대비

13.9백만 배럴이나 감소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휘발유

수요 급증과 유럽에서의 정제가동률 부진에 기인하였

다. 반면중간유분재고는유럽의수송경유소비증가에

도불구하고북미와아시아지역에서재고가증가하면

서전월대비 11.8백만배럴증가한 552백만배럴을기

록하였다.

2007년 하반기에 OECD 석유제품 재고가 이러한

증가세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려할만한것은

여전히 작년 추세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7월

OECD 석유제품재고는작년동월과비교하여23.2백

만 배럴 감소하였으며 8월에는 작년 동월대비 56.5백

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5년 평균치보다도 15.8백만

배럴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특히 17.4백만b/d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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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5년평균 2007년

1월 88.0 88.1 90.5 92.0 87.4 89.2 88.5 

2월 86.5 85.8 89.1 90.3 85.9 87.5 86.3 

3월 86.0 89.0 88.3 90.4 85.6 87.9 86.2 

4월 90.6 92.8 90.3 91.9 87.2 90.6 88.7 

5월 92.1 94.8 95.2 94.1 90.3 93.3 90.2 

6월 93.1 94.6 96.0 95.7 92.7 94.4 89.0 

7월 93.4 93.8 95.8 95.1 91.7 94.0 91.6

8월 92.2 93.0 95.5 94.7 92.2 93.5 91.2

9월 91.4 93.3 91.0 87.9 93.1 91.3 88.6

10월 84.4 91.6 88.3 79.3 87.7 86.3 87.1

11월 90.0 92.2 93.2 86.9 87.6 90.0 -

12월 89.7 92.4 93.8 89.3 90.3 91.1 -

<표 6> 미국 정제가동률 추이(2002년-2007년)
(단위 : %) 

자료: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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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최대의 정제능력을 보유한 미국의 정제가동률이 5

년평균치대비뿐만이아니라비교적저조하였던작년

정제가동률수준보다부진한것이세계석유제품재고

감소세의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한편, OECD의 총 석유비축 지속일수는 이러한 석

유제품 재고의 낮은 수준과 원유재고의 감소추세로 6

월과 7월에 54.5일을 기록한 후 8월에는 53.5일까지

하락하였다. 이는작년3/4분기평균치인56일과비교

하더라도역시저조한수준임을알수있다.

3. 2008년 석유시장 진단 및 유가 전망

가. 석유시장이슈진단

2007년을마감하면서세계석유시장은풀어야할많

은 과제들을 떠않게 되었다. 2007년은 석유산업에 있

어서 그야말로 격동의 한해였다. 11월 한 달간 국제유

가가배럴당평균$90대를상회하면서유가$100시대

가 임박했음을 경고하였다. 이러한 유가 급등세가

2007년 남은기간과 2008년까지이어질것인지아니

면과거’70년대와’80년대의석유파동때와같이다

시크게약세로돌아설것인지는세계가공통으로가지

고있는초미의관심사이다. 또한세계경제는과연이

러한고유가를짊어질수있는가도의문으로남는다. 

우선가장근본적으로석유시장의미래를가늠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수급 문제이다. IEA는

2008년에 세계 석유수요를 87.1백만b/d로 예측하고

있는데 CGES의 ,08년 전망치를 고려하더라도 내년

세계 석유수요는 최소 86.4백만b/d에 이를 것으로 예

상해볼수있다. 한편, 비OPEC 국가들의원유공급은

2008년에약50.94백만b/d로 70만b/d 정도의증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GL을 포함한 2008년

OPEC 원유공급전망은 2007년 11월부터의 50만b/d

증산을고려하여 36.1백만b/d로예상된다. 이경우세

계원유공급은약 87.0백만b/d에이를전망이다. 따라

서 원유공급이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2008년

석유수요가 IEA의전망대로나타날경우세계석유수

급여건의악화는지속될수밖에없다. 이경우세계석

유재고는 2007년 하반기와 같이 감소세를 이어가며

수급상황의악화와힘께유가를압박하는요인으로작

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상황과 국제 원자재

및농산물인플레이션추세를고려할때 IEA의수요전

망은현실성이다소떨어진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2008년에 미국의 경기침체 현실화되고 세계 경제로

파급되면세계석유수요는예상보다더욱둔화될수도

있다. CGES는 이러한 가능성을 일부 감안하여 세계

석유수요를 전망할 경우에 세계 석유재고는 60만b/d

정도증가하게되어국제유가는하향안정화될것이라

고예상하였다. 따라서내년유가 $100시대를여는열

쇠는미국을둘러싼세계경제의흐름이될전망이다.

두 번째요소는오랫동안석유시장의불안원인으로

작용한지정학적요인이다. 지정학적요인은실제로현

실화되지않더라도시장이석유공급차질의발생가능

성과 우려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석유재고

를계획보다높게유지하도록유도한다. 이로 인해주

요석유소비국의원유확보경쟁이단기적으로치열해

질수있어수급불균형상황을초래할수있다. 하지만

지정학적 불안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공급차질로 직결

되어앞서언급된경우보다더욱심각한사태로이어지

게될것이다. 구체적인사안을몇가지살펴본다면우

선나이지리아의정정불안상황이여전히지속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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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올해 4월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정치권의부정부패및정당간불화가무력충돌사태로

이어지고있으며, 석유개발에대한분배를요구하는무

장단체들의석유시설에대한테러로항시원유생산차

질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이슬람국가들과이스라엘과의갈등도여전히경계대

상이다. 최근미국이주도하는중동평화협상이재개되

어팔레스타인과이스라엘의평화적공존가능성에대

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협상은 2009년 1월까지

마무리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협상진행과정에따

라 지정학적 불안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이를주도하는부시대통령과이스라엘의올

메르트총리, 그리고팔레스타인자치정부의압바스수

반모두정치적어려움을겪고있으며이스라엘과팔레

스타인간불신이매우깊어이번평화협상진전가능

성은매우희박할것이라는의견도제기되고있다.

마지막으로우리는세계유동성의흐름도함께주시

해야한다. 최근몇년간세계적저금리추세로국제유

동성이크게증가해왔다. 또한 고유가가진행되는동

안 중동 산유국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이들의

오일머니가 국제자본 시장에 유입되어 국제 유동성을

더욱확대시켰다. 국제유동성의규모가커지면서투자

상품의가격변동성도확대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올해의유가상승요인으로꼽히는것중하나가투기

적수요이다. 물론국제유동성이정확히어느정도석

유시장에유입되었는지파악하기는어렵겠으나미국의

부동산시장이급격히위축되고미국의달러약세가확

대되면서석유가매력적인투자상품으로떠오른것은

부인할수없을것으로본다.

나. 2008년유가전망

위의 <표 7>에서와 같이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년

유가전망에따르면, 두바이원유의기준안전망은연평

균 $73.87로 2007년대비 $5.42 오를전망이다. 기준

전망의 시나리오는 세계 석유수요가 전년대비 140만

b/d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원유공급은 비OPEC

에서작년대비70만b/d 증산가능성을감안하였다. 지

정학적요인등을고려한석유시장심리지수는중립 2

단계로 2007년 하반기와 비슷한 상황을 가정하였다.

고유가시나리오는두가지로설정되었다. 

고유가 #1의 경우, 연평균 두바이 가격은 $98.12로

전망되었는데, 미국경제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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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007년(추정)
2008년(전망)

1/4 2/4 3/4 4/4 연평균

기준유가

68.45

74.01 73.55 74.81 74.04 73.87

고유가#1 93.17 96.54 105.701 97.09 98.12

고유가#2 93.17 145.22 139.05 123.16 125.15

저유가 69.35 63.13 62.94 59.70 63.77

<표 7> 2007년 시나리오별 원유가 전망(두바이유 기준)
(단위: $/배럴)

주: 에너지경제연구원KEEI-NN 모형에의한전망치



원유시장 동향

과세계경제성장세가 5% 이상높게유지되는가운데

세계석유수요는전년대비210만b/d 증가하는것을가

정하였다. 이러한높은성장률과수요증가의상황에서

비OPEC의원유증산은약 70만b/d에그치고, OPEC

의 증산 수준이 수요증가 를 충족하기 어려워져 세계

석유재고가감소하는상황을가정하였다. 

고유가 #2는 테러또는전쟁상황의발발로대규모

공급중단사태를가정한시나리오로연평균두바이가

격은 $125.15의 초고유가를전망하고있다. 기존의고

유가시나리오하에서상반기OPEC 산유국에서의원

유생산이 150만b/d 차질을가져오는긴급사태의발생

상황을가정하였다. 물론이같은공급차질은3개월이

내에 복구되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나 시장의 파장이 6

개월이상지속될것이며세계경제를크게위시킬것

으로예상되고있다. 

마지막으로 저유가 전망의 경우, 연평균 두바이 가

격은 $63.77로 전망되었다. 현재의 고유가와 미국의

신용경색문제의파장으로미국을포함한세계경제성

장세가크게둔화되며석유수요증가세가둔화되어전

년 대비 80만b/d 증가에 그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동 시나리오에서도 비OPEC 원유증산은 전년대비 70

만b/d, OPEC의 공급여력은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가정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08년 유가전망을

종합해보면결국내년석유시장은세계경제의흐름과

OPEC의생산정책이유가를움직이는최대변수로부

각될것이라는점이다.

162

원유시장 동향



제4권 제2호

에너지 포커스 ENERGY FOCUS

발 행 2007년 12월
발 행 인 방 기 열
편 집 인 임 기 추
발 행 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우437-082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5-1
인 쇄 정인아이앤디 tel : 02-3486-6791~4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정가 : 5,000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